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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CCClllaaassssssiiifffiiicccaaatttiiiooonnnooofffEEEnnngggllliiissshhhaaannndddKKKooorrreeeaaannnAAAdddjjjeeeccctttiiivvveeesss:::AAAnnn
OOOnnntttooolllooogggyyy---bbbaaassseeedddPPPeeerrrssspppeeeccctttiiivvveee

JJJeeeooonnngggHHHyyyeee---iiinnn
AAAdddvvviiisssooorrr:::PPPrrrooofff...LLLeeeeeeNNNaaammm---gggeeeuuunnnPPPhhh...DDD...
DDDeeepppttt...ooofffEEEnnngggllliiissshhhLLLaaannnggguuuaaagggeee&&& LLLiiittteeerrraaatttuuurrreee
GGGrrraaaddduuuaaattteeeSSSccchhhoooooolllooofffCCChhhooosssuuunnnUUUnnniiivvveeerrrsssiiitttyyy

This study is related to ontologicalstructure dealing with the nature of
existence.TheestablishedstudiesonEnglishandKoreanAdjectiveshavebeen
mainly focused on syntacticandsemanticcharacteristicsregarding sentential
structures.Thesehelpnaturallanguagetomakegoodsenseandbelearnedor
usedindailylifeaswellasinacademicstudy.Butsuchacademicordaily
linguistic knowledge can not give all the properties of adjectives in
ontology-basedstructures,becausetheyhavedifferentfocuses.Theestablished
studiesonadjectivesarelimitedtoacademicordailyuse,linguisticareas.while
ontology-based structureshould includeallareas.Thusthepurposeofthis
studyistoconsiderthenatureofadjectives,addresstheirnew characteristics
neededforanontology-basedperspective,anddeterminetheirnew classification,
limitedtotheareasofEnglishandKoreanlanguages.
First,the linguistic nature ofEnglish and Korean adjectives have been

explored through thestudiesoftheirsyntacticand semanticfeatures.Asa
result,English adjectivesincludemodifiers,subcategorizing lexicalproperties,
and structuralpositions as syntactic nature,and semantic subcategori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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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ormation with word order. Korean adjectives display several similar
characteristicswith intransitiveverbs.Theseverbalpropertiesaredissimilar
from English adjectives due to the verbalusage ofadjectives in Korean.
ThereforethedistinctiveusagemakesthestudiesonKoreanadjectivecarried
on with sententialframes,and also semanticpropertiesorsubcategoriesof
Korean adjectives featured with sententialframes.Nevertheless,allthese
syntactic and semantic properties of English and Korean adjectives,as
mentionedabove,arerestrictedtoeachparticularlanguage.Sootherproperties
related to some subjects dealt with ontology-based structures should be
determined.
Forthisreason,an experimentwasconducted,wheresensibility adjectives

throughvisualinformationwerecollectedthroughasurvey,thenfiltered,and
theiradequacieswereverifiedwiththeconsistentdispositionoftheadjectives
in line with similarproperties from the visualdata.The adjectives finally
obtained from theexperimentshow therelationship between sensibility and
visualinformation.Thuswecansaythatthesensibilityadjectivesindicatea
modeloftheconceptualpropertiesofasubject,visualinformation.
Third,thesensibilityadjectivesweresurveyedinKoreanandtranslatedinto

English because theirmeanings are universal,as mentioned in the second
chapter.Theresultswerecomparedwiththecontentsofestablishedadjective
subcategories.Herethefactthatthesensibilityadjectivesareacrossseveral
subcategoriescomesto thesurface.Itmeansthattheestablished adjective
resultsdonotsatisfyontologicalstructure.
Asaresult,inthisstudywesuggestanew classificationofEnglishand

Korean adjectives for an ontology-based perspective.The classification is
explained from the ontological viewpoint by capturing lexical and
sub-categoricalcrossingphenomena.Inadditiontheclassificationhelpstoeasily
map theconceptualpropertiesindicating therelationshipsbetween adj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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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subjectsintheontologicalstructure.HereaftertheEnglishdatausedinthis
studyneedstobeverifiedthroughasurveyofnativeEnglish-speakingpeople
and on the real ontological map, in order to apply to the authentic
ontology-based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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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서서서론론론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개인 감성까지도 표현하거나 포착할 수 있는 인공 지능의
컴퓨터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온톨로지(Ontology)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온톨로지(Ontolgoy)의 개념은 자연세계의 모든 사물을 위계적으로 개념화하는 것인
데,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온톨로지(Ontology)개념을 전산학적으로 활용한 시각정
보(VisualInformation)기반 감성어 추출을 배경으로 하여 영어와 한국어 형용사의
하위범주에 대한 분류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온톨로지는 전통적 입장에서 (1)과 같은 개념을 나타낸다.

(1) human

adult child
(+adult) (-adult)

man woman boy girl
(+male) (-male) (+male) (-male)

(류병래,2007(Vossen,2003))

이것은 인간의 속성을 온톨로지 개념으로 나타내본 것이다.그 중에서도 인간의 성
(sex)이란 속성을 바탕으로 개념화한 것이다.즉 인간은 [±성인(adult)]과 [±남성
(male)]이란 속성을 바탕으로 크게 어른과 어린이로 나누어지고,어른은 또 다시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며 어린이는 소년과 소녀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을 형용사에 적용해 볼 때,형용사가 지닌 모든 속성이 표면화되어야

할 것이다.통사적 특징이나 의미적 특징 혹은 주변 대상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의
미적 속성 등이 그것이다.그리고 형용사는 상태적 의미를 나타내면서 주어진 대상
에 대한 한정적 혹은 서술적 기능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주변 대상과의 관계가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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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야 할 것이다.
Dixon(1977)에 따르면 형용사는 어휘 범주에서 가장 다양하고 가장 보편적이지

않은 품사라고 정의된다.이는 형용사라는 범주가 모든 언어에 존재하지 않음을 시
사하는 말이다.어떤 언어에서는 형용사가 명사와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단지 파생어(derivation)로 간주되기도 한다(민재기,1996).또 Mohawk어
에서처럼 형용사 범주가 존재하지만 영어와는 달리 계사 없이 동사처럼 굴절을 하
고,일치 형태소가 있으며,사역성 동사에 붙는 형태소가 형용사를 대신하는 동사
에 붙어 의미역을 할당할 수도 있는 언어도 존재한다.이들 언어는 영어 형용사가
구조적으로 나타나는 위치인 결과구문이나 정도 부사와의 결합,그리고 명사를 한
정하는 구조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Chichewa와 같은 아프리카 언어에서는 형용
사의 범주가 없고 단지 명사와 동사만으로 표현되기도 한다.이 경우 형용사적 의
미는 명사를 통해서 전달된다1).예를 들어,(2)에서 보면 부유한 남자라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형용사 rich대신에 (2b)에서처럼 부(wealth)를 나타내는 명사가 사
용된다.

(2)a.arichman
b.amanofwealth

그러나 Nicklas(1972)와 Broadwell(1990)에서는 형용사와 동사의 구분이 없는 언
어들은 대부분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 어떤 특정한 방식의 동사적 하위 범주가 존
재한다고 말한다.다시 말해 영어 형용사와 유사한 통사․의미적 속성을 지닌 범주
는 없다하더라도 형용사로 활용되는 범주가 존재한다는 말이다.형용사라는 품사가
존재하는 언어들에서도 형태적 혹은 통사적으로 완벽하게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
즉 한국어에도 형용사라는 범주가 존재하지만,영어 형용사와 완전히 일치하는 통
사적 문법 구조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따라서 비록 형태적 혹은 통사적 설명이 어

1)Givon(1979)에 따르면 형용사가 없는 언어에서는 영어 형용사에 해당하는 단어는 상태동사에
분류시켰다.또 소수 형용사를 가진 언어에서는 크기,모양,맛,색깔,구조 등과 같은 내재적이면
서 영구적인 특성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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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 범주를 설명할 때 앞서기는 하지만,이런 견해만을 가지고서 형용사에 대한 속
성을 논할 수는 없다는 의미가 된다.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형용사가 모든 언어에
존재하는 범주이며,그 속성으로 통사․의미적인 것 뿐 아니라 활용되는 속성,즉
주어진 대상과의 관련성을 통한 의미적 활용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영어와 한국어 형용사를 논의의 대상으로 하였다.영어와 한국어

형용사는 명확하게 구분된 범주가 존재하며,각각 통사적 그리고 의미적 특징을 가
진다.하지만 논의의 중점을 살펴보면,영어 형용사의 경우 의미에 대한 논의는 주
로 어순 규칙과 관련하여서만 언급된다.어순 규칙은 형용사가 피수식어인 중심 명
사를 수식할 때 적용되는 어순에 대한 규칙을 말한다.이 어순 규칙을 통해서 영어
형용사의 어휘들이 지닌 의미를 통합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의미적 하위
범주가 등장한다.반면 한국어 형용사의 경우 의미적 하위분류 뿐 아니라 그 하위
범주의 상위적 의미 설정,하위 범주가 문형과 갖는 관계 등 의미적 속성과 관련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져 왔다.따라서 영어와 한국어 형용사의 의미적 속성을
서로 비교 논의함으로써 온톨로지 구축을 위한 형용사의 의미적 속성 기반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111...111연연연구구구 배배배경경경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영․한 형용사 분류에 대한 연구는 온톨로지 구축
기반을 위한 관점에서 형용사를 논의하고자 하는데서 출발한다.지금까지 영어와
한국어 형용사에 대한 논의는 언어학적으로 통사․의미적 특징에 심도를 두고 이
루어져왔다.영어 형용사가 지니는 통사적 특징과 관련하여서는 대개 기능과 하위
범주(sub categorization),자질(features),구절 순서(phrasalorder),구조적 위치
(position)등이 있고,의미적 특징은 구조와 연관하여 나타나는 통사적 의미역 혹
은 상태(state)라는 의미에서 출발하여 여러 의미적 하위 범주와 관련한다.한국어
형용사와 비교해 볼 때,영어 형용사의 의미적 특징은 의미적 논리를 논하는 분야
를 제외하고서는 어휘 자체의 의미(meaning)와 관련한 논의는 그리 많지 않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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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형용사는 최현배(1937)이후로 많은 논의가 되어왔고,통사적 구조나 통사규
칙,문법 요소,동사의 어휘의미,관련 상황의 의미 논리,발화 상황의 조건 등 여
러 관점에서 다루어져 왔다.
온톨로지 구조에서는 이러한 형용사의 특징을 모두 포함한다.그러나 온톨로지는

존재하는 모든 대상에 대한 개념을 위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용사의 언어학적
특징 뿐 아니라 대상과 연관된 의미적 속성도 나열하게 될 것이다.특히 온톨로지
는 개념을 보여주기 때문에 대상과의 관계는 의미적 속성을 통해 들어날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영어와 한국어 형용사의 언어학적 특징인 통사적
그리고 의미적 특징을 알아보고 그 의미적 특징과 대상과 연관된 의미적 속성을
비교해보고자 한다.그리고 비교를 통해 얻은 결과를 이용해 온톨로지 구축 기반을
위한 새로운 형용사의 속성 분류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111...222연연연구구구 목목목적적적

이 논문은 형용사의 언어학적 특징을 고찰해 보고 실험을 통해 대상과 연관된
형용사의 의미적 속성을 제시함으로써,온톨로지 구축 기반을 위한 영어와 한국어
형용사의 새로운 분류를 제시해 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영어 형용사에서 볼 수 있는 언어학적 측면 중에 의미(meaning)를 중심으로 논

의한 내용으로는 Christophersen(1971),Quirk(1973),Vendler(1968)에서처럼 어순
규칙을 위해 사용된 의미 범주에 한정되어져 있다.또 한국어 형용사에 있어서는
최현배(1937/1971),고신숙(1987),김창섭(1985),이정민(1976),김미형(1989),유현경
(1998)등 형용사의 의미나 문장 구조 형태에 따른 분류,또는 의미적 분류 중에서
도 특정 부류,예를 들면 성상형용사나 심리형용사의 유형에 대한 논의가 비중을
차지해왔다.이들은 모두 구조적 관점과 연관되어 설명된다.
반면 온톨로지 기반 형용사 연구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형용사의 언어학적 특징

뿐 아니라 주어진 대상과 관련된 의미적 속성도 내포한다.이러한 관점은 형용사의
의미적 하위 범주들의 속성이나 어휘들이 지닌 의미적 공유 혹은 통사적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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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모두 보여줄 수 있다.예로 한 사물에 대한 온톨로지 개념을 살펴보자.

(3) Thing
Shape

Figure

PlaneFigure Sensibility

Triangle Tetragon Balanced Unbalanced

IsoscelesTriangle Acutetriangle ... Stable Comfort ...

그림 (3)은 어떤 사물에 대한 시각 정보인,평면 모양 형태의 삼각형(triangle)과 사
각형(tetragon)을 보여준다.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isoscelestriangle)과 예각 삼
각형(acutetriangle)등으로 구분된다.예각 삼각형은 감성(sensibility)과 관련하여
balanced(균형적이다)의 속성을 지니고,이 의미적 속성은 unbalanced(불균형적이
다)속성과도 반대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와 같이 온톨로지 개념에서는 어떤 실체에 대하여 모든 개념들이 총집합되기

때문에,형용사에 있어서도 어휘의 개별적인 의미,이들이 공통적 의미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하위범주적 속성,통사적 기능 그리고 하위범주들과 다른 대상과의 관계
등 모든 속성들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111...333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및및및 구구구성성성

본 논문에서는 온톨로지 구축을 위해 영어와 한국어 형용사의 분석을 통해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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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분류를 시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즉 기존 형용사 분류와는 다르게 형
용사가 지닌 통사적 특징과 더불어 의미적 하위 범주들의 속성,또 다른 대상과의
속성들의 위계를 다룰 수 있는 새로운 분류를 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 2장에서는 전통적인 입장과 기존에 논의된 형용사에 대한 통사적

그리고 의미적 연구를 영어와 한국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온톨로지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제 3장에서는 제 2장에서 논의된 문제점을 검증하는 제 4장의 실험을 위해 몇

가지 개념을 살펴본다.첫 째는 본 논문에서 언급하는 온톨로지(Ontology)에 대한
정의이고,두 번째는 실험을 위한 시각 정보와 감성 정보에 대한 것이다.온톨로지
는 존재론이라는 철학에서 출발한 의미이지만,본 논문에서 활용된 온톨로지는 전
산학에서 활용하는 인공지능과 관련한다.시각정보(visualinformation)는 시각적으
로 보는 모든 것이 시각정보가 되지만,시각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 요소인 형태
(shape),색채(color),질감(texture),그리고 패턴(pattern)을 다룬다.형태는 기하학
을 바탕으로 대표적 형태들이 선택되고,색채는 HP(HewlettPackard)에서 연구된
색상을,질감은 자연적 질감과 인공적 질감을,그리고 패턴은 대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물방울(dot)패턴과 비례와 선의 특성을 가장 잘 살리는 패턴이 선택되었
다.이들 자료는 모두 전문적인 디자인 연구원들에 의해 실험에 적합한 시각정보가
어느 것인지 비․유사도 평가를 실시하여 선별되었다(고광필 외,2006).마지막으로
시각 정보를 감성 정보화하는 방법과 제 4장에서 활용할 통계 분석법에 대한 정의
도 이 장에서 살펴본다.
제 4장에서는 3장에서 다룬 온톨로지와 시각정보,그리고 감성어의 기본적 정의
를 바탕으로 실시된 감성어 실험을 보인다.본 연구에서 다룬 시각정보는 특히 형
태(shape)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나머지 시각정보를 통한 감성어 추출과 공간 형
성 자료는,전산학 분야에서 아키텍처를 활용하여 감성 기반 이미지 검색 방법을
연구한 백선경(2008)의 내용을 참조하였다.이 실험은 총 4단계로 구성된다.제 1단
계는 시각정보 형태에 대한 기본적인 이미지를 기하학적으로 선별해낸다.제 2단계
는 만들어진 이미지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실시하며,제 3단계는 수집된 어휘 자료
여과과정이다.그리고 제 4단계는 제 3단계에서 얻은 감성 어휘의 적합도를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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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위한 제 2차 설문실험이다.그 결과 실험을 통해 얻은 어휘들이 감성을 적절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또 수집된 감성 어휘들은 제 2장에서 다룬 의미 범주
들과 비교해보았을 때,하나의 동일 범주에 속하지 않고 여러 범주에 걸쳐 나타난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이는 형용사가 대상과 관련되어 활용될 때는 언어학적 고
찰과는 다른 의미적 속성을 보여준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제 5장에서는 온톨로지 구축 관점에서 형용사의 위계와 분류를 제시해 본다.이

는 제 4장에서 얻은 형용사의 의미적 속성과 기존의 언어학적 특징을 연계하여 구
성한 것이다.마지막으로 제 6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온톨로지 기반 형용사의 재분류가 지니는 의의와 향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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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장장장 형형형용용용사사사의의의 특특특징징징

영어와 한국어의 형용사(adjective)는 일반적 속성으로 명사(noun)를 한정하거나
서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표면적 차이점은,영어에서는 kind,nice,high,..에
서처럼 형용사가 어휘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져 있고,이들 형용사는 계사인 be
동사와 연결하여 동사를 만든다.반면 한국어 형용사는 영어에서처럼 형용사가 동
사와 명확하게 형태상으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다.예를 들어 착하다 에서처럼 동사
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 와 결합한다.또 기능적인 면에서 볼 때,영어에서와는
달리 명사를 한정하는 품사로 관형사라는 별개의 범주가 존재하며,형용사는 주로
동사와 같이 서술어로 활용된다.그렇다고 이것이 형용사와 동사를 구분 짓지 못한
다는 의미는 아니다.한국어에서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형식상의 차이를 고려
한다면 형용사와 동사는 구분된다.예 (1)-(2)을 보면,(1)에서는 종결어미가 -는/
ㄴ다로 되어 있지만,(2)에서는 -다로 되어 있다.

(1)a.아기가 웃는다.
b.나팔꽃이 핀다.

(2)a.철수는 착하다.
b.하늘이 흐리다.

이 절에서는 영어와 한국어 형용사의 언어학적 고찰로 통사와 의미에 해당하는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22...111영영영어어어 형형형용용용사사사

222...111...111통통통사사사적적적 특특특징징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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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11...111...111보보보편편편성성성

Dixon(1977)에서는 형용사가 어휘 범주 중에 가장 다양한 특성을 지닐 뿐 아니
라 가장 보편성이 적은 품사라고 말한다.따라서 형용사의 기능이나 자질,그리고
속성 등에 대한 논의는 주로 한정된 언어에 중점을 두고 논의되기도 한다.
하지만 제 1장에서 언급했듯이 Nicklas(1972)나 Broadwell(1990)에서는 형용사와

동사의 구분이 없이 사용되는 Mohawk어와 Choctaw어의 예를 들어 형용사의 보편
성을 말하고 있다.즉 형용사와 동사의 범주가 각각 구별되지 않아 형용사 범주가
존재하지 않는 언어일지라도 그 언어 나름대로의 명사를 수식하는 동사적 하위 범
주가 있다고 설명한다.
Baker(2003)에서는 형용사의 보편성(UniversalGrammar)을 인정하기 위해 형용

사의 독립성에 위배되는 논의들을 다루기도 한다.그 중의 하나는 두 개의 형용사
범주가 있다고 알려진 Miyagawa(1987)의 논의이며,두 번째는 명사가 형용사를 대
신하는 경우,그리고 세 번째는 동사가 형용사를 대신하는 경우를 그 예로 들고 있
다.
먼저 두 개의 형용사 범주를 논한 Miyagawa(1987)에 대해서는 Ohkado(1991)의

논의를 통해 두 개의 범주가 아닌 하나의 범주라고 주장한다.Miyagawa(1987)의
논의를 보면,일본어에는 두 개의 형용사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한정어로 또 하나는
술어로 사용된다고 한다.

(3) a.utskushi-i onna versus kirei-na Hanako
beautiful-PRESwoman beautiful-?? Hanako
‘abeautifulwoman'(A) ‘beautifulHanako'(AN)
b.hashi-ru onna versus sensei-no(*na) Hanako
run-PRES woman teacher-GEN Hanako
‘awomanwhowillrun'(V) 'Hanako,whoisateacher'(N)

(4)a.Hanako-wa utsukushi-i versus Hanako-wa kire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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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ko-TOP beautiful-PRES Hanako-TOP beautiful-COP
'Hanakoisbeautiful.'(A) 'Hanakoisbeautiful.'(AN)

b.Hanako-wa hashi-ru versus Hanako-ga sensei-da
Hanako-TOP run-PRES Hanako-NOM teacher-COP
'Hanakoisrunning.'(V) 'Hanakoisateacher.'(N)

(3a)는 두 종류의 형용사 모두 명사를 한정하는 위치에 나타나지만 각각 다른 접미
사를 가지고 있다.하나는 -i이고 다른 하나는 -na이다.utskushi의 -i는 (3b)의
동사에 사용된 현재시제 -ru와 유사하지만 다른 경우이고,kirei의 -na는 명사에
사용된 소유격 -no와 유사하지만 다른 경우이다.형용사가 서술어로 사용된 경우
는 (4)에서 볼 수 있다.(4a)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utsukushi와 kirei는 둘 다 서술
어로 사용되고 있지만,utsukushi는 현재시제이며 실제 동사에 활용되는 현재시제
-ru와 다른 -i를 접미사로 가지고 있고,kirei는 오히려 명사를 서술어로 사용하는
경우에 활용하는 접미사 -da와 같은 접미사 형태를 지니고 있다.이런 이유로
Miyahawa는 kirei와 같은 형용사는 명사적 형용사(nominaladjective)라고 부른다.
그러나 Baker는 Ohkado(1991)에서 명사적 형용사가 접미사 형태만 다를 뿐이지
활용되는 예는 일반 형용사와 동일하다는 논의를 통해,일본어 형용사는 두 가지가
아닌 한 종류임을 주장한다.

(5)a.Tarro-ga kami-o kire-ni kit-ta.
Taro-NOM hair-ACCshort-AFF cut-PAST
‘Tarocutthehairshort.'

b.Hanako-ga totemo kirei-da.
Hanako-NOM very pretty-COP
‘Hanakoisverypretty.'

Ohkado(1991)에서는 명사적 형용사가 (5a)에서처럼 결과 구문의 두 번째 서술어로
사용될 수 있고 (5b)에서처럼 정도 부사와 함께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한다.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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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특성은 2.1.1.4에서 언급하는 형용사의 구조적 특징이기도 하다.따라서 일본어
에서 나타난 명사적 형용사에 대한 설명은 형용사가 비보편적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두 번째로,명사가 형용사를 대신하는 경우는 Chichewa와 같은 아프리카 언어의

예를 이용해 여전히 형용사적 범주가 있음을 주장한다.

(6) m-kango*(w-a) nzeru
3-lion 3-ASSOC IO.intelligence
'alionofintelligence,asmartlion'

이 언어에서는 추상 명사가 형용사를 대신한다.예를 들어 (6)은 asmartlion을 표
현하고자 할 때,추상 명사인 nzeru(intelligence)를 이용한다.이 언어에서는 영어
의 수식을 나타내는 형용사와 같은 어휘 범주가 없을 뿐 아니라,정도를 나타내는
어휘나 결과구문의 서술적 구조도 없다.또 명사를 상태나 동적,또는 사역성의 동
사로 바꾸는 변형적 형태도 없다.따라서 영어의 형용사와 같은 범주가 없어 보인
다.하지만 Baker는 BresnanandMchombo(1995)의 논의에서 수식하는 명사의 성
과 일치하여 변화하는 접두사가 있는 어휘들이 있음을 언급한다.즉 명사의 성과
일치하여 변화하는 접두사를 지닌 어휘들은 명사가 아닌 형용사 범주라는 설명이
다.

(7)a.m-kango w-a u-kulu;
3-lion 3-ASSOC3-big
‘thebiglion'

b.mbidzi z-a zi-kulu
IO.zebra IO-ASSOC IO-big
‘thebigzebra'

예를 들어 (7)을 보면, (7a)에서 u-kulu(big)는 의미 변화 없이 (7b)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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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kulu(big)으로 접미사가 변화하고 있다. 이는 (7a)에서는 u-kulu(big)가
m-kango(lion)을 수식하지만 (7b)에서는 zi-kulu(big)가 mbidze(zebra)를 수식하기
때문이다.이 외에도 그렇게 접미사 변화를 하는 어휘가 있다.kali(sharp,fierce),
tali(long),fupi(short),ng'ono(small),wisi(raw,unripe,immature)등이 그러하다.
마지막으로 동사가 형용사를 대신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Mohawk언어에서 볼

수 있다고 말한다.Mohawk언어에서는 영어 형용사에 해당하는 어휘들이 (8a)에
서처럼 계사 없이 동사처럼 굴절을 하고,(8b-c)에서처럼 일치 형태소도 가지고 있
으며,사역성 동사에 붙는 형태소가 형용사를 대신하는 동사에 붙어 의미역을 할당
할 수도 있다.또 형용사가 필요한 구조,즉 결과구문이나 정도 부사 결합,명사를
한정하는 구조도 갖고 있지 않다.

(8)a.Ra-kowan-ʌˊ-hne̓      ne Sak.
MsS-big-STAT-PASTNE Sak
‘Sakusedtobebig.'

b.Ka-wis-a-hύtsi thíkʌ.
NsS-glass-∅-black that
‘thatglassisblack.'

c.T-a̓-ka-wís-ʌ-ne̓               thíʌ.
CIS-FACT-NsS-glass-fall-PUNCthat
‘Thatglassfell.'

즉 Mohawk어는 형용사가 영어의 fall이나 arrive와 같은 비대격동사와 같아서 다
른 비대격어나 형용사적 동사(adjectivalverbs)에 통합된다.(8b)의 경우에는 주어
에 위치한 명사가 형용사적 동사에 통합되어 있고,(8c)는 다른 비대격에 통합되어
나타난 경우이다.일반적으로 사건 동사에 붙어 사역을 나타내는 형태소도 바로 형
용사적 동사(adjectivalverbs)에 붙어 의미역 할당을 하는데,(9)의 예가 그러하다.

(9)a.Wa-shakó-ye-ht-e'.



- 21 -

FACT-MsS/FsO-wake.up-CAUS-PUNC
‘Hewokeherup.'

b.Wa'-e-rák-∧-st-e'
FACT-FsS-white-STAT-CAUS-PUNC
‘Shemadeitwhite.'

따라서 형용사 대신 동사를 사용하는 언어는 형용사를 필요로 하는 구조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즉 영어 형용사가 나타나는 수식어구,정도부사에 의해 수식 받는
위치,그리고 결과구문의 결과구에 형용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보자.

(10)a.Tyer[ka-r뮏k-ʌ         atyá'tawi]wa-ha-hnínu-'
TyerNsS-white-STAT shirt FACT-MsS-buy-PUNC
‘Tyerboughtawhiteshirt.'

b.Sakwa-hó-[a]ti-' ne[wak-hnínu-ϕ    뮏there'].
SakFACT-MsS-lose-PUNC NE ɪsO-buy-STAT basket
‘SaklostthebasketIbought.'

c.Éso/sótsikowán-ʌ
much/too NsS.big-STAT
‘Itisverybig/toobig.'

d.Saksótsiéso ra-hnekír-ha'
Saktoo much MsS-drink-HAB
‘Sakdrinkstoomuch.

e.Wárioshéha wa'-t'ye-takwʌtʌ-st-e'
Marydough FACT-DUP-FsS-be.flat-CAUS-PUNC
‘Maryflattenedthedough.'

수식어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예로 (10a-b)의 비교를 들 수 있다.(10a)는 whit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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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서 수식어구를 만들고 있지만,(10b)의 buy구문과 비교해 보았을 때 동일한
어순을 가지고 있고,동일한 상(aspect)과 일치(agreement)를 보여준다.정도부사구
와 관련해서는 (10c-d)를 볼 수 있다.정도(degree)를 나타내는 말은 강도
(intensity)나 빈도(frequency)를 나타내는 부사에 의해서만 나타난다.마지막으로
(10e)는 결과구문의 결과구 위치에 형용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예이다.(10e)는
Marypoundedthedoughflat.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이러한 의미를 전달하기위
해서는 단지 (10e)와 같은 구조만 사용한다는 점이다.즉 (10e)에서는 결과적 의미
를 결과구가 아닌 동사로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Baker는 많은 경우에 형용사와 동사의 구분이 없는 언어들은 명사를 수

식하기위해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동사의 하위 범주가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11)a.Issobah-pat chito-h. (nocopula,tense)
horse-DEM/NOM big-PRES
‘Thishorseisbig.'

b.Sa-litiih-tok. (agreement,tense)
ɪsII-dirty-PAST
‘Iwasdirty.'

(12)a.[Alla-ma ofi-it im-illi-kaash-ma] ii-hoppi-tok
child-DEM dog-NOM 3III-die-past-DEM/ACC ɪpII-bury-PAST
‘Weburiedthatchild'sdeaddog.'

(Gordon1987)
b.Hattak-(*at) chaaha-mat chahta kiiyoh.
man-(NOM) tall-DEM/NOM Choctaw not
‘thattallmanisnotChoctaw.'

(Broadwell1990)

예로 (11)과 (12)를 보자.(11)은 Mohawk어와 비슷한 Choctaw어의 예인데,이 언
어에서는 형용사가 동사처럼 계사 없이 술어로 자유롭게 사용되고 일치자질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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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표현할 수 있다.이런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적 동사(adjectiveverb)는 목적
어 논항을 선택하기도 하고 사격 형태소(causativemorpheme)를 필요로 하지도 않
는 특징을 지닌다.하지만 만약 Choctaw어에서 형용사가 없다면 형용사적 동사에
만 필요한 한정 구문이 필요 없을 것이다.그럼에도 (11)은 관계절 구문이 형성되
지 않음을 보여준다.(12a)의 illi(die)는 사건(eventive)자동사이다.그리고 off(dog)
는 주격을 받고 있다.그리고 목적격(accusitive)을 보여주는 ma는 관계절 모두에
붙기 때문에 곽 괄호 끝에 나오는 동사에 붙는다.반면에 (12b)에서는 Hattak(man)
은 주격을 받지 않는다.형용사적 동사가 다른 일반 동사처럼 동일한 양상을 갖는
다면,이와 같은 활용을 설명할 수 없다.비록 영어 형용사와 동일한 형용사 구조
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이들은 일반 동사와는 다른 구조를 지니고 있다.결국
이런 논의는 형용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언어들에서도 형용사라는 범주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Nicklas(1972)나 Broadwell(1990),그리고 Baker(2003)의 논의들은,비록

형용사라는 범주가 영어에서와 비슷하게 혹은 분명하고 명확한 범주나 구조를 보
여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언어 나름대로의 형용사적 기능을 하는 범주가 존재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2...111...111...222한한한정정정적적적 기기기능능능과과과 자자자질질질 속속속성성성

영어 형용사에 대한 일반적인 통사적 특징으로는 대개 기능(function)과 자질을
포함한 어휘적 속성(features),그리고 구조적 위치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
다.형용사의 기능으로는 주로 한정적(modifying)기능과 서술적(predicating)기능
을 의미하는데,형용사의 서술적 기능은 형용사의 어휘적 속성이나 하위 범주화를
설명해 주기도 한다.이에 대한 것은 다음 절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영어 형용사의 수식어(premodifiers)역할에 대해서,Radford(1988)에서는 수식어

역할이 형용사만의 기능이 아님을 보여준다.(13)을 보면,(13a)와 (13c)는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이며,(13b)는 명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예이다.즉 (13a)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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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c)는 형용사+명사 구조인 반면에 (13b)는 명사+명사 구조를 보여준다.이것은
형용사 뿐 아니라 명사도 수식어 기능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이것은 (13d)의
구조를 통해서도 확인된다.(13d)를 보자.명사구 numerousacademicand cost
implications에서 형용사 academic과 명사 cost는 구조적으로 수식하는 동일한 위
치에 놓여있다.이 구조를 기호를 이용해 간단히 표기하면 (14)-(15)와 같다.(15)는
수식어 기능을 하는 명사의 경우이고,(16)은 수식어 기능을 하는 형용사의 예이다.

(13)a.a[reallyexcellent]film
b.a[metal]finish
c.a[metallic]finish
d.Any change is bound to have numerous [AP academic]and [NP

cost]implications.
e.atalldarkhandsomestranger

(14)N'→ NPN'[AttributeRule:optional]
(15)N'→ APN'[AttributeRule:optional]

명사와 형용사가 동일하게 수식어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16)에서처럼 동일한
자질을 이용해서 표현될 수도 있다.

(16)N'→ [+NP]N'[AttributeRule:optional]

이러한 자질 표현은 Chomsky(1970)에서 네 개의 품사,명사(Noun),형용사
(Adjective),동사(Verb),전치사(Preposition)를 두 개의 자질 [±N]과 [±V]을 이용
하여 그 속성을 기술한데서 기인한다.그 자질 내용은 (17)과 같다.

(17)Verb=[+V,-N] Adjective=[+V,+N]
Noun=[-V,+N] Preposition=[-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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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처럼 [N]자질과 [V]자질을 이용하여 네 종류의 품사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들 네 품사가 각각 공통된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형용사와 명사,그
리고 동사와 전치사는 목적어(object)를 취할 수 있느냐 혹은 없느냐에 따라 각각
두 부류로 나누어질 수 있다.반면에 동사와 형용사는 의미적인 면에서 서술어라는
점이 공통된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통사적으로 구조적 위치를 통해
서도 같은 부류로 취급될 수도 있다.예를 들어 보자.

(18)a.Johnloves[Mary](V+NP)
b.Johnboughtapresentfor[Mary](P+NP)
c.*John'sadmiration[Mary](N+NP)
d.*Johnisfond[Mary](A+NP)

(19)a.bravoragazzo'goodboy'[MasculineSingularA+N]
b.bravaragazza'goodgirl'[FeminineSingularA+N]
c.braviragazzi'goodboys'[MasculinePluralA+N]
d.braveragazze'goodgirls'[FemininePluralA+N]

(Radford,1998,p.146-147)

(18)을 보면,동사와 전치사 그리고 명사와 형용사에 대한 대립되는 성격을 [±N]
자질을 활용해 보여준다.즉 명사는 목적어를 직접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적어를
요구하는 구성 요소는 [-N]자질을 갖게 되고,반면에 명사처럼 직접적으로 목적어
를 취하지 못하는 구성 요소는 [+N]자질을 갖는다.따라서 (18a-b)에서 동사
loves와 전치사 for는 명사 Mary를 목적어로 취할 수 있기 때문에 [-N]자질을 갖
는다고 할 수 있다.그리고 (18c-d)의 명사 admiration과 형용사 fond는 목적어
Mary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N]자질을 갖는다고 설명된다.이것을 다시 정리해
보면,[+N]자질은 목적어를 취하지 못하는 명사와 형용사의 것이고,[-N]자질은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동사와 전치사의 것이다.또 이탈리아어에서는 명사와 형용
사가 성(gender)과 수(number)에 일치 변화한다는 공통점을 보여주기도 한다.(19)
의 예가 그러하다.(19a-b)는 형용사와 명사가 성(gender)에 일치 변화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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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고,(19c-d)는 수(number)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보여준다.
(20)에서는 동사와 형용사가 동일한 자질로 분류될 수 있음을 명사구와 전치사구

의 대등한 구조를 통해 보여준다.즉 (20)은 강조 구문(focusposition)이나 분열 구
문(cleftsentences)에서 명사구나 전치사구는 위치할 수 있으나 동사구나 형용사구
는 마찬가지로 위치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20)a.Itwasacarthatshebought(NP)
b.ItwasintheshopthatImether(PP)
c.*Itisveryprettythatsheis(AP)
d.*Itisveryquicklythatshewrites(ADVP)
e.*ItisgohomethatIwill(VP)

(Radford,1998,p.148)

따라서 (20a-b)는 명사구와 전치사구가 강조 받는 구문이어서 정문이지만,(20c-e)
의 형용사구나 부사구,혹은 동사구가 강조 구문에 중심이 되면 비문으로 나타난
다.이 때 (19)의 예를 통해 보았듯이,명사와 형용사는 동일한 [+N]을 공유하기 때
문에 [±N]자질은 동사와 형용사 그리고 명사와 전치사를 구별짓는 요소로는 부적
절하다.따라서 동사와 형용사의 서술성을 공유하는 새로운 자질인 [V]자질을 통
해 구분된다.즉,서술적 성격을 띤 동사와 형용사는 [+V]를 지니기 때문에 강조구
문이나 분열 구문에서 나타날 수 없고,명사와 전치사는 서술어가 아니라는 점에서
[-V]자질을 공유하게 된다.결국 4가지 품사는 (17)에서와 같이 각각 [±V]와
[±N]자질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자질은 명사와 형용사의 수식어 속성을 쉽게 자질 규칙으로 표현하게 해
준다.앞서 보았던 (16=21)이 그것이다.

(21=16)N'→ [+NP]N'[AttributeRule:optional]

(21)은 수식의 속성이 명사와 형용사의 것이기 때문에,명사와 형용사 그리고 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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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동사를 구분하는 자질 [+N]을 이용해서 표현한 것이다.

222...111...111...333어어어휘휘휘적적적 속속속성성성---하하하위위위범범범주주주화화화

형용사가 중심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에 N'의 위치에 온다.만약 동시에 여러 개
의 형용사가 오는 경우엔 모두 N'에 위치하여 명사를 수식한다.(22)는 (23)을 수
형도로 나타낸 것이다.

(22) N"

D N'

a AP N'

tall AP N'

dark AP N'

handsome N

stranger
(23)a.atalldarkhandsomestranger

하지만 형용사도 하나의 구를 만든다.(24)를 보자.

(24)a.Hewasn't[A"very[A]kindtoMary]]
b.Hewasn't[N"much[N'kindnessto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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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ond[ofMary][insomeways]
d.??fond[insomeways][ofMary]
e.Johnis[A"very[A'[A'fondofMary]insomeways]],butis[A"less
[A'[A'so]inotherways]].

(24)에서는 형용사가 수식을 받는 경우와 보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보여준다.
(24a)에서 very는 형용사의 지정어(specifier)이다.이것은 (24b)에서 명사 지정어
much가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와 같다.즉 형용사도 명사처럼 자신을 한정해주는
한정사(determiner)가 있음을 보여준다.그리고 이때는 (23)에서 보여준 수식어 기
능을 하는 경우와는 다르게 A"를 구성하면서 독립적인 XP를 구성한다.즉,형용사
는 수식어로 사용되기도 하고 동사의 보어로도 사용되지만,후자의 경우에는 AP를
구성하기도 한다.
형용사가 A‘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24c-d)에서처럼,자신의 보어(complement)를

요구하며 하위범주화 하기도 한다.(24a)나 (24b)에서는 형용사가 부사의 수식을 받
아 A’를 이룬 경우이지만,(24c)를 보면 전치사구 ofMary가 형용사 fond의 보어로
사용된다.이는 (24d)에서 형용사 fond와 그 보어로 사용된 ofMary사이에 부사구
insomeways가 끼어들면 어색한 문장이 됨을 통해서도 형용사가 보어를 요구한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또 (24e)에서는 fondofMary가 A'를 만들어 낸다.(25)
에서도 형용사의 하위범주화 예를 보여준다.

(25)a.*anxious[NPsuccess]
b.*anxious[Sjohntobesuccessful]
c.*anxious[SCJohnsuccessful]
d.keen[thatMaryshoulddoit]
e.keen[forMarytodoit]

(25a-c)에서는 모두가 문법적으로 적절하지 않음을 보여주는데,이는 anxious가 서
술적으로 쓰일 때는 that절이나 about/for등의 전치사로 구성된 구를 하위범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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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기 때문이다.또 (25d-e)의 keen도 이와 마찬가지로 하위범주를 가진다.이와
같이 상태 의미를 나타내는 형용사는 통사적으로 수식하는 기능 외에 하위범주화
하여 구를 구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2...111...111...444구구구조조조적적적 속속속성성성

형용사는 형용사 자체의 의미보다는 동사나 명사,그리고 전치사와 같은 품사와
구별하여 혹은 비교하여 설명되어져왔다.하지만 Baker(2003)에서는 형용사의 자질
을 [-N,-V]와 같이 상정하여 형용사 자체만의 의미를 강조한다.이는 기존의
Chomsky(1970)의 이론을 따라 형용사를 [+N,+V]라고 설명한 것과는 대조를 이루
는 설명이다.Baker(2003)의 이와 같은 설명은 형용사가 명사의 지표성(referential
index)에서 대조를 이루고,동사의 지정어(specifier)혹은 주어를 취한다는 점에서
대조를 이룬다는 관점에서 비롯된다.이는 명사나 동사가 문장 구조에서 활용되는
역할과 대조를 이룬다는 점을 강조하는 관점이다.즉 형용사는 명사나 동사와는 다
르게 형용사만의 구조적 위치가 있다는 점이다.
앞 절에서 형용사는 한정적 기능과 서술적 기능을 한다는 것을 보았다.하지만

이들 위치는 형용사 뿐 아니라 명사도 위치할 수 있는 장소이다.이에 대한 예로
2.1.1.3에서 보았던 (13)을 들 수 있다.

(26=13)a.a[metal]finish
b.a[metallic]finish

(26b)의 metallic은 형용사로 finish를 수식하지만 (26a)의 metal은 명사로 finish를
수식하고 있다.또 (27)에서 (27a)의 형용사 pretty와 (27b)의 명사구 anurse둘
다 보어로 사용된 예이다.

(27)a.Sheispret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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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heisanurse.

하지만 (26)과 (27)은 대조를 이룬다.즉 (26)의 한정적 기능의 경우,일반적으로 대
부분의 형용사는 한정적으로 사용되지만,명사의 경우에는 오히려 한정적으로 사용
되는 경우가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일부만 한정적으로 사용된다.반면에 (27)의 경우
에는 형용사나 명사의 경우 의미적 제한을 고려한다면 크게 제약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문장에서 차지하는 형용사만의 고유한 역할을 고려하건대,Baker(2003)에서
언급하는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명사를 직접적으로 한정하는 수식어 위치,두 번째는 so,as,too,how와

같은 정도를 나타내는 어휘들이 취하는 보어 위치,그리고 세 번째는 결과구문에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술어 위치이다.(28)은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를 보여준다.
(29)는 so,as,too,how 등에 의해 형용사가 수식 받는 예인데,(29b)와 (29c)는
too에 이어 명사나 동사가 나와 비문이다.(30)은 결과구문에서 결과구에 위치하
는 어휘가 형용사가 아닌 명사나 동사가 와서 비문임을 보여준다.

(28)a.asmartwoman/＊ageniuswoman/＊ashinecoin
(29)a.Maryistoosmartforherowngood.

b.＊Maryistooagenius/atoogeniusforherowngood.
c.＊Ifyoupolishit,thecoinwilltooshineinthedarktomiss.

(30)a.Theybeatthemetalflat.
b.＊Theybeatthemetalasword.
c.＊Theypolishedthecoinshine.

(28)의 형용사의 한정적 속성은 동사처럼 명사구에 의미역을 할당하거나 명사처럼
지정어를 결합하지 않고 명사와 결합할 수 있다는데 기초를 두고 있다고 Baker는
설명한다.즉 형용사는 피수식어의 속성을 변형시키지 않고 결합할 수 있다는 의미
이다.그렇다면 피수식어의 속성을 변형시키지 않는 또 다른 수식어인 부사
(Adverb)와의 차이점을 생각해 볼만 하다.부사 역시 (31)에서 보는 것처럼,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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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AP를 수식하면서 피수식어의 속성을 변형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31)a.Chriswillquickly/carefully/casuallysolvetheproblem.(VP)
b.Probably/luckily/hopefully,Chriswillwintherace. (TP)
c.Chrisisextremely/mildly/thoroughlysick. (AP)

Baker(2003)에서는 -ly의 어미는 영어의 명사에 연결되어 worldly,manly,daily등
과 같은 형용사를 만들기 때문에,형용사는 -ly의 어미를 지니는 부사와 궁극적으
로 동일한 범주라고 설명한다.즉 VP,TP,AP에 나타날 수 있는 부사를 통해 결
국 형용사는 다른 범주들과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또 Emonds(1976)에서도 부
사와 형용사간에는 통사적 유사성이 있음을 설명하기도 한다.예를 들어 (32)에서
부사는 so,as,too와 같은 정도 부사와 결합할 수 있다.이는 앞서 언급한 형용사
의 구조적 위치 특성 중에 두 번째와 동일한 특성이다.또 Emonds는 (33)에서,
(33a)의 형용사처럼 (33b)의 부사도 수식어와 함께 쓰인 핵(modifiedhead)앞에서
는 나타날 수 없다는 점을 통해서도 형용사와 부사의 유사성을 강조한다.그리고
마지막으로 (34)에서 보듯이,(34a)의 부사를 활용하여 만든 동사구나 형용사구문과
(34b)의 형용사를 활용하여 만든 명사구가 의미적 일치를 보여준다는 점을 든다.

(32)a.Chrisenteredthehouseasquietlyasamouse.
b. ...soquietlythatnoonenoticed.
c. ...tooquietlytobeheard.
d.HowquietlydidChrisenterthehouse?

(33)a.Johnisproud(*ofhisdaughter)man.
b.Johnproudly(*ofhisdaughter)showedeveryonehisphotoalbum.

(34)a.ItalybrutallyinvadedAlbania.
Chrisisextremelyshy.

b.Italy'sbrutalinvasionofAlbania
Chris'sextremeshy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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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설명이 비록 형용사와 부사의 유사성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구조
적인 차이점을 여전히 지니고 있다.(29a)와 (32c)를 비교한 (35)에서 형용사 smart
와 부사 quietly는 동일하게 too라는 정도부사와 결합하고 있지만,전체적 구조에서
볼 때 smart는 be동사의 보어 혹은 Mary에 대한 서술어로 위치하고 quietly는 단
지 수식어로 등장할 뿐이다.

(35)a.Maryistoosmartforherowngood.
b.Chrisenteredthehousetooquietlytobeheard.

또 (33)에서도 형용사나 부사 둘 다 수식어 역할을 할 때는 보어를 취하지 않기 때
문에 유사하다하더라도,앞 절의 (24c=36)에서 본 서술적으로 사용되는 형용사는
여전히 보어를 취하고 있다.

(36)fond[ofMary][insomeways]

그리고 (34)에 있어서도 비록 의미는 같을지라도 구조적으로 달리한다.따라서 구
조적으로 형용사의 특징을 고려하건대,명사를 직접적으로 한정하는 수식어 위치,
so,as,too,how와 같은 정도 부사와의 결합 위치,그리고 결과구문의 두 번째로
등장하는 술어 위치를 들 수 있겠다.

222...111...222의의의미미미적적적 특특특징징징

이 절에서 말하는 의미적 특징은 통사적 구조에서 나타나는 의미역(theta-role)이
나 의미에 따른 문장 구조를 다루지는 않는다.영어에서는 한국어 형용사와는 달리
어휘의 의미를 중심으로 문장에서 나타나는 통사적 구조를 논의하지는 않기 때문
이다.이 절에서 다루고자 하는 바는,여러 개의 형용사가 피수식어인 중심 명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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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할 때 나타나는 어순을 중심으로,형용사 어휘가 공통으로 지니는 의미
(meaning)를 따라 이루어진 형용사의 의미적 하위범주들을 살펴보고자 한다.이는
영어 형용사의 의미(meaning)범주에 대한 논의가 피수식어인 중심 명사구를 수식
하는 형용사 어휘들의 어순에 대한 설명으로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222...111...222...111의의의미미미적적적 하하하위위위범범범주주주

형용사의 의미적 하위범주를 구성하기위해서는 먼저 어떠한 어휘들을 그 대상으
로 할 것인가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Dixon(1977)에서는 의미적인 세 종류의 형용
사 범주를 내세운다. 하나는 양화사와 한정사와 같은 수식어(pre-adjectival
modifiers)이며,두 번째는 red나 big과 같은 일반 형용사,그리고 세 번째는 기원
(origin)이나 성질(composition),또는 의도(purpose)나 혜택자(beneficiary)와 같은
수식어 등이다.또 Quirketal.(1985)에서는 (37)과 같이 네 가지의 통사적 기준을
내세워 이들 모두를 만족시키는 형용사만을 그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37)a.attributiveuse
b.predicativeuseafterthecopulaseem
c.premodificationbyvery
d.gradability(indecreasingorderoftheirsignificanceforthedefinitionoof
theclassofadjectives)

(37a)는 한정적 기능을 하는 형용사,(37b)는 be동사나 seem과 같은 계사어 다음에
활용되는 술어적 형용사,그리고 (37c)에서는 very와 같은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형용사를 지칭한다.(37d)에서는 형용사 범주 정의에 있어서 중요성이 낮
아지는 점층성을 지닌 형용사를 나타낸다.
이들을 바탕으로 논의된 영어 형용사의 의미적 하위 범주는 주로 형용사의 어순

과 관련하여 일어난다.이 어순에 대한 논의는 여러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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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데 (38)에서 이를 볼 수 있다.

(38)

(38)을 보면,Christophersen(1971)은 8가지로 분류를 하였고,Quirk(1973)에서는 주
관적 형용사가 객관적 형용사에 선행하는 방식2)으로 9가지로 분류하였다.
Crystal(1978)은 경험적 실험을 바탕으로 6가지,Vendler(1968)는 본질/고유성
(intrinsicality)에 의해 무려 17가지로 나누고 있다.
Christophersen의 논의에서는 (39)와 같이 여러 개의 형용사가 피수식어인 명사

를 수식할 때 갖는 순서를 정의한다.

(39)thesmallstripesquarewoodenredSpanishkitchentable

2)크기 형용사가 모양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앞서고 높이를 나타내는 형용사는 둘레 형용사보다
앞선다고 설명했다.

Christophersen
(1971)

중심 명사(nominal)-재료(material)-국적,영역,기원(national,
regional,ororiginal)- 색채(color)- 크기와 모양(size and
shape)-기질(temperature)-그 외(other)

Quirk(1973)
중심명사(head)- 출처(provenance)- 재료(material)- 색채
(color)-시대(age)-객관적(objective)-주관적(subjective)-제
한(limiter)-강도(intensifying)

Crystal(1978)
중심 명사(nominal)-재료(material)-국적(nationality)-색채
(color) - 시대(age) - 크기(size) - 일반 형용사(general
adjectives)

Vendler(1968)

중심 명사(head)-재료(material)-기원(original)-유사 대상
(similarobject)-색채(color)-모양(shape)-현재 활동(present
activity)-과거 결과(pastresult)-성향(inclination)-잠재력
(potentiality)-시대(age)-크기(size)-행위적 특징(behavioral
characteristic)-가능성(possibility)-기수(cardinalnumber)-
서수(ordinalnumber)-소유격(possessive)-관사(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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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rk(1973)에서는 Christophersen(1971)의 논의와는 다르게 형용사의 주관성과
객관성을 위주로 형용사의 어순을 정렬한다.주관적 형용사가 객관적 형용사에 선
행한다는 말은 피수식어 명사의 성격을 주관적으로 설명하는 형용사가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형용사보다 더 앞선다는 의미이다.즉 중심 명사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밀
접하게 드러내는 어휘가 명사에 더 가까이 위치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예를 들
어,객관성을 보이는 크기 형용사나 높이 형용사가 모양 형용사나 둘레 형용사보다
선행한다는 설명이다.(40)를 보자.

(40)a.hisheavynew moralresponsibilities
b.agreycrumblingGothicchurchtower.

(40a)를 보면 중심 명사 responsibilities를 수식하는 형용사 heavy,new,moral중
에서 가장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형용사는 heavy라 할 수 있다.느끼는 사람에 따
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40b)에서도 grey는 색깔을 나타내지만 (40b)에서는 어
슴푸레한 내지는 음산한으로 해석되고 이 형용사 역시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
다.
Crystal(1978)은 경험적 테스트를 바탕으로 어순을 제시한 것인데,(41)에서 그가

제시한 어순의 예를 볼 수 있다.

(41)a.ahighredbuilding
b.anoldredhat
c.atallnew chimney

(41)에서 경험적으로 크기(size)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색채를 나타내는 형용사보다
선행하고 시대(age)를 나타내는 형용사 역시 색채 형용사보다 앞선다는 내용이다.
Vendler(1968)에서는 형용사 어순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본질성(intrinsicality)을

들고 있다.이는 피수어인 중심 명사 입장에서 고려한 것이다.보다 객관적인 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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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중심어의 본질성을 더 잘 드러내기 때문에 중심 명사에 더 가까이 위치한다
는 것이다.예를 들어 (42)에서 church를 수식하는 형용사 large와 grey중에서
large보다는 grey가 중심 명사인 church의 본질을 드러낸다고 설명한다.크다는
내용은 보는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지만 색채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42b)
에서도 중심 명사 building을 수식하는 high와 tall중에서 건물의 성질은 high보
다는 tall이 더 잘 보여주므로 tall이 중심명사에 가까이 위치한다.

(42)a.largegreychurch
b.hightallbuilding

Quirk(1973)의 주관적/객관적 형용사 이론이나 Vendler(1968)의 본질/고유성 이론
과 유사한 이론으로 Danksetal.(1971)이나 Martin(1969)을 들 수 있다.Dankset
al.(1971)에서는 Quirk의 주관서 이론과 유사하지만 발화자 입장에서 순서를 파악하
는 관점이다.주관적 형용사가 먼저 발화되고 다음으로 객관적 형용사가 피수식어
인 중심 명사에 가까이 위치한다는 설명이다.이는 형용사의 역할이 의사 소통기능
면에서 청자가 지시물을 보다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능을 하기 때
문에 판별력이 강한 주관형용사가 본질적인 객관 형용사보다 먼저 나온다는 설명
이다.

(43)a.largewoodenbox
b.fastredcar

(43a)를 보면,large가 wooden보다 앞선 이유가 large가 wooden보다 더 주관적이
어서 box의 성질을 빨리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Martin(1969)에서는
Vendler(1968)의 본질성과 유사한 접근성(accessibility)을 제시한다.이는 중심 명사
에 가장 접근적(accessible)인 것이 먼저 결정되어 나타난다는 이론이다.예를 들어
(43b)에서,fast보다는 red가 car에 더 접근적이어서 red가 먼저 결정되어 중심 명
사에 가까이 위치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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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모두 수식어인 형용사와 피수식어 명사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세워진 이
론들이라 볼 수 있다.즉 권경원(1985)의 논의에서처럼 형용사의 어순은 가장 일반
적인 형용사(generaladjective)가 먼저 오고 특수한 형용사(specificadjective)일수
록 뒤에 위치한다.여기에서 일반적인 형용사는 물건의 속성(attributes)가운데 분명
하고 중요한 것을 의미하고,특수 형용사는 불분명하면서 변할 수 있는 중요치 않
은 속성을 말한다.예를 들면,재료나 국적,색채,크기,모양 등은 일반적인 속성이
라고 한다면,속성,성향,잠재력 등은 특수한 속성이라 할 수 있다.

(44)a.aprettypurplesilkdress
b.abigblacksheep
c.*ablackbigsheep (권경원,1985)

(44a)에서 보면 명사 dress를 중심으로 세 개의 형용사가 나열되어 있다.이 중에
서 silk는 dress의 재료를 나타내는 것으로 세 개의 형용사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속성을 지녔다 할 수 있다.또 pretty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 보일 수 있기 때문
에 가장 특수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성(generality)이라는 관점으로 앞선 논의들을 간주하는 데는 단점이

있다.가령 (44b)에서 등장하는 양들이 여러 마리의 커다란 똑같은 양들 가운데 검
은 양이 있다고 할 때,big보다는 black이 특수한 의미가 되어 (44b)보다는 (44c)
가 문법적이어야 하는데,오히려 그 반대이다.이는 문맥이나 상황이 주어지면 다
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이런 이유로 권경원(1985)에서는 Danksetal.(1971)의 논의와는 반대로 본질성을

보여주는 객관 형용사가 주관 형용사보다 판별력이 강하고 더 구체적인 속성을 띈
다고 주장한다.그의 주장은 중심 명사(head)를 기준으로 구심점(centrality)이라는
속성을 따라 어순을 정하는데 있다.이것은 Givon(1979)에서 의사소통 기능면에서
의미나 구조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요소가 너무 멀리 떨어지면 그 관련성을
청자가 포착할 수 없기 때문에 문장 주어 제약(sententialsubjectconstraint)이나
SmithandWilson(1979)의 양화사 이동 영역 제한,또는 Perlmutter(1978)의 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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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복합 명사구 제약(complexNPconstraint)이 발생한다는데 그 기초를 두고 있
다고 설명한다.예를 들어 (45a)를 보면 문장 주어 제약(sententialsubject
constraint)을 보여주는데,목적어인 what이 문두로 나가게 되면 bought의 목적어임
이 불분명해져서 비문이 된다.또 (45b)를 보면,이것은 양화사 이동 제약의 예를
보여주는데,양화사 all이 thechildren과 구조상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데,너무 멀
리 떨어져 있어 그 관련성을 포착할 수 없어 마찬가지로 비문이 된다.(45c)는
Ross의 복합 명사구 제약의 예를 보여준다.여기에서도 what은 say의 목적어인데,
둘 사이가 너무 떨어져 있어 서로의 관련성 인식이 부족해져서 비문이 된다.

(45)a.*Whatisthatsheboughtobvious?
b.*Thechildrenmighthavebeenshoutingatonceall.
c.*WhatdoesMarciabelievetheclaim thatTom willsay?

이러한 구심점 설명은 (46)에서 볼 수 있다.(46)에서 보면 가운데 놓여 있는 중
심어에서 밖으로 나갈수록 점선이 약해지고 있다.이것은 통사적 그리고 의미적으
로 관계가 있는 형용사가 중심어 명사에 가장 가까이 위치한다는 이론이다.통사적
속성과 의미적 속성을 모두 언급하는 것은 형용사 어순이 어느 하나만으로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46)구심성

ooobbbj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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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47a)에서 양화사,지시 형용사,상태 형용사,그리고 중심 명사 순으로
되어 있는데,양화사나 지시 형용사는 통사적 제약으로 설명이 되지만 상태형용사
angry와 young은 의미적인 설명이 필요하다.(47b)에서도 관사,상태 형용사,중심
명사로 구성되어 있고,이 중에서 관사의 위치는 통사적 설명으로 가능하지만 상태
형용사 lively,little,black,white등은 의미적 설명으로 가능하다.

(47)a.allthoseangryyoungman
b.thelivelylittleblackandwhitekitten

그리고 (46)의 구심성 이론은 (48)과 같이 정리된다.

(48)a.주변적 속성(peripheralattributes)
;간접적이고 추상적인 속성(indirectandabstractattributes)

b.중심적 속성(centralattributes)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속성(directandconcreteattributes)

c.중심 명사(headnoun)

주변적 속성은 중심 명사와 통사적 그리고 의미적으로 관련성이 적은 것이고 중심
적 속성은 중심 명사와 통사적 의미적으로 관련성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이러한
권경원의 구심성 설명은 앞서 보았던 (44b-c)에 대한 이론적 단점을 해결해 줄 수
있다.

(49=43)a.abigblacksheep
b.*ablackbigsheep

(49)에서 다시 보면,커다란 여러 마리의 검은 양들이란 의미에서 크기(size)는 일
반적 의미가 되고 색채(color)가 특수한 의미가 되어,(49b)처럼 특수한 의미가 되
는 형용사가 명사에 가까이 위치해 있어야 했다.반면 권경원의 (48)의 설명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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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big은 보는 사람의 주관이기 때문에 주관적 구체성이고 black은 색채여서 객
관적 구체성이 된다.따라서 (49a)처럼 객관적 black이 중심어에 가까이 위치하는
것이 옳다는 설명이 된다.
지금까지 형용사의 의미(meaning)를 중심으로 논의되어온 어순 이론을 살펴보았

다.이들은 피수식어인 명사를 중심으로 열거되는 형용사 어순의 기준을 중심으로
형용사의 의미적 하위범주를 설정하였다.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들의 이론은 모두
수식어인 형용사는 피수식어 명사와의 관계를 통해 이론을 펼치고 있다.즉 수식어
들은 모두 피수식어의 객관적 성격과 결부되어 있으면 피수식어에 가까이 위치하
고,피수식어 보다는 화자의 주관적 판단과 결부되어 있으면 피수식어인 명사에서
멀어진다는 설명이다.이러한 이론은 결국 형용사의 의미적 하위 범주의 기준이 피
수식어인 중심 명사의 객관적 성격인가 아니면 화자의 주관적 판단인가를 중심으
로 결정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형용사의 어순을 정의하는데 그러한 기준만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다

시 말해서 형용사 어순에 작용하는 음운론적,통사론적,의미론적,혹은 화용론적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따라서 영어 형용사의 의미적 하위 범주를 다루기 위해서
는 그러한 요인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어떠한 요인을 중심으로 의미 범주를 구
성할 것인가를 고려해 보고자 한다.

222...111...222...222하하하위위위범범범주주주화화화 요요요인인인

영어 형용사의 의미적 하위범주 요인을 다양하게 논의한 Wulff(2003)에서는 기존
의 형용사 어순 논의가 단일 요인을 통해 이루어져 있어서 경우에 따라 일어나는
문제 발생을 지적한다.단일 요인으로만 적용하는 경우 상황적 앞 절의 (44)에서
본 것과 같이 상황적 요인과 같은 타 요인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따라서 단일 요인이 아닌 복합적인 요인을 통해 형용사 어순을 정
의하고자 하였다.
Wulff(2003)에 따르면 음운론적 요인으로는 길이(length)가 있다.이것은 철자의



- 41 -

길이가 긴 형용사가 더 짧은 형용사보다 뒤에 위치한다는 것이다.형용사의 어순이
길이에 의해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형용사 어순이 결정되는데 있어서 음운
론적 요인이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통사론적 요인으로는 색채(color)와 크기(size)의 명사적 속성(NominalCharacter)

이 형용사 어순에 미치는 영향이다.이것은 Biberetal.(1999)에 따라 형용사 어휘
의 명사적 속성이 강할수록 그 형용사는 명사에 가깝게 위치한다는 이론이다.
Posner(1986)의 명사성 원리(NouninessPrinciple)에서도 색채나 크기의 명사적 특
징을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50)Posner의 명사성 원리 (NouninessPrinciple)
a.colorwordsaremoreeasilyusedasobjects(Ilikewhite/?round);
b.colorwordstakeadjectiveattributesmoreeasily(Thisisaninteresting
white/?round);

c.color words can more easily be used in the oblique case ( The
homogeneityofthiswhite/?roundisremarkable).

(Wulff,2003,pp253)

(50)에서처럼 색채어가 다른 어휘들보다 목적어나 형용사 또는 사격으로 더 쉽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색채 형용사는 명사로 활용되는 명사성
(nouniness)때문에 다른 형용사보다 명사에 더 가까이 위치해야한다.그러나 대개
는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이에 대한 이유는 Wulff(2003)에서 제시한
BNC(theBritishNationalCorpus)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즉 일반적으로 색채나
크기 형용사는 (51)에서처럼 명사보다는 일반 형용사로 더 빈번하게 활용되는 이유
이다.

(51)a.whitefluffycat
b.redbigflo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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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론적 요인으로는 의미적 밀접성(Semantic Closeness)과 비교 무관성
(Independencefrom Comparison),Dixon 의미,주관성-객관성 정도(Subjectivity
and Objectivity Gradience),그리고 의미 일치(Semantic Congruity)와 심리감
(AffectiveLoad)등이 있다.
먼저 의미적 밀접성이란 (52)에서 보듯이 수식하는 중심 명사와 의미가 밀접하면

밀접할수록 가까이에 위치한다는 내용이다(Stubbs,2001).(52a)에서 brown은 light
보다 중심 명사인 leather의 성격을 더 잘 보여준다.따라서 의미적으로 가까운
brown이 light보다 명사에 더 가까이에 위치해 있다.(52b-d)에서도 married,
unskilled,stainless는 각각 ordinary,cheap,solid보다 중심 명사의 성격을 더 잘
드러내 주고 있기 때문에 더 가까이에 위치한다.

(52)a.lightbrownleather
b.ordinarymarriedwoman
c.cheapunskilledlabor
d.solidstainlesssteel

두 번째로 비교 무관성은 비교성(comparison)을 지니지 않은 형용사가 중심 명
사에 더 가까이 위치한다는 것이다.예를 들어,(53)에서 starry 와 heavy에서
starry는 명사가 별과 관련된 속성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지만,heavy는 다른 대상
의 무게를 함께 비교할 필요가 있다.결국 (53c)에서처럼 비교성이나 정도성을 갖
는 형용사는 그렇지 않은 형용사보다 중심 명사에서 더 멀리 위치한다는 의미이다.

(53)(a)astarrychain
(b)aheavyload
(c)aheavychain

세 번째 Dixon의미 요인은 Dixon(1977)에 근거를 두고 있다.여기에서는 모든
의미 범주는 각각의 규칙(norm)과 포괄적인 문법 속성을 지닌다고 보고,형용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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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7개의 의미 범주 순으로 색(color),나이(age),사람의 습성(human
propensity),속도(speed),물리적 속성(physicalproperty),차원(dimension),가치
(value)를 설정하고 중심명사의 기원(origin),기질(composition),목적이나 수혜
(purposeorbeneficiary)등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중심 명사와 가까운 후치 형용사
(post-adjectives)로 칭한다.Dixon의 논리는 중심 명사의 객관적 성질을 보여주는
형용사가 중심 명사에 가까이 위치한다는 것이다.하지만 주로 사용되는 시간과 날
짜 그리고 ‘-al'로 끝나는 형용사 등은 따로 언급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네 번째 의미 요인인 Hetzron(1978)을 근거로 한 주관성-객관성 요인

에서는 시간과 날짜 그리고 '-al'과 같은 형용사를 모두 포함해 13개의 의미 범주
로 분류를 한다.이는 앞 절에서 다룬 Quirketal.(1985)에서처럼 주관성-객관성
요인은 중심 명사의 속성과 연관된 객관적 형용사3)가 중심 명사에 대한 의견을 표
명하는 주관적 형용사4)보다 중심 명사에 더 가까이 위치한다는 어순 기준이다.하
지만 여전히 형용사 의미 범주 순위에 들지 못하는 형용사들도 있다.
마지막 의미 요인인 의미 일치(SemanticCongruity)와 심리감(AffectiveLoad)은

Richards(1977)를 근거로 한다.이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일관된 형용사들의 서
술적 혹은 한정적 나열에서 더 안정적인 선호도를 갖는다는 설명이다.게다가 이러
한 나열은 강한 관형적 어순 관계를 나타내고 훨씬 더 수용적이라고 설명한다.이
런 이유 때문에 (54a)는 좋지만 (54b)는 기피하는 표현이 된다.만일 일관되지 않은
형용사들이 나열될 때는 긍정적 표현이 부정적 표현을 앞선다(Boucher and
Osgood,1964).(54c-d)에서 이를 확인해 보면,(54d)보다는 (54c)가 더 선호하는 표
현이 된다.

(54)a.Thepoor,wretchedchildbeggedonthestreet.

3)1.범주,의도(purpose/destination),2.기질(composition),3.기원(origin),4.물리적 결함
(physicaldefect),5.색(color),6.형태(shape),7.나이(age)

4) 8.사회적 속성(socialproperty),9.속도(speed),10.감각 접촉 속성(sensory contact
property).11.상태적 속성(staticpermanentproperty),12.평가(evaluation),13.인식 속성
(epistemicqual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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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hepoor,happychildbeggedonthestreet.
c.strongdangerous
d.dangerousstrong

하지만 의미 일치나 심리감을 기준으로 모든 형용사들의 어순을 배열할 수는 없다.
모든 형용사들이 반드시 극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며,또 색채와 같이 중
성적(neutral)형용사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Deese,1964).더군다나 어휘 자
체 의미가 긍정적인 말들이 문맥상으로는 부정적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55)를
보면,hot이라는 어휘는 단순히 뜨거운 온도를 표현하지만 (56a)에서는 덥다는 부정
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또 (56b)에서는 뜨거우니 조심해야 된다는 의미를 지닌다.

(55)a.hotweather
b.hottea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Wulff(2003)에서는 형용사를 사전상의 정의에 근거
를 두고 형용사 어휘의 심리감(AffectiveLoad)과 관련하여 개별적인 값을 매기고,
형용사들의 조합에 의거하여 값을 매겨서,의미 일치 값을 3단계로 평가하기도 한
다.이는 (56)에서 볼 수 있는데,심리감 값으로 긍정적 의미로 사용되는 어휘에는
+1을 주고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는 어휘는 -1,그리고 중성적 의미에는 0을 부여한
다.또 의미 일치 값으로는 의미적 일치가 일어나면 1을 주고 불일치가 일어나면
-1을 부여한다.이 때 만일 사용된 어휘 중 어느 하나가 중성 값이면 의미 일치 값
에는 0을 부여하되 이는 의미적으로 일치된 것으로 간주한다.중성적 의미는 긍정
적 혹은 부정적 어휘 어느 것에든 조합될 수 있기 때문이다.(56)에서 첫 번째의
nicecosyglow의 nice와 cosy는 둘 다 긍정적 성향을 가진 형용사이다.따라서 심
리감 값은 각각 +1을 주고 의미 일치 값은 의미적으로 일치됨으로 1을 준다.또 두
번째 예인 sillydaftwoman에서는 silly와 daft가 모두 부정적 성향을 가진 형용사
여서 각각의 심리감 값은 부정적인 값 -1을 갖게 된다.하지만 이것 역시 의미 일
치가 되기 때문에 의미 일치 값은 1을 갖는다.세 번째의 bigredmark에서는 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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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red가 중성적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심리감은 둘 다 0을 갖게 되고,이때도
의미 일치를 이루기 때문에 의미 일치 값은 1을 갖게 된다.

(56)의미 일치(semanticcongruity)와 불일치 형용사 쌍의 코퍼스 예

코퍼스 예 심리감 의미 일치 값 의미 일치 상태
nicecosyglow +1/+1 1 semanticallycongruent
sillydaftwoman -1/-1 1 semanticallycongruent
bigredmark 0/0 1 semanticallycongruent
fantasticnewworld +1/0 0 semanticallycongruent
terriblepersonalproblem -1/0 0 semanticallycongruent
awfulfunnyfeeling -1/+1 -1 semanticallyincongruent

네 번째의 fantasticnew world에서는 fantastic은 긍정적이므로 +1을,new는 중성
적이므로 0을 심리감 값으로 취하고,의미는 일치되지만 일치 값은 중성적 어휘가
들어 있으므로 0을 준다.다섯 번째의 terriblepersonalproblem도 마찬가지다.심
리감 값으로 terrible은 부정적이므로 -1,personal은 중성적이므로 0,의미 일치 값
은 0이 주어진다.마지막으로 제시된 awfulfunnyfeeling의 경우,심리감 값으로
awful은 부정적이어서 -1,funny는 긍정적이어서 +1,따라서 의미 불일치가 일어나
므로 의미 일치 값 역시 -1을 갖게 된다.Wulff의 이런 방법은 심리감 값과 의미
일치 값,그리고 의미 일치 상태를 보여줌으로 그 형용사 표현이 선호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된다.하지만 이것은 활용된 형용사 표현이 적절한지를 가늠
할 수 있게 해주는 제약이 될 뿐 일반적인 형용사 어순의 기준을 위한 이론이라고
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화용론적 요인으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특정 명사

(Noun-specific)빈도와 빈도수(Frequency)이다.특정 명사 빈도란 명사에 가장 가
까이 위치하려는 형용사들은 그 명사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Lockhart
andMartin(1969)의 주장에 근거한 것이다(Posner5),1986;Martin,1969).이것은

5)Posner(1986)에서는 한정어를 고정어로 만드는 것은 빈번한 사용 때문이고 모든 대화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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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요인의 의미 밀접성(SemanticCloseness)과도 유사하다.Wulff(2003)에서는
모든 형용사와 명사 결합의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해 BNC(theBritish National
Corpus)자료를 가지고 조건적 확률 계산(p(Adj│N)을 하였다.이 계산은 중심 명
사와 중심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사이에 지식적인 연관성이 얼마만큼 존재하는
지 확률로 확인해보려는 것이다.이 계산의 결과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중심 명사
와 중심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는 서로 밀접한 의미적 관련성이 있게 되는 것이
다.(57-58)을 보자.

(57)p(Adj│N)=p(Adj+N)/p(N)=f(Adj+N)/f(N)
(58)a.normal(0)free(.023)tickets

b.plain(.001)hard(.009)facts
c.nice(.001)blonde(.028)hair
d.excellent(.002)new (.013)book

(57)은 형용사가 특정 명사와 얼마나 자주 함께 사용되는가를 측정하는 수식이다.
그리고 (58)은 이 수식을 적용한 예이다.(58a)에서 중심 명사 tickets를 수식하고
있는 두 형용사 normal과 free는 각각 0과 0.023값을 갖는다.따라서 normal보다
는 free의 결과 값이 더 높기 때문에 free가 중심 명사와 더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
준다.(58b)도 마찬가지다.중심 명사 facts를 수식하는 두 형용사 plain과 hard중에
서 hard가 더 높은 값을 가지고 있다.이것 역시 hard가 중심 명사 facts와 관련성
이 더 높다는 의미이다.(58c)와 (58d)에서도 형용사 blonde와 new가 선행 형용사
보다 더 높은 값을 보여준다.Wulff는 형용사 어순을 추측할 때 이 특정 명사 빈도
를 활용하면 형용사 어순 예측 오차(error)를 17.92%까지 줄일 수 있다고 언급함으
로써,형용사와 피수식어인 명사간의 의미적 관련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시사해주

휘의 빈도수를 높이는 것은 고정 어휘적인 속성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또 따라서 한정어가 중
심 명사와 함께 더 빈번하게 사용 될수록 그 중심어에 더 가까이 위치하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
에 중심 명사 가까이에 위치하는 것은 특정 명사와 더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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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화용론적 두 번째 요인인 빈도수(Frequency)에서는 더 빈번하게 나타나는 형용

사가 그렇지 않은 형용사보다 선행한다는 주장이다.

(59)a.strong(15,898)brown(3,908)bags
b.damp(1,571)salty(178)margins
c.big(24,684)cold(6,438)lakes
d.lively(1,472)vibrant(264)conference

(59)의 숫자는 빈도수를 나타내며,(a-d)모두 중심 명사에 가까이 위치한 형용사가
그 보다 선행하는 형용사보다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Wulff의 논의에서 제외시키는 요인도 존재한다.그것은 문맥이다.이는
Danksetal(1971)의 논의에서처럼 형용사 어순이 문맥에 따라 화용론적으로 그 순
서를 달리하기 때문이다.또 만약 문맥에 따라 형용사의 위치가 바뀌는 것이 일반
화된 경우라면,일반화된 형용사 어순은 그리 큰 중요성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Martin& Ferb(1973)에서도,의미적이면서 심리적인 문맥적 요인은 단지 화용론적
원리에 대해 높은 지지를 해 줄 뿐이며,문맥(contextually/pragmatically)제약 형
용사 어순과 일반 어순(AO)간에는 (60)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고 말한다.

(60)a.whereasin normalpreferredorderthesyntax ismulti-branching,in
contextuallyconstrainedpreferredorderitisright-branching

b.juncturebetween theadjectivesisobservableonly with contextually
constrainedpreferredorder(cf.alsoMartin1970:382)

c.in contextually constrained preferred AO,stress is on the first
adjective,whereasin normalpreferredorder,stressremainsconstant
orincreasesslightly from thefirsttothelastadjectivein astring
(cf.alsoTeyssier1968:236)

d.in contextually constrained preferred order,sequencing isconstr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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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contextually determined orderofthesub-classification ofthe
denotation ofthenoun,in normalpreferred order,otherfactorslike
semanticclosenessetc.influencethearrangement

e. there is evidence from newly acquired words against the
frequency-relationofnormalandcontextuallyconstrainedAO:
“Ifapersonlearnsanew hueterm,likeheliotrope,thenthenew
term isorderedappropriatelyimmediately.Inthiscaseitcannotbe
argued that the speaker is responding to a simple index of
frequencyrelatingtotheparticularadjective.Clearly,itisatleast
necessary forDanksand Glucksberg tohold thatthefrequency
index be associated with adjective classes rather than with
individualadjectives."

(Martin& Ferb1973:79)

(60a)는 형용사의 통사적인 일반 어순에서는 여러 가지 분지 방법을 갖지만 상황이
나 문맥적 어순에서는 우-분지 방법만을 갖는다는 내용이다.이것은 통사적 일반
어순이 문맥적 제약을 받는 어순보다 더 보편적임을 보여준다.(60b)는 형용사들
간의 연접(juncture)은 문맥적 제약을 받은 어순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며,(60c)는
문맥적 제약을 받은 어순에서는 첫 번째 형용사에 강세가 위치하는 반면 일반 어
순에서는 중심 명사에 가까울수록 강세가 점차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60d)는 문맥 제약을 받은 어순에서는 중심 명사를 지칭하는 하위 범주들이 문맥적
으로 한정을 받는다는 것이다.그리고 (60e)는 새로운 어휘는 일반 어순과 문맥 제
약 어순의 빈도 관계(frequency-relation)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이들
다섯 가지 내용은 모두 문맥적 어순은 일반 어순과 다르게 특수성을 지니게 되며,
이 때문에 일반어순이 지니는 보편성에서 제외되는 이유가 된다.
Wulff(2003)에서는 기존의 형용사 어순 논의에 비해 가벼워 보이는 점도 있다.

(61)에서처럼 수식 형용사의 수를 최대 2개로 한정한다는 점이다.하지만 Wulff에
서 제시한 BNC(theBritishNationalCorpus)의 자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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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형용사 9,647개 중에서 4.41%에 해당하는 426개의 형용사만이 세 개의 형용사로
구성된 명사구에 사용되었고,68%에 해당하는 6,560개의 형용사가 두 개로 구성된
명사구이다.또 두 개의 형용사로 구성된 명사구를 이루는 형용사들이 BNC의 모
든 형용사 중에서 90%를 차지하는 범주에 속한다6).

(61)형용사1-형용사2-명사

또 이렇게 수식어 형용사를 두 개로 한정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더 있다.하나
는 앞선 (60b)의 설명처럼 and나 but과 같은 연결어가 사용된 수식어는 배제시켰다
는 점이고,또 하나는 polarbear나 HighCjommissioner와 같은 복합명사도 배제
되었다는 점이다.연결어나 복합명사를 만드는 명사를 이용해 명사구를 만드는 예
가 많지만,이들은 단일어로 인식되기 때문에 어순 논의에서 배제된 것이다.그리
고 young,little,혹은 old등의 형용사가 제외되었다.이에 대해서는 이들 세 형용
사가 어떤 명사들과는 절대적인 관계를 구성하여 일반적 어순관계가 맞지 않기 때
문이라고 말한다.결국 두 개로 한정시킨 형용사의 어순에 대한 논의가 유의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 는 없겠다.
지금까지 Wulff(2003)에서 주로 다룬 형용사 어순에 영향을 주는 음운론적,통사

론적,의미론적,그리고 화용론적 요인들을 살펴보았다.Wulff는 마지막으로 이들
네 가지 관점에서 바라본 요인들 모두가 형용사 어순에 유의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다요인 분석(LinearDiscriminantAnalysis test;어순 판별 분석;이하
LDA로 통일)을 실시하였다.이때 Dixon의미 요인은 제외의 대상이 되었다.이유
는 의미적 요인의 네 번째 요인인 주관성-객관성 요인과 근본적으로 같기 때문이
다.또 LDA 실험에서는 변이들을 순서적으로 대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
관성-객관성 요인의 형용사 범주들을 주관적 형용사와 객관적 형용사의 두 층위로
구분하였다.그리고 진리 값을 이용하여 각 층위를 넘나들게 했다.그리고 의미적

6)Wulff(2003)에서는 BNC의 자료를 이용해 두 개의 형용사로 이루어진 명사구는 총 3,234개이
며,여기에는 색채와 형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뿐 아니라,특히 구어체를 대표할만한 형용사 자료
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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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의 마지막 요인인 의미 일치(semanticcongruity)도 제외시켰다.이유는 의미
일치 요인은 단지 성격이 동일한 형용사들이 반대인 형용사들보다 더 빈번하게 표
현된다는 제약만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하지만 심리감(affectiveload)은
긍정적인 심리의 유무를 보여주기 때문에 수학적 정량화를 위해 기호화하여 사용
하였다.
다요인 분석 LDA는 중심 명사를 수식하는 각 형용사에 대해 개별적인 요인들을

통해 얻은 값을 가지고 형용사1또는 형용사2중 어디에 위치할 것인지를 예측하
게 하는 실험이다.다시 말해서 중심 명사를 수식하는 두 개의 형용사 중에서 각각
의 위치를 예측해내기 위한 실험이다.그 결과 전체 요인들이 얻은 값은 (62)에서
개별적인 요인들은 (63)에서 보여준다.

(62)LDA의 전체 결과7)1
Wilk’sLambda .861
canonicalcorrelation .373
Chi-square(df=8) 740.23
p <.001***

(62)의 전체 결과는 모든 요인들이 형용사 순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불
수 있다.그리고 개별 요인들에 대한 값을 보여주는 (63)을 보면,그 결과 값이
-1/+1에 이르는데 음수값은 요인 값과 형용사 위치 사이에 부정적 상관관계가 있
음을 보여준다.즉 요인 값이 높을수록 형용사1에 나타날 확률이 높다는 의미이다.
요인들 값을 살펴보면,심리감 요인이 가장 높은 수치를 지닌다.이는 형용사 어순
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의미한다.그리고 의미적 밀접성을 제외하고
는 다른 요인들 보다 의미적 요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그리고 이어서 화용론
적,그리고 음운론적 요인의 순으로 형용사 어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볼 수 있
다.

7)Wilk'sLambda와 canonicalcorrelation은 변별 기능의 적절성을 보여주며,Chi-squaretest
는 전체 변별 분석이 유의한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를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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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LDA의 요인 값
요인(variable) 요인 값(factorloading)
심리감 (의미론적) -.821
비교 무관성(의미론적) -.555
주관성객관성(의미론적) -.362

특정명사 빈도(화용론적) .348
빈도수(화용론적) -.203
길이(음운론적) .174

의미적 밀접성(의미론적) -.083
명사적 속성(통사적) -.022

통사적 요인인 명사적 속성(Nominalcharacter)의 요인 값은 아주 낮아서 형용사
어순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서 제외시켜도 될 정도이다.명사적 속성 요인은 색깔이
나 크기 형용사에 한정되어 일어나기 때문이다.또 비록 음운론적 요소인 길이
(length)가 유의적이기는 하지만 모든 형용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용
사의 어순에 중심이 되는 요인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형용사 어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의미론적 요소이다.이 의

미론적 요소라는 결과는 앞 절에서 다룬 Quirketal.(1973)이나 Vendler(1967)의
주관성/개관성 요인 그리고 본질성 요인을 중심으로 형용사 어순을 논하고 형용사
의 의미적 하위범주를 설정한 것이 유의함을 보여준다.의미론적 요소인 심리감은
수식어 형용사들의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를 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Quirket
al.이나 Vendler의 논의와 크게 차이 나는 내용은 없다.또 비교 무관성은 비교를
나타내는 어휘가 선행한다는 내용인데,이는 비교를 나타내는 형용사는 피수식어
명사의 속성보다는 화자의 견해를 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주관성/객관성 혹
은 본질성 이론과 크게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화용론적 요인인 특정명사 빈도나
빈도수의 경우에도 비록 빈도수를 이용해 형용사들의 순서를 결정하려는 것이지만
결국 높은 빈도수는 피수식어 명사와의 긴밀한 지식적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
문에 이 요인 역시 Quirketal.이나 Vendler의 논의에 어긋나지는 않는다.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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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형용사 어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달리 말하면 형용사의 의미적 하위
범주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피수식어 명사와의 관계를 고려한 주관성/객관
성 혹은 본질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
형용사 어순의 결정적 요인인 주관성/객관성 내지는 본질성과 같은 요인을 중심

으로 Christophersen(1971)과 Quirk(1973),Crystal(1978),그리고 Vendler(1968)에서
제시한 영어 형용사의 의미적 하위 범주를 정리해 보면 (64)와 같다.

(64)영어 형용사의 의미적 하위범주
재료(material) wooden,silver,metallic,plastic,glass,paper,...
국적/영역/기원
(national,regional,ororiginal)French,lunar,American,eastern,Greek,...
색채(color) blue,pink,reddish,grey,...
목적/성향/상태
(purpose/inclination) racing,fishing,foldout,...
시대(age) ancient,new,young,old,...
크기/모양/기질/객관
(size/shape/temperature
/objective)

large,tiny,enormous,little,square,round,flat,
rectangular,

행위적 특징/주관적
(temperature/behavioral
characteristic/subjective)

beautiful,ugly,easy,fast,interesting,cautious,
apologetic,...

가능성/잠재력
(possibility/potentiality)

able,adaptable,approachable,available,capable,
creditable,...

기수(cardinalnumber) one,two,three,...
서수(ordinalnumber) first,twice,...
소유격/관사(possessive/article)my,your,a,the,...

여기에는 의미적 하위범주들의 어순은 고려하지 않았다.어순은 문맥 등과 같은 특
수상황에서도 달리하지만 Wulff(2003)에서처럼 수식어로 등장하는 형용사의 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그리고 총 11개로 분류된 것은 각 논의에서 공통적 의미는
하나로 묶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크기(size)와 모양(shape)의 경우 Crystal(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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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두 개로 분류하였지만 Christophersen(1971)을 따라 하나로 간주하였다.크
기와 모양 둘 다 대상의 외견을 말하는 객관적 특징이기 때문이다. 또
Vendler(1966)의 행위적 특징은 주관적인 판단에 해당되기 때문에 Quirk(1978)의
주관적 형용사와 함께 묶었다.
그럼 이제 한국어 형용사가 지닌 통사적 그리고 의미적 특징을 알아보고 유사성

과 차이점 혹은 다른 시사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222...222한한한국국국어어어 형형형용용용사사사

한국어 형용사는 동사와 더불어 문장의 핵으로 간주되어왔으며,주-술 구조의 주
어와 더불어 문장의 핵심으로 보는 관점이 전통적 문법이래로 지배적이다(김정남,
2003).이런 이유로 형용사와 동사에 대한 논의는 통사론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여겨져 왔을 뿐 아니라,또 형용사는 동사와 더불어 문장의 서술어로 사용되기 때
문에 논항을 지배하여 완전한 문장을 만든다는 입장에서 통사․의미론적으로 논의
되어왔다.
하지만 형용사는 기능적인 면에서는 동사와 흡사하지만 의미적인 면에서 성질을

달리한다.형용사가 다른 품사들과 성격을 달리하는 내용은 남기심 & 고영근(1998)
에서 간략하게 볼 수 있다.그곳에서 형용사는 기능과 의미면에서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느냐 에 따라 다른 품사와 구분된다고 설명한다.예를 들어 명사와 형용
사의 차이는 예 (65)에서처럼 기능면에서 나타난다.명사인 깊이 와 높이는 (65c-d)
에서 둘 다 문장의 주어 기능을 하고 있고,형용사 깊다 와 높다 는 (65e-f)를 보면
둘 다 문장의 서술어 기능을 하고 있다.

(65)a.깊이,깊다
b.높이,높다
c.이 샘의 깊이가 얼마냐?
d.저 산의 높이가 얼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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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이 샘이 깊다.
f.저 산이 높다.

(66)a.아이가 웃는다.
b.나팔꽃이 핀다.
c.철수는 착하다.
d.하늘이 흐리다.

또 형용사와 동사는 동일하게 서술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능으로는 구별되지 않
는다.이런 경우에는 의미면에서 구분될 수 있다.예를 들어 (66)를 보면,웃는다,
핀다,착하다,흐리다 모두 서술어라는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다.따라서 기능면에
서는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할 수 없다.이렇게 동일한 기능을 갖는 경우에는 의미
면에서 품사를 변별시킬 수 있는데,(66a-b)와 (66c-d)가 그러하다.(66a-b)의 웃는
다 와 핀다 는 의미면에서 주체의 동작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66c-d)의 착하다
와 흐리다 는 주체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즉 동사는 동작을 나타내는 의미를 보
이지만 형용사는 상태를 보인다.8)
형용사와 동사의 흡사한 성격 때문에 형용사는 많은 논의에서 동사와 더불어 동

일 범주로 분류되어 논의되기도 하였다.하지만 형용사는 동사외의 다른 품사들과
는 기능적․의미적으로 차이를 가지고 있고,게다가 동사와도 (66)가 보여주는 것
처럼 의미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난다.그리고 이러한 의미차이는 문장의 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유현경,1998;김정남 2003).

(67)영희는 사랑에 눈이 멀었다.

(67)을 보면,눈이 멀었다의 구조,즉 NP가/이+V는 표면적으로 ~이/가라는 주어
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의 완전한 문장으로 취급될 수도 있지만,의미적으로 볼

8)이익섭 & 채완(2000)에서는 형용사를 동사와 구분하지 않고 용언으로 묶어 분류하기도 한다.
이는 형용사와 동사가 체언과 짝하여 공통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그리고 형용사와 동사의 구
분은 전자는 상태 동사로 후자는 동작동사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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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문장보다는 하나의 서술어로 간주될 수 있다.이는 통사 구조가 문장 구조 이해
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지만 의미적인 면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해준다.따라서
형용사에 대한 논의는 의미적인 면 뿐 아니라 통사적 입장도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

222...222...111통통통사사사적적적 특특특징징징

한국어 형용사는 영어에서와는 달리 동사와 더불어 서술어 역할을 한다는 점에
중점을 둔다.즉 수식어 기능은 형용사가 아닌 관형사의 역할이다.한국어 형용사
가 동사처럼 서술어로 활용되기 때문에 유현경(1998)에서는 형용사를 통사적으로
자동사와 공통된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같은 범주로 분류하고자 한다.
대개 형용사는 다른 품사들과 구분되는 요소로 의미,형태,구문상의 특징 등을

꼽는다.그런데 유현경(1998)에서 형용사가 자동사와 통사적으로 유사하다는 설명
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면에서이다.하나는 형용사와 동사의 품사 구분이 의미나
형태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이고,둘째는 자동사가 지니는 통사적
특징을 형용사에서도 볼 수 있다는 점이다.그리고 셋째는 있다,없다,계시다와 같
은 존재사의 경우인데,김정남(2003)에서는 있다와 같은 존재사도 형용사로 분류하
지만,유현경에서는 형용사나 동사 중 어떤 품사에 포함시키는 것인지 분명치 않기
때문에 결국 자동사들의 특징이 형용사와 유사하며,따라서 한 범주로 분류하고자
한다.즉 존재사의 품사 분류 애매성으로 인해 형용사와 자동사는 더 유사한 범주
라는 것이다.
유현경에서 형용사와 동사의 분류는 의미와 형태적 측면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대개 동사와 형용사를 분류하는 형태적 기준인 -는다와 -
고 있다가 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즉,-는다나 -고 있다가 붙을 수
있으면 동사이고 그렇지 않으면 형용사라는 기존의 설명과는 달리 (68)-(69)에서
보는바와 같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 56 -

(68)a.선이는 지금 무엇에 앵돌아졌는지 이젠 오지도 않는다.
a.'*선이는 앵돌아지고 있다.
b.어줍잖게 인생은 덧없이 무상하다는 생각이 불쑥 치민다.
b.'*어줍잖게 인생은 덧없이 무상하다는 생각이 불쑥 치밀고 있다.

(69)a.그가 어깨를 으쓱하고 두 손바닥을 내보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a.'그가 어깨를 {으쓱한다,*으쓱하고 있다}
b.원칙적으로는 너의 지적이 맞다.
b'.*원칙적으로는 너의 지적이 맞고 있다.

(68)에서 앵돌아졌는지나 어줍잖게는 동사임에도 불구하고 -고 있다가 붙으면 비문
이 된 경우이다.또 활용형에서 형용사와 동사를 넘나드는 어휘들이 있어서 형태상
으로 품사를 구분하는 경우가 있다.하지만 이 경우에도 (69a')와 (69b')에서 보듯
이,-는다와 -고 있다가 모두 맞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형태상으로 형용사를 특징
짓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로,형용사가 자동사의 통사적 특징을 공유한다는 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이

다.하나는 명령법,약속법,의도법,청유법을 나타내는 종결어미와의 결합유무와
관련된 것이고,두 번째는 어울리는 부사어 종류,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 어떠하
냐?에 대해 무엇이 어떠하다로 답할 수 있는지이다.또 형용사는 대표적인 비대격
서술어인데,일부 자동사에 있어서 비대격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구문들이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형용사는 더더욱 자동사와 유사한 통사적 특징이 있다고 주장하
는 것 같다.
명령법,약속법,의도법,청유법을 나타내는 종결어미와 관련하여,유현경(1998)에

서는 이러한 서법 요소들과의 결합은 동사([-상태성(stative)])와 형용사([+상태성])
의 구분이 아니라 [±행위성(agentive)]과 관계있다고 주장한다.[-상태성]의 동사라
할지라도 서법 요소들과 결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70)a.희정이가 화를 발끈 내면서 토라졌다.
a'.*희정이가 화를 발끈 내면서 일부러 토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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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토라져라/*토라지마/*토라지려고 했다/*토라지자.
b.미순은 세파에 찌들 대로 찌들었다.
b'.*미순은 세파에 일부러 찌들 대로 찌들었다.
b″.*찌들어라/*찌들마/*찌들려고 했댜/*찌들자.

(70a-b)의 동사 토라졌다,찌들었다는 모두,[-상태성]의 동사들이다.하지만 (70
a″)와 (70b″)에서 보듯이 서법 요소들과 결합하지 못한다.유현경은 이것이 [±상
태성]때문이 아니라 [±행위성(agentive)]때문이라고 말한다.즉,비록 [-상태성]의
동사라 하더라도 [-행위성]의 의미를 담고 있으면 [-상태성]과 [-행위성]의 의미를
갖는 형용사처럼 서법 요소들과 결합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형용사는 (71a)에서처럼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어와 어울린다.하지만

(72)에서처럼 대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하고는 같이 어울리지 못한다.

(71)a.그 여자는 {매우,*잘}예쁘다.
b.그 여자는 {*매우,잘}뛴다.

(72)a.목재는 다공질로 {*늘,*가끔,*때때로,*종종}가볍기 때문에 그 전도율은
낮다.

b.박꽃은 {*늘,*가끔,*때때로,*종종}하얀 옥양목보다 더 희다.

하지만 (73)을 보면,더럽다,쌀쌀하다와 같은 형용사는 시간부사와도 어울린다.

(73)a.지하실은 {늘,가끔,때때로,종종}더럽고 추웠다.
b.새벽바람은 {늘,가끔,때때로,종종}제법 쌀쌀하다.

이것에 대해 유현경은 형용사라 할지라도 일시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시
간 부사어와 공존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이와 함께 오히려 일부 자동사가 양태부
사보다 정도 부사어와 어울리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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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a.남편은 막일도 가리지 않고 일했으나 형편은 여전히 {매우,*잘}쪼들렸다.
b.길바닥이 {매우,*잘}질척거려 버선이 금새 다 젖었다.

(74)의 경우 쪼들렸다와 질척거리다 동사는 자동사이지만 잘과 같은 양태부사보다
는 매우라는 정도부사와 더 잘 어울린다.즉 자동사의 정도부사와 어울리는 특성으
로 인해 형용사는 자동사와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언급한 것이다.
세 번째로 무엇이 어떠하다에 대한 대답에 관해서는,최현배(1937)에서 형용사는

무엇이 어떠하냐에 대해 그 어떠함을 답하는 것이고 동사는 무엇이 어찌한다의 어
찌함을 표현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형용사와 동사를 판별하는 검증 틀이 된다고 말
한다.그러한 판별 기준에 대한 예로,(75a)는 동사를 보여주고 (75b)는 형용사를
보여준다.

(75)a.영희는 어찌하냐?
->영희는 밥을 먹는다.

b.영희는 어떠하냐?
->영희는 예쁘다.

하지만 (76)에서처럼,일부 자동사의 경우도 어찌함에 대답이 아닌 형용사처럼 어
떠함에 대한 대답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인다.어떠하냐를 물은 (76a)에 대한 대
답으로 (76a')처럼 동사를 활용하면 비문이 되어야 하지만 (76a'')는 비문이 아니
다.따라서 형용사와 동사를 판별하는 어찌함의 기준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형용사의 통사적 특성이 자동사의 것과 대개 유사하기 때문이다.

(76)a.영희는 어떠하냐?
a'.*영희는 집에 간다.
a''.영희는 지쳤다.

이와 같은 3가지 이유를 통해 유현경은 형용사와 자동사의 통사적 유사성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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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고,또 이들을 나누는 실제적 기준이 없다고 설명하면서 동일 범주로 인정할
것을 주장한다.
또 형용사와 동사를 동일 범주로 간주해야하는 또 다른 이유로 구문상의 유사점

을 들고 있다.감각 구문과 대칭 구문,그리고 장소교차 구문이다.

(77)a.나는 다리도 뻑적지근했지만 몸보다 마음이 더 무거웠던 것이다.
b.영권이는 옆구리가 결리고 코에서 코피가 나온다고 쉬고 있는 참이었다.
c.NP1-가 (NP2-가)Adj

(78)a.영권이는 옆구리가 {매우,*잘}결리고 코에서 코피가 나온다고 쉬고 있는
참이었다.

b.손목과 손가락들이 얼얼하게 {매우,*잘}저린다.

먼저 감각구문의 예를 살펴보자.유현경(1998)에서 분류한 감각 형용사 구문은
(77c)와 같은 구조를 지닌다.주어인 NP1에는 경험주가 나오며 두 번째 명사구는
신체의 일부가 나온다.(77a)는 감각형용사구문의 예이고,(77b)는 자동사 결리다의
예문이다.(77b)도 주어에 경험주 그리고 두 번째 명사구도 신체 일부가 표현되어
(77c)와 동일한 구조를 지닌다.또 (77b)와 같은 결리다류의 동사는 형용사처럼 양
태 부사와 어울리기도 한다.(78)에서,(78a)와 (78b)둘 다 동사 결리다와 저린다가
동사와 어울리는 정도 부사보다는 형용사와 어울리는 양태 부사 매우와 결합하여
더 좋은 문장을 만들고 있다.
(79)은 대칭구문과 자동사를 비교한 것이다.대칭 구문은 자동사뿐 아니라 타동

사와 형용사에 모두 분포한 것인데,여기에서는 자동사적 대칭과 형용사적 대칭구
문만 살펴보기로 한다.

(79)a.인류는 불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생물과 다르다.
b.그는 거문고의 대가 김성기와 아주 절친했다.

(80)a.나는 그들과 만나면서 나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이켜 본다.
b.그녀는 다른 남자와 결혼해 버리고 말았다.



- 60 -

(79)는 형용사 대칭 구문이고 (80)은 자동사 대칭 구문이다.자동사 대칭 구문은 구
조와 통사적 특징은 다음(81)-(82)에서 볼 수 있다.(81a)는 비교 대칭형용사의 예
를 보여주고 (81b)는 상호 대칭형용사의 예를 보여주는데,자동사 대칭 구문인
(81a)구조와 같아 보인다.자동사 대칭 구문 특성인 (82)와 비교를 해 볼 때도 동
일한 특성을 지닌다.

(81)a.NP1-가 NP2-와 {서로,*함께}V
b.NP1-와 NP2-가 {서로,*함께}V
c.NPpl-가 {서로,*함께}v(NPpl:복수명사)

(82)a.NP-를을 허용하지 않는다.
b.NP1과 NP2는 의미상으로 등가성을 갖는다.
c.NP-와는 필수적인 보충어이다.
d.함께와의 양립이 불가능하고
e.서로를 수의적으로 선택한다.
f.동일한 어휘/통사적인 조건하에서,NP1이 NP2와 등위접속되어 주어명사
구에 나타나는 복수주어문과 일정하게 대응된다.즉,이와 같은 등위접속의
복수주어문은 단수주어의 NP1-와 보충어문과 동의관계를 이루며,함께를
거부하며 서로를 수의적으로 용인한다.

또 형용사는 일반적으로 장소어를 취하지 않지만 대개 자동사 구문에서처럼 존
재하는 경우가 있다.(83)이 그 예이다.

(83)a.충권씨 집으로 들어가니 안방 툇마루 앞에 벌써 신발이 그득하다.
b.그를 기다려 주는 사람이 없다 해도 서울은 온통 사람으로 그득했다.

(84)a.대합실에 귀성객들이 들끓는다.
b.대합실이 귀성객들로 들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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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은 그득하다 형용사를 활용한 구문인데,장소어인 안방 툇마루 앞에와 함께 어
울려 있다.(84)는 자동사에 활용된 장소교차 구문이다.들끓는다 동사에 대합실에
라는 장소어가 함께 표현되고 있다.대개 장소교차 구문은 자동사 구문에서 활용되
는데,그 구조는 (85)에서 볼 수 있다.

(85) (NP1-에)NP2-가 V ↔ NP1-가 NP2-로 V

(85)은 장소어로 활용된 명사 NP1-에가 주어로 활용되어 문장을 만들거나,주어
NP2가 보충어로 활용되어 문장을 이룰 수 있음을 설명해 준다.타동사에도 장소교
차 구문이 있지만,다음 (86)에서 보는 것처럼 자동사나 형용사의 경우와 다르다.

(86)a.인부들이 트럭에 건초를 실었다.
b.인부들이 트럭을 건초로 실었다.

(87)NP1-가 (NP2-에)NP2-를 V ↔ NP1-가 NP2-를 NP3-로 V

(86)의 타동사 장소교차 구문에서는 (83)-(84)와 같은 형용사나 자동사의 장소교차
구문과는 달리,문형 구조 (87)과 같이 목적어 NP-를을 지니고 있다.즉 자동사나
형용사의 장소교차 구문의 유사성을 통해서 형용사는 통사적으로 자동사의 특성을
대부분 공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것이다.
이 외에도 형용사는 대표적 비대격 술어라고 말해진다.그런데 일부 자동사의 비

대격성을 논하건데,유현경(1998)에서는 네 가지 면에서 그러하다고 주장한다.첫째
는 장형 부정의 조사 교체이고,둘째는 시간과 빈도의 부사어의 조사 교체,셋째는
연속 동사 구성,그리고 네 번째는 명사구+용언 구성의 관용 표현 생산이라는 문형
구조를 통해서이다.
Perlmutter(1978)에서 비대격 서술어는 (88)에서 보는 것처럼,기저구조에서 수동

태의 동사처럼 주어는 갖지 못하고 목적어만을 갖는 동사를 말한다.또 (89)와 같
은 특성을 지닌다.



- 62 -

(88)비대격 가설
:어떤 자동사절은 초기 2값을 가지지만 초기 1값은 가지지 않는다.

(89)비대격 서술어
a.크기,모양,무게,색깔,냄새,마음의 상태 등을 표현하는 형용사
b.수동자(patient)의 의미역을 갖는 주어를 택하는 서술어:burn,fall,drop,
sink...

c.존재와 발생의 서술어:exist,happen,transpire,occur...
d.냄새,소리,빛 등의 자극을 나타내는 서술어:shine,sparkle,glitter,glisten
...

e.상적인(aspectual)서술어:begin,start,stop,cease...
f.지속(durative)서술어:last,remain,stay,survive...

(88)에서 초기값은 모두 기저구조에서 갖는 논항을 일컫는데,초기 2값은 목적어를
의미하며,초기 1값은 주어를 지칭한다.(90)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90)a.TherearrivedJohn.
b.[s△ [vparrivedJohn]]
c.[sJohn[vparrived]]

(90)에서 arrive동사는 기저 구조인 (90b)에서처럼 목적어 논항만을 갖게 되어 표
면구조에서 그 목적어가 주어 위치로 이동하여 (90c)처럼 된다.
유현경에서 언급하는 우리말 비대격 서술어의 특징은 Perlmutter와는 차이가 난

다.이는 언어마다 가질 수 있는 개별성 때문이라고 언급한다.이 때문에 장형 부
정의 조사 교체,시간과 빈도의 부사어의 조사 교체,연속 동사 구성,그리고 명사
구+용언 구성의 관용 표현 생산 등의 네 가지 특징을 통해 설명한 것이다.
장형 부정의 조사 교체란 -지 않다가 결합하여 만드는 부정구문에서 나타나는

조사 교체 현상을 말한다.즉 -지에 수의적으로 -가와 -를이 붙기도 하는데,형용
사와 같은 비대격 서술어에서는 -가와 -를 모두 자유롭게 결합되지만 타동사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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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격 동사의 경우에는 -가가 결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91)a.집을 팔지 않으면 그것이 가능하지(를/가)않기 때문이었다.
b.영감이 죄인을 두둔하면 그 죄 또한 가볍지(를/가)않을 겁니다.

(92)a.형은 자기의 출신교에 대한 긍지를 잃지(를/*가)않고 있었다.
b.잘 가꾸면 아담할 집을 그 여자는 통 가꾸지(를/*가)않았다.

(91)는 형용사의 장형 부정형이고 (92)은 타동사의 부정형이다.앞선 설명처럼 (91)
에서는 -지에 -를이나 -가를 붙일 수 있지만,(92)과 같은 타동사에서는 -가를 결
합시키면 비문이 된다.그럼 자동사의 경우를 살펴보자.

(93)a.여전히 쑥스러움이 가시지(를/가)않는 듯 발그레 귀밑이 물들어 있었다.
b.반쯤 남은 병을 바닥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를/가)않았다.
c.그가 차에 올랐는데도 앞의 차는 움직이지(를/가)않았다.
d.철은 사고가 난 후 한참이 지났는데도 차를 움직이지(를/*가)않았다.

(94)a.그는 부모님이 계시지(를/가)않다.
b.그는 통 집에 있지(를/*가)않는다.

강명윤(1992)에서는 타동사이거나 비능격 동사일 경우에는 (92)에서처럼 -가를 붙
이면 비문이 된다.하지만 자동사의 경우에도 비대격성을 지닌 경우에는 -를이나 -
가 모두 비문이 되지 않는다.(93a-b)가 그렇다.(93c-d)는 움직이다 동사의 예문인
데,(93c)는 둘 다 되는 반면 (93d)는 -가의 경우에는 비문이다.(93c)와 (93d)의 차
이는 비록 형태상으로는 동일한 동사이지만 (93c)는 비대격 술어로 사용되었고
(93d)는 타동사로 사용되었다는 점이다.즉 (93c)의 움직이다 동사는 Perlmutter의
정의 (89)에서처럼,수동자(Patient)주어를 가지고 있어서 비대격 술어로 사용된
경우이다.결국 장형 부정형 어미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모두는 아니지만 비대격
성을 지닌 일부 자동사는 형용사와 동일한 통사 특성을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간과 빈도부사어 조사 교체에서는 장형 부정의 조사 교체와 마찬가지로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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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성 술어는 시간과 빈도 부사어에서 비대격 서술어는 -를과 -가가 교체된다.

(95)a.마루에서 낡은 시계가 열두 번(을/이)친다.
b.익상이 선친의 대를 잇고도 그 일이 두 번(을/이)더 있었다.

(96)a.아마 엄마는 연거푸 두 번(을/*이)놀라게 도리 것이다.
b.청주에서 하루(를/*가)머무른 다음 낭성면으로 첫길을 잡았다.

(95)과 (96)모두 자동사의 예를 든 것이지만,(95)에서는 -을과 -이가 성립되는 것
은 친다와 있다가 비대격 술어이기 때문이다.또 (96)의 놀라게와 머무른은 논리주
어를 취하는 비능격 술어이기 때문에 -을과만 결합된다.
유현경은 여기에서 형용사는 사건 서술이 아닌 대상의 상태나 속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형용사는 적용되지 않지만,자동사의 경우 비대격성과 비능격성을 구분하여
설명한다.이는 자동사의 비대격성을 강조하여 형용사가 비능격성을 지닌 자동사와
는 다르지만 비대격성을 지닌 자동사와 통사적으로 동일한 특성을 보임을 강조하
기 위해서다.
연속동사(serialverb)에서도 형용사에 관한 것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오다와

같은 자동사를 통해 비대격 자동사에 대해 설명한다.연속동사는 (97-98)에서 보는
것처럼,연속적으로 두 동사가 하나의 동사처럼 기능하고 있는 구성을 말한다.연
속동사를 구성할 때는 두 동사간의 연결 관계에 따라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다
는 전제를 인정하기도 한다(이동화 1993,고광주 1994).

(97)a.도둑이 (경찰에게)맞아죽었다.
b.괴성이 울려왔다.
c.*철수가 깨어달렸다.
d.*영자가 놀아쓰러졌다.
e.간첩이 잡혀죽었다. (고광주,1994)

(98)a.맞다(대상역)+죽다(대상역)
b.울리다(대상역)+오다(대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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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깨다(대상역)+달리다(행동주역)
d.*놀다(행동주역)+쓰러지다(대상역)
e.잡히다(대상역)+죽다(대상역)

(97a-b)는 비대격 동사의 결합의 예이다.(97a-b)에 사용된 연속동사의 논항구조는
(98a-b)에서 보는 것처럼,동일한 논항을 요구하는 동사로 결합되어 있다.동일한
논항구조가 아니면 비문이 되는 것은 (97c-d)의 예문과 그 구조를 보인 (98c-d)를
보고 알 수 있다.하지만 (97e)는 (98e)에서 보는 것처럼 그 논항의 성격이 다름에
도 비문이 아니다.그 이유는 잡히다의 피동사와 죽다의 비대격 동사의 논항이 비
록 그 성격은 달라도 그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이다.즉 이러한 연속 동사를 만드는
데 기준이 되는 논항 구조는 비대격 서술어라는 범주를 특정화 시켜준다고 할 수
있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대격 서술어여도 동일한 논항구조를 지니지 않지만 연속 동

사를 만드는 예가 있다.(99a)가 그렇다.오다 동사가 뛰다라는 비능격 동사와 결합
하여 정문을 만들고 있다.유현경(1998)에서는 이것에 대해 오다 동사가 대표적 비
대격 술어이지만 비대격만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여전히 동일한 논항
구조가 연속동사의 필요 기준이라고 설명한다.

(99)a.아기가 (마당에서)뛰어 왔다.
b.한번 젖혀 진 문은 다시 제자리로 오지(를/가)않는다.
c.이 남자는 다시는 오지(를/*가)않으려는가 보다.
d.군대엘 가면 일체 편지도 않고,휴가도 오지(를/*가)않으려 했다.

예를 들어,(99b)의 오다는 비대격 술어로 사용되며,-를이나 -가와 결합해도 문제
가 되지 않는다.하지만 (99c-d)에 사용된 오다는 장형 부정형 교체에서 비대격 자
동사의 기준이 되었던 -가와 결합하여 비문을 만들다.이 현상은 (99c-d)가 형태상
으로는 동일한 오다를 사용하지만,(99b)의 오다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암시하
는 것이다.즉,(99c)에 사용된 오다는 비능격이고 (99d)에서는 타동사로 사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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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b)와 다른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자동사의 비대격성은 명사구+용언으로 구성된 관용 표현에서 볼 수

있다고 한다.즉 명사구에 -가를 붙일 수 있으면 대부분이 비대격 술어라는 설명이
다.이에 대한 예는 (100)에서 볼 수 있다.

(100)a.귀가 보배다.
b.가슴이 뿌듯하다.
c.손이 닿다.
d.손을 내밀다.
e.귀를 의심하다.
f.가슴을 앓다.

(100a-c)는 (100d-f)와 대조적이다.명사구+용언 구성의 관용 표현에서 외재논항은
서술어와 결합하여 관용표현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다.즉,이러한 관용표현은 외
재논항과 서술어 사이의 결합이 아니라 동사구 내의 명사구와 서술어 결합임을 보
여준다는 설명이다.(100a-c)를 보면,-가가 주격이지만 기저구조에서 동사구 내의
목적격처럼 기능하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비대격 서술어가 명사구와 더불어 관
용표현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유현경(1998)에서 논의된 형용사의 통사적 특징은 일부 자동사

와 동일 범주를 구성한다는 관점에서 서술되었다.즉,일부 자동사는 형용사와 같
이 지닌 종결어미와 부사와의 결합,그리고 상태적 질문에 대한 상태적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는 형용사의 통사적 특징을 문형에서 강조한 것이다.이는 통
사적 특징으로 형용사만의 종결어미가 존재한다는 것과 다른 품사와는 다르게 양
태 부사와 어울린다는 점,그리고 상태적 의미를 지닌다는 점이다.또 일부 자동사
가 비대격 술어로 활용된 예를 통해서 형용사는 통사적으로 비대격성을 지니고 있
음을 설명하였다.
김정남(2003)에서는 유현경(1998)에서와는 반대로 형용사만의 특징과 형용사만의

범주를 상정하고자 한다.그 이유는 형용사가 단어라는 점과,어미 활용을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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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그리고 어미 활용을 하는 것 중에 형용사가 아닌 것도 있다는 점이다.이러한
세 가지 특징을 그는 특별한 어미 활용을 하는 단어 부류(김정남,2003;p45)라고
부른다.그리고 그 밖의 통사론적 특성에 대해서는 오히려 형용사라는 범주로 내세
우는데 부적합한 기준이며,의미론적 특성은 혼란을 줄 여부가 있다고 언급한다.
그가 형용사의 첫 번째 특징으로 단어를 내세운 점은 남지순(1993)의 이다 형용

사 때문이다.김정남은 비록 이다가 붙는다고 하더라도 단어에 붙는 이다는 더 이
상 단어가 아니라고 간주한다.예를 들어,신사이다,적극적이다와 같은 단어는 명
사,신사,적극적과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이들이 지닌 의미만을 부각시켜
형용사로 구분하고 있다고 반박한다.그러므로 이다가 결합되어 형용사를 만들 수
있는 경우는 명사와 같은 단어보다 더 작은 형태소나 이다의 보족어가 될 수 없는
요소라야만 한다고 설명한다.그에 합당한 예로 그만이다를 들고 있다.이 점이 두
번째로 언급한 형용사의 어미활용에 관한 설명이다.
세 번째로 언급한 어미활용을 한다고 해서 모두 형용사는 아니라는 점에 대한

설명은 다시 남지순(1993)에서 예시한 예를 통해 설명한다.남지순(1993)에서 못생
기다,늙다,닮다 등의 예를 형용사로 분류하지만 이들은 형용사가 아니라는 점이
다.이는 이 단어들이 현재시제 평서형으로는 사용되지 못하고,직설법 현재형인,
못생겼다,늙었다,닮았다 등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이 예들은 원래
동사이며,완료형에서 형용사의 의미를 드러낼 뿐이라는 것이다.따라서 동사를 통
해 형용사의 의미적 속성인 상태를 드러낼 때는 완료형만으로 표출할 수 있기 때
문이라고 설명한다.
김정남에서 형용사가 단어라는 점과 어미활용에 주의해야한다는 관점에서 다룬

형용사의 통사적 특징은 보족어를 활용한 기본 문형에 대한 것이다.의존문법을 활
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꼽는다.하나는 의존 문법의 기본적 전제가 한국
어 문법 기술에 유용하며,둘째는 의존 문법을 활용하게 되면 이중 주어와 같은 구
문에서 주어를 다른 보족어와 쉽게 구별해 줄 수 있다는 점이다.즉 한국어의 이중
주어구문에서 나타나는 주어와 보격이 형태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그 성격을 구
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질이 필요하다.그런데 의존문법에서는 서술어로부터 부
여받는 의미역을 통해 설명하기 때문에 쉽게 기술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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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셋째는 한국어처럼 자유 어순 구문에서 보족어들이 서로 뒤섞여 있다하더라
도 위계를 세우지 않고 대등하게 기술할 수 있는 점이라고 말한다.
보족어에는 필수적 보족어,수의적 보족어로 구분된다.필수적 보족어란 서술어

가 요구하는 보족어로서,없으면 비문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수의적 보족어란 서
술어의 내용상 요구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없어도 비문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그렇다고 부사와 같은 수식어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수의적 보적어는 수식어를
의미하는 상황어와 구분되는 요소이다.상황어란 말 그대로 서술어의 내용과는 상
관없는 수식어를 지칭한다.
김정남(2003)에서 정의하는 한국어의 보족어 종류는 (101)에서 볼 수 있다.

(101)국어 명사구 보족어의 명칭과 형태
a.주격보족어:NP-은/는,NP-이/가
b.보격(1격)보족어:NP-이/가
c.무표보격(1격)보족어:NP-Ø
d.대격보족어:NP-을/를
e.여격보족어:NP-에/에게
f.탈격보족어:NP-에서/에게서
g.결과보족어:NP-(으)로
h.상호보적어:NP-와/과
I.비교보족어:NP-보다

(102)a.나는 10시에 친구와 만났다.
b.영희는 예전에 예뻤었다.
c.철수는 영희와 찻집에서 만났다.
d.영희는 도서관에서 공부한다.
e.철수는 영희를 아내로 맞이했다. (김정남,2003,pp144)

대개 한국어 주격은 -이/가를 상정하고 -은/는은 보조사로 분류하여왔다.하지만
형용사 구문에서는 -은/는의 형태가 주어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101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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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는 것처럼,-은/는은 형용사 구문의 대표적 주격보족어로,-이/가는 보격보
족어로 분류하였다.(101e)의 여격 보족어에서는 -에와 -에게가 전자는 무정체언뒤
에 연결되고 후자는 유정체언 뒤에 연결된다는 것으로 구별된다.이 때 (101a-b)에
서처럼 상황어로 사용된 -에와는 구별된다.(101f)의 탈격보족어에서도 마찬가지다.
-에서는 무정체언뒤에 -에게서는 유정체언뒤에 연결되는 형태이다.이 경우에도
(102c-d)의 예에서 보여주는 장소의 -에서와는 구별된다.(102g)의 결과 보족어는
형용사의 의미적 속성,즉 상태적 속성으로 인해 형용사구문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이다.
이들 보족어 중에서도 동일한 보족어가 경우에 따라서는 필수적으로,또 어떤 경

우에는 수의적으로 사용된다.

(103)a.영희는 예쁘다.
b.영희는 (얼굴이)예쁘다.
c.영희는 (순희보다)예쁘다.

(104)a.영희가 철수보다 낫다.
b.영희가 철수보다 (성적이)낫다.

(105)철수는 순희가 예쁘다.

(103)의 예문에서 예쁘다는 상태를 진술하는 형용사인데,(103b)나 (103c)에서처럼
다른 명사구가 나타난다하더라도 예쁘다는 여전히 동일한 상태를 표현해주고 있다.
오히려 (103b)의 얼굴이나 순희보다는 예쁘다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해주는 역할
을 한다.또 표현에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장을 비문법적으로 만들지는 않는
다.이와 같이 서술어의 내용에 참여를 하면서 문법성에 관여를 하지 않는 보족어
를 수의적 보족어라고 한다.이에 비해 (104a)의 철수보다는 (103)의 경우와는 다르
게 나타나지 않으면 문장이 어색해진다.따라서 이 경우는 필수적 보족어가 된다.
(104a)의 철수보다는 형태상으로 동일한 (103c)의 순희보다와 구별이 된다.(104a)
의 철수보다는 낫다 동사에 의해 비교 대상의 의미역을 받기 때문에 필수 보족어
가 되어야 하지만,(103c)에서 예쁘다가 주는 대상 의미역은 영희는이 받고 있다.



- 70 -

또 (103b)와 (105)를 비교해보면,동일한 예쁘다 서술어이지만 (103b)의 얼굴이는
생략 가능하지만 (105)의 순희가는 생략할 수 없다.따라서 동일 형태의 서술어라
할지라도,취하는 결합가에 따라 별개의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
상황어는 영어의 부사와 유사하다.

(106)상황어의 개념
상황어란 서술어를 통해 진술되는 의미 내용과 관련된 시간이나 장소 등
의 상황을 나타내기도 하고 양태,물질의 양,품질,가격,길이,무게 등을
나타내기도 하는 성분으로서,대체로 부사나 부사어로 나타나 문장 전체나
서술어의 수식 기능을 한다.(김정남,2003,p160;임국진,1992)

(106)의 정의에서처럼 상황어는 주로 수식 기능을 하기 때문에 수의적 보족어와도
구분된다.다음 (107)은 상황어의 예를 보여준다.

(107)a.철수는 밥을 빨리/천천히 먹는다.
b.사과가 값이 백 원이 내렸다.

(107a)의 빨리/천천히는 서술어인 먹는다를 수식하여 먹는 동작의 속도를 보여주
고,(107b)의 백 원이는 사과 값이 얼마큼 내렸는지를 보여준다.즉 전체 문장의 의
미를 수식하여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상황어와 수의적 보족어의 차
이점은 필수성,이동 거리 자유성,그리고 세 번째는 대치어이다.필수성은 문장의
문법성을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하는가를 결정짓기 때문에 보족어와 상황어와의 구
분이라기보다는 필수 보족어와 수의적 보족어와 상황어와의 구분이다.예로 앞서
보았던 예문을 다시 보자면,(108a)의 철수보다는 생략되면 비문이 되지만 (108b)는
여전히 정문이다.

(108)a.영희가 철수보다 낫다.(101a)
a'.*영희가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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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철수는 밥을 빨리/천천히 먹는다.(104a)
b'.철수는 밥을 먹는다.

이동 거리 자유성은 (109)에서 볼 수 있다.

(109)a.*며느리로 철수는 영희를 삼았다.
b.??철수는 며느리로 영희를 삼았다.
c.철수는 영희를 며느리로 삼았다.

(109)에서 보듯이 며느리로라는 명사구는 서술어 삼았다가 요구하는 성분이기 때문
에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영영에서 멀어지면 비문이 된다.이는 그 명사구가 보족
어임을 설명해 준다.수의적 보족어와 상황의 세 번째 차이점인 대치어의 경우는
독일어의 예를 통해 설명한다.

(110)a.ErlegtdasBuchaufdenTisch.(필수적 보족어)
a'.*ErlegtdasBuch,alseraufdem Tischwar.
b.ErsteigtindieStraβ enbahnein.(수의적 보적어)
b'.⇍ Ersteigtein,alsdieStraβ enbahndawar.
c.ErarbeitetinDresden.(상황어)
c'.Erarbeitete,alserinDresdenwar.

(110)에서 설명하는 바는 필수 보족어의 경우에는 그 의미에 상당하는 절을 대치시
키면 아예 비문이 되고,수의적 보족어의 경우에는 비문이 되지는 않지만 각각 의
미가 다름을 보여준다.하지만 상황어의 경우에는 대치어를 활용하여도 정문이며,
게다가 의미도 동일하다는 것이다.
김정남(2003)에서 설명한 형용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보족어는 주격 보족어와

보격 보족어,그리고 몇 개의 기타 보족어가 있다.주격 보족어와 보격 보족어는
형용사 구문에서 주로 등장하는 주격 중출 구문에서 논해진다.주격 중출 구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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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서술어는 하나이지만 형태상으로 주격 표지인 -이/가가 두 개인 구문
을 말한다.주격 중출 구문에 대한 논의는 형태적으로 주격 표지가 두 개이기 때문
에 내부 주어를 가지는 서술절을 내포한 이중 주어라는 논의와 서술절보다는 주제
와 주어라는 논의,그리고 둘 중 하나는 여격으로 처리하는 논의 등이 대표적이다.
김정남(2003)에서는 한국어에서 주어는 반드시 존재하지만,-이/가가 무조건적으로
주격 표지가 되는 것은 아니며,경우에 따라서는 주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이것은 곧 의존 문법에 의거하여 주격 중출 구문에서 하나는 주
어이며 나머지 하나는 보격으로 처리하는 논의를 받아들여 설명한 것이다.

(111)a.철수가 키가 크다.
b.[[철수가][(키가)크다]]
c.[철수가][키가][크다]

(112)a.나는 호랑이가 무섭다.
b.[[나는][호랑이가/*(호랑이가)무섭다]]

(111a)와 같은 문장은 이중 주어 관점에서는 (111b)에서처럼 첫 번째 명사구가 주
어가 되고 나머지는 서술절이 된다.주제어 관점에서는 첫 번째 명사구는 주제가
되고 두 번째 명사구가 주어이다.김정남(2003)에서는 이에 대해 의존 문법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명사구 모두 서술어인 크다의 보족어로 취급되며,첫 번째 명사
구인 철수가가 크다의 진술 내용의 대상이기 때문에 주어가 된다고 설명한다.그리
고 두 번째 명사구인 키가는 그 진술 대상의 일부를 상세화한 것이기 때문에 보격
보족어라고 설명한다.첫 번째 명사구가 주제라는 관점은 (112a)와 같이 첫 번째
명사구가 -은/는으로 시작하고 곧이어 두 번째 명사구가 -이/가으로 따라오는 구
조를 말한다.이에 대해서는 (112b)에서처럼 나는을 주제로 보고 서술어 무섭다에
대해 호랑이가가 주어가 되는 것은 내용과는 어긋난다고 설명한다.호랑이는 무섭
다의 대상이지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다.하지만 첫 번째 명사구를 주제어로 보는
관점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한국어의 특이한 현상들을 설명하는데 있
어서는 효과적이지만 단지 주제화 문장은 무표적인 문장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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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어의 의미역을 고려하여 문장 구조를 해석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형용사구문의 주격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또 다른 한 가지는 일반 동사 구문과는

달리 주격 표지가 ‘-이/가’보다는 ‘-은/는’이 더 일반화된 주격표지라는 점이다.이
는 (1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3)a.장미는 빨갛다.
b.장미가 빨갛다.
c.나는 장미가 빨갛다.(김정남,2003;p194(49))

(113a-b)에서 장미는이 무표적 주어이며,장미가는 강세가 동반되며 특별 의미가
더해진다고 보고 있다.(113c)의 경우는 대상에 대한 판단을 하는 형용사의 경우이
다.이 경우에는 나는은 판단자가 되고 장미가는 판단의 대상이 된다.즉 장미가는
보격보족어가 된다.결국 형용사구문에서는 주어로 등장하는 명사구는 ‘-은/는’과
결합하고 오히려 ‘-이/가’는 보격보족어의 표지로 등장한다.
형용사구문에 등장하는 여타의 보족어는 (114)과 같이 정리된다.

(114)a.NP-이/가,NP-Ø'
b.NP-에/에게
c.NP-와/과
d.NP-에서
e.NP-보다

(114a)는 (113c)에서 보듯 판단의 대상으로 사용되는 명사구에 결합되는 표지로 본
다.즉 보격보족어 표지이다.(114b)는 평가 형용사 구문에서 판단자나 판단 대상,
기준 등을 의미하는 명사구에 붙는 표지이며,태도 형용사 구문에서는 수혜자 명사
구로,그리고 소재지나 분포의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구로 나타난다.(114c)는 상관
적 형용사에서 비교 형용사에서 상대적 비교 대상을 의미하는 명사구의 보족어표
지이다.(114d)는 뛰어나다,가깝다,멀다 등과 같이 특정 형용사 구문에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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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평가 기준의 의미의 (114b)와 유사하다.마지막으로 (114e)는 비교점을
보이는 보족어 표지이다.(114)에 대한 예는 (115)에서 볼 수 있다.

(115)a.영희가 호랑이가 무섭다.
b.인천은 서울에 가깝다.
c.이것은 저것과 다르다.
d.인천은 서울에서 가깝다.
e.철수는 영수보다 낫다.

이와 같은 형용사의 보족어를 바탕으로 김정남(2003)에서 보이는 형용사 구문은
0가,1가 그리고 2가의 보족어를 취하는 형용사구문으로 정리하고 있다.그러나 0
가의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영어나 독일어에서 나타나는 비인칭
주어의 경우에는 단지 의미역이 불분명해서이지 통사적 주어는 존재한다고 설명한
다.그리고 한국어에서 (116)처럼 특정 상황이나 사태를 표현할 때 주어를 설정하
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국어의 서술어 중에 결합가가 0가인 서술어가 존재하지 않
는다는 설명이다.

(116)불이야!

1가 형용사 문형에서는 2가지를 다룬다.하나는 ‘NP-Ø A'이며 두 번째는 ‘NP-
는 (NP-보다)(NP-이)A'이다.이에 대한 형용사 예와 예문은 (115)에서 볼 수 있
다.첫 번째 문형은 무표보격보족어 하나만을 필수보족어로 갖는 경우이다.이에
해당하는 구문은 ‘-이다’가 있다.이들은 모두 하나의 보족어만을 요구한다고 본다.
이 때 의미는 ‘지시’라는 기능적 의미만을 갖는다.두 번째에 해당하는 1가 문형의
형용사는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술한다.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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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형 NP-ØA
형용사 예 이다
예문

a.항공모함이다!
b.커피 ((두잔))이요.

2

문형 NP-는 (NP-보다)(NP-이)A

형용사 예

넓다,쓰다,싸다,크다,밝다,예쁘다,좋다,두껍다,얇다,씩씩하다,
쓸쓸하다,우울하다,아담하다,가늘다,가냘프다,수상하다,서글프다,
순박하다,서늘하다,숭고하다,왕성하다,가능하다,가파르다,인색하
다,이롭다,너그럽다,흡족하다,아프다,...

예문
a.소태는 (약보다)(맛이)쓰다.
b.축구공은 (야구보다)(크기가)크다.

2가 형용사 문형에는 7가지로 나뉜다.2가 형용사 문형과 그에 대한 형용사 예,
그리고 예문은 (118)에서 볼 수 있다.

(118)

1
문형 NP-는 (NP-보다)NP-ØA
형용사 예 이다,같다,답다
예문

a.영희는 참으로 많이 배운 사람답다.
b.철수는 결혼한 남자 답다

2

문형 NP-는 (NP-보다)NP-이 A
형용사 예 아니다,있다,없다,많다,틀림없다,분명하다,간지럽다,고프다,아프다,...
예문 a.철수는 (그 누구보다)학식이 있다.

b.나는 발등이 간지럽다.

3

문형 NP-는 NP-이 (NP-이)(NP-보다)A
형용사 예 좋다,싫다,예쁘다,가엾다,불쌍하다,슬프다,피곤하다,무섭다,귀엽다,크다,가파르다,수상하다,가늘다,그립다,부럽다,같잖다,...
예문 a.나는 영희가 (항상 웃는 것이)(철수보다)좋다.

b.나는 장미가 (색깔이)(백합보다)예쁘다.
4문형 NP-는 (NP-보다)NP-에/에게 A
형용사 예 가깝다,밝다,어둡다,좋다,뛰어나다,세심하다,가득하다,서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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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 형용사 문형의 첫 번째는 1가 형용사 문형의 첫 번째와 통사적으로 유사하다.
하지만 1가 형용사의 경우 객관적으로 서술한 경우인 반면,2가 형용사의 경우에는
판단자의 주관적 설명이 개입된다는 점이다.2가 문형의 첫 번째는 두 번째 문형과
두 번째 명사구가 무표적이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세 번째 문형은 판단/평가
의 형용사가 이에 해당한다.네 번째 문형에서는 첫 번째 명사구가 대상의 의미역
을 지니고,두 번째 명사구는 기준의 의미역을 지닌다.여섯 번째 문형은 두 번째
문형과 유사하지만 NP-보다 명사구가 필수적 보족어라는 점이 다르다.일곱 번째
문형에서도 NP-보다 명사구가 나타나지만 필수 보족어가 아니라는 점이 여섯 번
째 문형과 차이가 있다.
김정남(2003)에서는 유현경(1998)과는 달리 형용사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문형을

논하였다.통사적 특징으로 유현경에서는 비대격성을 비롯한 형용사의 역할에 중점
을 두었다면,여기에서는 문장 전체를 통틀어 형용사가 나타날 수 있는 형태를 논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인색하다,너그럽다,이롭다,익숙하다,소홀하다,용이하다,자상하다,
만족스럽다,알맞다,흡족하다,...

예문 a.이 일은 (저 일보다)기적에 가깝다.
b.그는 (영희보다)출판 일에 밝다.

5
문형 NP-는 (NP-보다)NP_에서/에게서 A
형용사 예 멀다,가깝다,뛰어나다,...
예문 a.그 결과는 (기대보다)우리 목표에서 멀다.

b.철수는 계산 기능 면에서 뛰어나다.

6
문형 NP-는 NP-보다 (NP-이)A
형용사 예 낫다,덜하다,못하다,열등하다,우수하다,...
예문 a.형은 동생보다 (성적이)낫다.

b.디 책은 저 책보다 (두께가)더 두껍다.

7
문형 NP-는 (NP-보다)NP-와 (NP-이)A
형용사 예 비슷하다,같다,다르다,멀다,가깝다,...
예문 a.철수는 (영수보다)영희와 (실력이)어금버금하다.

b.진달래는 (달래보다)철쭉과 (꽃모양이)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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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222의의의미미미적적적 특특특징징징

영어 형용사의 의미적 특징을 다루면서 어순과 관련하여 논의하였었다.어순
(wordorder)을 통해 의미적 하위 범주가 구성되었기 때문이었다.한국 형용사의
경우는 어순을 통해 다루지는 않지만 마찬가지로 의미적 하위범주를 구성한다.여
기에서도 의미적 하위범주를 분류하기 위해 많은 기준들이 내세워져왔고 그 만큼
다양한 범주들이 구성되기는 했다.그 중에 가장 주를 이루어 논의된 내용은 형용
사 어휘들을 주관적 형용사와 객관적 형용사로 나누고 그 범주를 또 다시 하위분
류하는 방식이다.이 외에도 개별적 범주를 대상으로 논의되기도 하였다.예를 들
면 심리형용사나 색채형용사 등 하나의 하위범주에만 초점을 두고 논의하는 경우
이다.
주관적 형용사와 객관적 형용사의 분류는 영어 형용사에서처럼 화자의 주관성과

중심 명사의 객관성을 판별하는 기준이 되어왔다.비록 영어 형용사에서 의미적 하
위범주화를 위한 논의가 형용사의 수식어 기능에 한정을 두고 이루어지는 반면 한
국어 형용사에서는 서술어라는 기능에 한정되어 설명되지만,형용사라는 어휘만을
독립적으로 두고 논하지는 않았다.이것은 아마도 형용사의 특징이 명사처럼 지시
어(indexreference)의 기능이 아니라 오히려 주어진 대상에 대해 수식하고 기술하
는 역할이기 때문인 것 같다.즉 동일한 의미의 형용사일지라도 주어진 대상에 따
라 그 성격을 달리 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런 점 때문에,영어에서는 피수식어 명
사와 관련하여 하위범주를 구성하였다면,한국어에서는 서술어라는 입장 때문에 문
장에 나타나는 논항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하위범주를 구성하는 것 같다.
앞 절에서 살펴 본 것처럼,한국어 형용사가 서술어라는 점에서는 동사와 같은

범주로 분류되기도 한다.이런 경우에는 한국어 형용사를 서술어의 역할을 중심으
로 논항에 끼치는 의미역 입장에서 분류를 하게 된다.이와는 달리 동사와 동일 범
주로 보기보다는 형용사만의 특성을 주장하는 논의에서는 문장에 등장하는 논항들
과의 관계를 살펴서 분류하게 된다.따라서 본 절에서는 형용사가 서술어로서 끼치
는 의미역을 중심으로 분류하는 주관적/객관적 논의와 동사와 구별된 품사로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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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등장하는 논항들의 관계를 살펴 분류하는 비상관적 그리고 상관적 논의를 살
펴보고자 한다.
유현경(1998)은 형용사를 주관적 형용사와 객관적 형용사로 나누는 논의를 다룬

다.그리고 이들은 다시 각각 세 종류와 일곱 종류의 하위범주로 분류한다.이런
분류 기준으로 주어가 지니는 의미역과 인칭 제약,그리고 문장구조 형태를 활용하
는데,이는 객관 형용사와 주관 형용사의 교차 현상 때문이다.즉 유현경에서는
2500개의 형용사 자료를 사용하였는데,그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86%의
객관적 형용사이며,주관적 형용사는 13.5%였다.하지만 객관 형용사가 중심 명사
의 속성을 드러낸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판단이 가해지면,중심 명사의 구체적 속
성을 드러내는 객관적 형용사는 그 객관성으로부터 멀어졌다.예를 들어 (119)에서,
(119a)의 형용사 싱거운은 대개 객관적 형용사로 분류되지만,(119b)의 싱거운은 주
관적으로 사용되어 버린다.

(119)a.아이들은 밥을 숭늉이나 싱거운 국물에 말아 먹는다.
b.나는 막걸 리가 너무 싱겁고 밍근했다.

따라서 주관 형용사와 객관 형용사의 교차 현상을 구별하여줄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한데,유현경은 주어가 지니는 의미역과 인칭 제약,그리고 문장구조 형태를
활용한 것이다.
유현경(1998)에서 분류한 주관 형용사는 주어의 심리적이고 내적인 경험을 서술

하는 형용사로 심리,정서,판단 형용사를 포함한다.객관 형용사는 주어의 상태와
속성을 서술하는 범주로는 상태나 자질,교차 장소,대조,기준,소유,가능성,측정,
그리고 태도 등을 포함시켰다9).그리고 이 논의를 위해 의미역과 문형을 활용하는
데,본문에서는 이 문형을 격틀이라고 언급한다.또 격틀은 서술어가 가지는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구조를 형식화한 것이기 때문에,서술어가 가지는 격틀은 동
사 뿐 아니라 형용사에 있어서도 유형 분류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말한다.의미

9)형용사 분류표는 부록 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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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대해서는 서술어의 격틀이 유사할 때 서술어가 가지는 논항의 의미역이 이를
변별해주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설명한다(Jackendoff,1972).의미역은 각 서술어에
표기되는 기본 속성이기 때문이다.즉 의미역이 제시되면,주어 여타의 통사적 기
준을 제시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의미역은 주어의 인칭 제약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형용사는 동사와 달

리 자신의 논항에 행동주(agent)의 의미역을 줄 수 없는 비대격 논항구조를 갖기
때문이다.이는 곧 서술구조에서는 주어에 경험주(experiencer)나 대상(Theme),혹
은 처소(Location)역을 주게 된다는 의미가 된다.그리고 이러한 의미역이 주관 형
용사와 객관 형용사의 서술적 구조 차이를 만든다.유현경에서는 그 구조적 차이로
주관 형용사의 경우엔 주어에 경험주역을 할당하고,객관 형용사의 경우엔 주어에
대상역이나 처소역을 할당한다고 설명한다.또 주관 형용사의 경우,주어의 의미역
이 경험주일 때는 평서문에서는 주어와 화자가 일치하고 의문문에서는 주어와 청
자가 일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반면 객관 형용사에서는 주어가 대상이나 처
소역이기 때문에 주어로 등장하는 대상에 대해 서술하게 된다고 말한다.그러나 객
관적 사실을 서술할 경우에는 화자의 판단이 개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동작을 표현
하는 동사처럼 객관적 서술을 할 수 없다.그렇기 때문에 객관 형용사의 경우에도
완벽한 객관성을 표현한다기 보다는 객관성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다음 (120)을
보자.

(120)a.나는 어려서부터 물이 무서웠다.
b.(*나는)무서운 마약에 젖는 사람이 시일이 갈수록 늘어만 갔다.

(121)a.아이들은 밥을 숭늉이나 싱거운 국물에 말아먹기 예사이다.
b.나는 막걸리가 너무 싱겁고 밍근했다.

(120b)의 경우에 형용사 무서운은 경험주 의미역을 할당하지 않기 때문에 객관성이
강하지만,(120a)의 경우엔 나라는 경험주가 존재한다.따라서 (120a)의 형용사는
주관 형용사이다.반대로 (121)에서 보여주는 바,객관 형용사가 주관 형용사로 사
용되는 경우이다.여전히 (121a)에서 싱거운은 대상역만을 할당하고 (121b)는 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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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경험주를 할당하여,전자는 객관 형용사로 후자는 주관 형용사로 사용된다.
주관 형용사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심리나 감각,또는 판단을 나타내는 경우이

다.

(122)a.나(는/에게는)기수의 말이 믿음직스러웠다.
b.나(는/에게는)남자를 태우고 운전하기가 퍽 거북스러웠다.

(123)a.그녀(는/*에게는)숨이 가빴는지 골목어귀의 전신주에 기대 서 있었다.
b.나(는/*에게는)피가 말라붙은 입 언저리가 거북했다.

(124)a.나(는/*에게는)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 드는 돈이라면 기꺼이 써도
괜찮다.

b.나(는/*에게는)그가 대답하지 않아도 좋았다.

(122)-(124)는 순서대로 심리와 감각,그리고 판단의 형용사 예이다.이들 세 유형
모두 주어에 경험주역을 갖는다.심리형용사는 특정한 대상에 대한 주어의 심리를
서술하며,그 하위 범주로 대상 심리와 원인 심리형용사로 나뉜다.(122)에서 보듯
이,(122a)처럼 특정 대상에 대해 주어의 심리 상태를 서술하는 경우가 대상 심리
형용사이고,(122b)처럼 어떤 일이 원인이 되는 내용 절이 주어의 심리 상태를 서
술하게 되면 원인 심리형용사이다.(123)의 감각 형용사의 경우는 두 번째 명사구
자리에 거의 경험주의 신체의 일부분이 온다.(124)의 판단 형용사의 경우는 주어
다음에 주어의 판단이 되는 양보 의미의 부사절이 온다.
이들 주관 형용사의 특징은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하나는 주관 형용사가 부여

하는 경험주는 항상 [+human/animate]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고,두
번째는 주체가 경험주이기 때문에 평서문의 경우엔 화자와 동일하며,의문문의 경
우엔 청자와 동일해야 한다는 점이다.결국 주어의 [+human/animate]자질은 객관
형용사 구문과 주관 형용사 구문을 변별해 준다.(125-126)를 보자.

(125)a.저는 현식 아버지가 어머님께 지극히 효성스러운 데 탄복했습니다.
b.다리를 놓아준 일곱 아들의 행동은 효성스러운 것이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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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불효한 일이기도 했다.
(126)a.혜영은 여인의 그 말이 송구스러웠나 보다.

b.{*혜영의 마음은,*혜영의 성격은,*혜영의 행동은}여인이 그 말이 송구스
러웠나 보다.

(125)에서 효성스러운은 성상을 나타내는 객관형용사이지만 (125a)처럼 주관형용사
로 사용되기도 한다.이 때 (125a)의 주관성을 주어가 지닌 [+human/animate]자질
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또 (125b)의 객관성은 주어의 [-human/animate]자질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주관 형용사로만 사용된 경우에도 이러한 자질의 특성이 적
용된다.즉 송구스럽다 형용사는 주관적으로만 사용된 경우여서,(126a)의 경우엔
주어의 [+human/animate]자질을 통해 주관적 형용사로 쓰임을 설명할 수 있고,
이와 반면에 (126b)의 경우엔 주어에 있는 [-human/animate]자질을 통해 비문임
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인칭 제약의 경우 역시 주관 형용사 구문과 객관 형용사 구문을 구별해 준다.

(127)a.{나는,*너는,*그는}풀이 죽어 있는 그가 측은하고 밉다.
b.{나는,*너는,*그는}그런 괴물 나오는 영화를 보면 속이 메스껍다.
c.{*나는,너는,*그는}풀이 죽어 있는 그가 측은하고 밉니?
d.{*나는,너는,*그는}그런 괴물 나오는 영화를 보면 속이 메스껍니?

(127a-b)는 서술어의 화자가 주어와 동일하고,(127c-d)는 주어가 청자와 동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모두 비문이다.단지 구문 내용이 추측을 표현한다거나 시점이
달라지는 경우엔 예외로 논한다.(128)의 예가 그러하다.

(128)a.그도 이런 곳에 와서 아이들이나 가르치면서 살아도 무방하겠다는 감상
같은 것을 느껴 보기도 했다.

b.그는 내가 아무리 화를 내어도 상관없는 모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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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a)는 평서문이므로 서술어의 화자는 주어와 동일해야 한다.하지만 주어인 그
와 화자는 동일하지 않다.3인칭 시점에서 표현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또
(128b)는 추측을 나타내는 예이다.따라서 화자인 나와 주어인 그가 다르지만 문장
은 비문 처리가 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특징,[+human/animate]자질과 인칭 제약을 가지고 주관 형용사와

객관 형용사의 문형 구조는 다음 (129)-(130)에서처럼 정리된다.각 격틀에 제시된
형용사는 목적어를 제외한 논항을 취하며,종류에 따라 필수적 논항,수의적 논항,
그리고 부가어로 나누어 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여기에서 서술어와 관계없는
완전히 수의적인 성분들은 부가어로 보고 격틀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그리고 필수
적 논항은 수의적 논항과 마찬가지로 서술어에서 의미역을 받는다.

(129)

(130)

주
관
형
용
사

심리형용사

대상 심리
형용사

NP1-가 NP2-가 Adj(NP:명사구 Adj:형용사)
나는 집에 혼자 남아있기가 무서웠다.

원인 심리
형용사

NP1-가 (NP2-가)Adj
나는 그가 한국을 떠난다는 사실이 섭섭하였다.

감각형용사
NP1-가 (NP2-가)Adj
아버지께서 바다 가까이 산보를 나가셨는데 추우시겠어요.

판단형용사
NP-가 AdvPAdj
(AdvP:‘-어도/아도’등의 양보의 의미를 가진 부사절)
사용하기 편하기만 하면 아무리 볼품이 없어도 관계없다.

객
관
형
용
사

성상형용사
NP-가 Adj
이모네 아랫목은 알맞게 따뜻하고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다.

장소교차
형용사

(NP1-에)NP2-가 Adj/NP1-가 NP2-로 Adj
충권 씨 집으로 들어가니 안방 퇫마루 앞에 벌써 신발이 그득
하다./충권 씨 집으로 들어가니 안방 퇫마루 앞이 벌써 신발
로 그득하다.
유사장소교차형용사 (NP1-에)NP2-가 Adj/NP1-가 (N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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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Adj
(방 안에)담배연기가 뽀얗다.
방 안이 (답배연기로)뽀얗다.

객
관
형
용
사

대칭형용사

비교대칭

NP1-가 NP2-와 (NP3-이)Adj
NP1-와 NP2-가 (NP3-이)Adj
NPpl-가 (NP3-이)Adj(NPpl:복수명사)
최북단 성벽이 오늘날의 북쪽 성벽과/이 (재질이)같은
것이라면,세 개의 동굴들은 동일한 동굴이라고 볼 수
있다./그것들이 (재질이)같은 것이라면,세 개의 동
굴들은 동일한 동굴이라고 볼 수 있다.

상호대칭

NP1-가 NP2-와 Adj
NP1-와 NP2-가 Adj
NPpl-가 Adj(NPpl:복수명사)
그가 김선생과/이 친했던 것도 두 사람의 취미가 비슷
했기 때문일 것이다./그들이 친했던 것도 두 사람의
취미가 비슷했기 때문일 것이다.

기준형용사

비교기준
NP1-가 NP2-에/보다 Adj
수임의 모습은 천주 앞에서 시중을 들고 있는 천사의
모습에 다름없었다.

조건기준
NP-가 [C-기]-에 Adj(C:절)
에너지는 물질에 나타나는 작용 효과로서만 관찰되기
때문에 다루기에 어려운 대상이다.

소유형용사
NP1-에 NP2-가 Adj
아내에게 몸살 기운이 있어서 혼자 길을 나선 길이었다

소재형용사
(NP1-에)NP2-가 Adj
학교 후문쪽에 과수원이 있었고 학교 아이들은 그 과수원 철망
을 뚫고 수시로 과일을 따냈다.

가능형용사 NP1-가 NP2-에 Adj



- 84 -

앞서 살펴 본 유현경(1998)의 논의와는 달리 김정남(2003)에서는 형용사의 서술
성 보다는 형용사를 독립적 범주를 강조한 논의이다.그러나 어휘만을 독립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그 이유로 실제 구문에 입각하여 형용사가 주관적 혹은 객관
적으로 활용되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더 유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이로 인
해 등장한 개념이 비상관적 그리고 상관적 형용사이다.이 때 비상관적 형용사는
그 대상만을 고려하고 다른 대상과의 관련성은 배제한 것을 의미하고,상관적 형용
사는 다른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기술하는 형용사를 의미한다.
비상관적 형용사와 상관적 형용사는 의미적으로는 외부 대상들과의 관련성을 고

려하지만,통사적으로는 자신들이 취하는 논항 수로도 변별된다10).비상관적 형용
사는 대개 1가 형용사이지만 2가인 경우에는 그 두 개의 명사구가 서로 밀접한 관
련이 있다.

(131)a.소금은 짜다.
b.소금은 맛이 짜다.
c.나는 이 국이 짜다.

(131)에서 (131a-b)는 비상관적으로 활용된 것이며,(131c)는 상관적으로 활용된 예
이다.(131b)는 짜다가 비록 두개의 명사구를 취하고 있지만 소금은과 맛이의 관계
는 소금의 맛으로,두 번째 명사구인 맛이는 없어도 비문이 되지 않는 수의적 보족

10)여기에서 언급되는 논항이나 보족어 개념은 2.2.1의 김정남(2003)의 통사적 특징을
참조.

학문적 태도와 친구의 도리에 모두 철저했던 두 나라 선비들이
학자적 태도가 여기서 돋보인다.

대응형용사
NP1-가 (NP2-에)Adj
담배는 건강에 해로우니 흡연은 삼갑시다.

태도형용사
[C-것/음/기]-가 Adj(C:절)
그가 어느 산사에 있는 것이 확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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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 된다.이에 반해 (131c)에서는 두 개의 명사구가 서로 별개로 표현된다.이러
한 논항 수는 비상관적 형용사와 상관적 형용사의 개별성을 설명해주기도 한다.
(132)의 예가 그렇다.

(132)a.나는 심심하다.
b.*나는 철수가 심심하다.
c.*나는 철수와 심심하다.

(132)에서 보는 것처럼,심심하다형용사는 비상관적 형용사로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김정남(2003)의 비상관적 형용사와 상관적 형용사는

(133)과 (134)에서처럼 정리된다(김정남,2003;p111-112).

(133)비상관적 형용사

비상관적

정서 심심하다,외롭다,홀가분하다,서글프다,쓸쓸하다,애틋하다,슬프
다①,기쁘다①,즐겁다①,따분하다①,초조하다①,뿌듯하다①

감각 기쁘다,고프다,나른하다,거북하다,따갑다,아프다,답답하다①,
어지럽다,춥다①,덥다①,시리다,시끄럽다①

성질

유정물
다부지다,대범하다①,솔직하다①,야무지다,똑똑하다,영리
하다①,지혜롭다①,느긋하다,얌전하다①,엉뚱하다,한심하
다,훌륭하다,명랑하다①,냉담하다①,모질다①,단호하다①

무정물
고소하다①,느끼하다①,덥다②,춥다②,무덥다,험하다,향
기롭다①,다채롭다,맵다①,쓰다①,매끄럽다①,심하다①,
색채형용사류

공통

거칠다①,엄격하다,빠르다,느리다,차다①,뜨겁다①,짜다
①,싱겁다①,무섭다①,깔끔하다,더럽다①,딱딱하다①,쌀
쌀하다①,강하다,메섭다,수수하다,활발하다,한가롭다,훈
훈하다,끈질기다

형상
유정물 뚱뚱하다,날씬하다,우아하다,아름답다,가냘프다
무정물 두툼하다①,얄팍하다①,막대하다①,굵다①,길다①,깊다①,밝다①,또렷하다①,거칠다①,광활하다,굉장하다,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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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상관적 형용사

하다,웅장하다,뾰족하다
공통 튼튼하다①,크다①,작다①,넓다,큼직하다,특이하다,반듯

하다
빈도 뜸하다,드물다,잦다,빈번하다,촉박하다
수량 수많다,수없다,숱하다,없다①,한량없다①

기타
상태

에매하다,암담하다,썰렁하다,아늑하다,고고하다,고요하다,적막
하다,잠잠하다,음산하다,살벌하다,암울하다,안락하다①,경이롭
다①,새롭다,자유롭다①,방만하다,엄숙하다,싸늘하다,광활하다,
넉넉하다

상관적 평가

정서적

무섭다,기막히다,섬뜩하다,좋다,싫다,고통스럽다,대절하
다,섭섭하다,그립다,재미있다,용감스럽다,만족스럽다,밉
다,부럽다,막막하다,곤란하다,난감하다,난처하다,아쉽
다,우습다,더럽다,안타깝다,통쾌하다,후련하다,두렵다,
즐겁다②,슬프다②,기쁘다②,따분하다②,답답하다②,초
조하다②,거북하다②,따갑다②,뿌듯하다②,안락하다②,
고소하다②

감각적

뜨겁다②,맛있다②,맵다②,짜다②,싱겁다②,차다②,뜨겁
다②,시다②,무겁다②,고소하다②,느끼하다②,향기롭다
②,딱딱하다②,매끄럽다②,시끄럽다②,뚱뚱하다②,날씬
하다②,두툼하다②,막대하다②,굵다②,길다②,깊다②,밝
다②,또렷하다②,든든하다②,크다②,작다②,씁쓸하다②,
쓰다②,색채 형용사류

이지적

판단자 중심

대견하다,만만하다,가소롭다,대수롭다,아리
송하다,알쏭달쏭하다,기묘하다,애처롭다,흥
미롭다,구슬프다②,경이롭다②,이상하다,어
렵다

분야 중심

근사하다,비근하다,고유하다,능하다,월등하
다,능숙하다,긴요하다,합당하다,맞다,알맞
다,영리하다②,지혜롭다②,적당하다,적절하
다,마땅하다,익숙하다,서툴다,강하다,과분
하다,과중하다,과도하다,과다하다,가깝다,
뛰어나다,멀다,남다르다,탁월하다,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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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34)의 형용사 분류표는 형용사의 의미를 중심으로 분류한 것들과 차이를
둔다.이 분류표는 어휘의 의미보다는 그 의미가 존재하는 이유,즉 주변 대상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분류되어져 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134)의 상관적
형용사 분류표에서 지정에 해당하는 틀림없다,분명하다 류의 형용사는 양태를 표
현하기는 하지만 김정남(2003)에서는 두 대상을 연결한다는 기능적인 측면을 더 중
시하여 이것들을 지정 형용사로 분류하였다.또 존재형용사의 경우,비상관적 형용
사에 속하는 수량,빈도,유무의 개념과 상관적 형용사의 소재,소유,분포에 해당
하는 형용사를 모두 존재형용사로 분류하였다.이유는 존재의 의미를 어떤 대상이
상대적인 기준,즉 다른 대상이나 장면,장소 등과의 관련 속에서 존재하는 지 판
단하여 구분하려고 했기 때문이다(김정남,2003;p110).
하지만 비상관적 형용사는 다른 대상과 관련하지 않고 개별적인 속성을 드러낸

다고 하더라도 상관적 형용사는 주변 대상과의 상관성을 통해 표현되기 때문에,이
들 형용사가 실제로 사용될 때는,주관적 판단성,인칭 제약,그리고 정도성이라는

생소하다,괜찮다,특유하다,이롭다,유리하다,
어설프다,자유롭다②

태도

긍정적
각별하다,공정하다,공평하다,엄하다,겸손하다,성실하다,
관대하다,다정하다,자상하다,친절하다,명랑하다,열렬하
다,얌전하다②,솔직하다②

부정적
각박하다,강경하다,거칠다③,건방지다,소홀하다,까다롭
다,쌀쌀하다②,냉담하다②,냉정하다②,단호하다②,잔인
하다②,인색하다②,모질다②,심하다②

중립적 공공연하다,담담하다,당당하다,대범하다②,엄격하다②
소재 있다①,없다②
소유 있다②,없다③
분포 가득하다,수북하다,많다,자욱하다,허다하다,즐비하다,충만하다,

빽빽하다,성기다,빠듯하다,무성하다,충분하다,불충분하다

비교 대칭 같다①,다르다,다름없다,멀다,가깝다,친하다,똑같다,흡
사하다,유사하다,밀접하다,비슷하다

비대칭 열악하다,낫다,월등하다,우세하다,수월하다
지정 이다,아니다,같다②,답다,틀림없다,분명하다,옳다,그지없다,한

량없다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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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과 제약이 있다고 설명한다.
주관적 판단성은 판단자의 출현이다.

(135)a.장미는 화려하다.
b.나는 장미가 화려하지 않다.

(136)a.제1유형 NP1-는 (NP2-이)A
b.제2유형 NP1-는 NP2-이 A

(137)a.*나는 철수가 학교에 간다.
b.나는 철수가 학교에 간다고 생각한다.
c.나는 영희가 예쁘다.

(135)은 동일한 형용사가 서술어로 사용된 구문인데,(135a)는 비상관적 형용사로
사용된 것이고 (135b)는 상관적 형용사로 활용된 경우이다.즉 비상관적 형용사는
서술하려는 대상만의 속성을 표현한 것이어서,장미가 화려하다는 속성을 표출한
것이다.이에 반해 (135b)에서는 장미가 화려하지만 나라는 대상과 관련해서는 화
려하지 않다는 의미이다.따라서 상관적 형용사의 문형은 비상관적 형용사와는 달
리 서술하려는 대상 외에도 다른 대상이 요구가 된다.(136)에서 보여주는 유형이
그러하다.비상관적 형용사는 (136a)과 같이 대상만이 필수적 보족어가 되지만,상
관적 형용사는 (136b)와 같이 판단자에 해당하는 명사구가 요구된다.
(136b)처럼 판단자가 필요한 이유는 대개의 형용사구문은 어떤 대상에 대하여 누

가 판단한 내용을 진술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김정남,2003;p.121).이는
(137)을 통해 더 잘 알 수 있다.(137a)의 동사 구문에서는 동작의 주체가 주어로
나타나야 한다.따라서 동작의 주체가 제대로 드러나려면 (137b)처럼 서술되어야
한다.이에 비해 (137c)의 형용사 구문에서는 주어로 사용된 명사구가 주어진 대상
인 영희에 대해 형용사를 이용해 예쁘다고 그려 보이고 있다.따라서 굳이 나라는
판단자에 대한 또 다른 서술어가 필요하지 않다.이는 상관적 형용사의 문형에서는
동사구문과는 다르게 (136b)처럼 대상을 표현하는 명사구 외에 판단자라는 명사구
가 보족어로 등장할 수 있고,또 비상관적 형용사구문과 구분되기 위해서는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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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나야 함을 보여준다.
두 번째로 인칭 제약성은 유현경(1998)에서는 주관적 형용사의 서술문에서 주어

는 경험주의 의미역을 받아 1인칭으로 표현되고,의문문에서는 청자,즉 2인칭 주
어가 주어로 표현된다고 하였다.김정남(2003)에서는 이러한 인칭 제약은 존재하지
않으며,단지 그러한 부류의 표현들이 많아서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지 실제는 그렇
지 않다고 주장한다.동사구문은 그 동작의 주체가 주어로 나타나며,그 행위를 진
술하는 인칭이 1인칭인 나라고 설명한다.그리고 형용사구문에서는 주로 주어로 등
장하는 1인칭 나는 그 서술 내용을 판단하며 진술하는 인칭이라고 설명한다.인칭
에 대한 동사구문과 형용사구문의 차이점은 동사구문에서 진술자이자 판단자인 나
가 동작의 주체와 다를 경우 문장에 표현되지 않는 반면,형용사구문에서는 나타난
다는 점이다.그리고 진술자는 동사구문에서도 형용사구문에서도 나타나지 않는다.
즉 동사구문과 형용사구문의 차이점을 간단히 말해보자면,판단자가 문장에 표현되
느냐라는 것이다.

(138)a.공을 찬다.
a'.나는 공을 찬다.
a''.철수는 공을 찬다.
b.장미가 예쁘다.
b'.나는 장미가 예쁘다.
b''.철수는 장미가 예쁘다.

(138)에서,(138a)의 동사구문에서 주어가 생략된 경우는 동작의 주체가 진술자와
동일하기 때문이다.이것은 (138a')와 같다.하지만 (138a'')에서는 진술자인 나와
행위자 주체인 철수가 다르기 때문에 나와 철수가 동시에 나올 수 없고,행위자인
철수만 등장한다.형용사구문에서는 진술자와 판단자가 동일하면 서술 대상 주어와
상관없이 표현될 수 있다.예를 들어,(138b)에서는 진술자이자 판단자인 나가 생략
된 경우이지만,이 경우 진술자와 판단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135b')처럼 나를 표
현할 수 있다.반면,(138b'')에서처럼 진술자와 판단자가 다르면 나는 표현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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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판단자인 철수만 표현된다.
세 번째로 정도성은 형용사의 의미적 특성이다.김정남(2003)에서는 형용사가 사

용될 때,특히 비교구문에서는 형용사의 [+정도성]자질이 나타난다고 말한다.또
정인수(1994)의 형용사의 정도성에 대해,정도성 제한이 있는 형용사와 제한이 없
는 형용사,그리고 부분적인 제한이 있는 형용사 집합이 있다는 설명에 반대하여,
동사와 비교해 볼 때 형용사는 미미하더라도 모두 정도성을 갖는다라고 설명한다.
김정남(2003)의 형용사 분류는 유현경(1998)의 분류와 다르다.유현경에서는 주어

의 심리적,내적인 경험을 서술하는 주관적 형용사와 주어의 상태와 속성을 서술하
는 객관적 형용사로 나누었었다.유현경의 주관적 형용사의 특징은 서술구조에서
주어가 경험주(experiencer)역을 지닌다는 점이었다.주어가 일종의 판단자가 되는
것이다.이 점에서 볼 때,유현경의 주관적 형용사는 김정남의 판단자가 주어가 되
는 상관적 형용사와 유사해 보인다.하지만 (132)와 같은 예에서는 그 분류를 달리
한다.

(139=132)a.나는 심심하다.
b.*나는 철수가 심심하다.
c.*나는 철수와 심심하다.

(139a)의 심심하다는 김정남의 형용사 분류에서는 비상관적 형용사에 속한다.서술
구조에서 나는 다른 대상에 대해 판단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다.반면 유현경에
서는 주관 형용사가 된다.나는 심심하다의 경험주이기 때문이다.따라서 김정남의
형용사 분류와 유현경의 형용사 분류가 곧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각 논의에서 제시하는 구조적 기준은 의미적 하위범주를 변화시킨다.각

기준은 감각,정서,태도,성상 등과 같은 형용사의 의미적 하위범주 명칭을 다르게
하기도 하고,혹은 그 명칭이 같더라도 기준이 되는 구조적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범주에 속하는 어휘 내용을 차이 있게도 한다.그리고 크게는 그러한 하위범주
들의 상위범주인 주관적/객관적 혹은 비상관적/상관적 이라는 이름도 변하게 한다.
이것은 교차현상,즉 어느 하위범주에 해당되는 어휘가 주어진 서술문에 따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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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를 달리하는 것을 설명하기위해,구조적 기준을 내세워 고정된 하위범주를 제
시하려는 노력이었다.그러나 영어 형용사에서 보았듯이,형용사의 본질적 속성은
수식하거나 서술하는 기능이다.즉 중심 명사의 속성이나 상태를 설명하는 품사이
다.따라서 형용사의 하위범주화는 먼저 의미에 따른 분류가 이루어지고 필요에 따
라 구조적 기준을 세워 분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영어 형용사에서와 같이 각각의 범주의 의미적 유사성을 살펴 하

위범주를 분류하였지만,유현경과 김정남에서 언급된 하위범주를 활용하였다.유현
경의 형용사 분류표 (129)에서는 주관형용사와 객관형용사가 각각 다른 의미의 범
주를 가지고 있는 반면,김정남의 형용사 분류표 (133-134)에서는 비상관적 형용사
와 상관적 형용사가 서로 공통된 의미 범주를 지니고 있다.예를 들어 비상관적 형
용사에 정서와 감각범주는 상관적 형용사에도 존재한다.이런 경우에는 동일한 이
름의 범주는 한데 묶어 분류하였다.

(140)한국어 형용사의 의미적 하위범주

정정정서서서/심리
심심하다,외롭다,무섭다,기막히다,좋다,섭섭하다,경이롭다,
귀엽다,달갑다,갑갑하다,고통스럽다,흡족하다,쓸쓸하다,부
끄럽다,...

판단/감감감각각각/이지(가능)

괜찮다,마땅하다,소용없다,시원찮다,기쁘다,고프다,느끼하
다,향기롭다,딱딱하다,매끄럽다,거북하다,따갑다,대견하다,
가소롭다,경이롭다,근사하다,비근하다,고유하다,능하다,관
대하다,무력하다,서투르다,친숙하다,아프다,당연하다,보통
이다,뻔하다,자명하다,...

태도 각별하다,공정하다,자상하다,얌전하다,명랑하다,열렬하다,
각박하다,강경하다,거칠다,건방지다,냉정하다,인색하다,모
질다,단호하다,...

성상/형상/성질

가늘다,가볍다,굳다,길다,날쌔다,더럽다,따뜻하다,두껍다,
말끔하다,뾰족하다,시큼하다,충성스럽다,크다,푸르다,흐리
다,두툼하다,얄팍하다,막대하다,광활하다,웅대하다,튼튼하
다,크다,넓다,큼직하다,다부지다,대법하다,솔직하다,야무
지다,엉뚱하다,냉담하다,고소하다,모질다,단호하다,다채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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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와는 반대로 동일한 이름의 하위범주라 하더라도 유현경과 김정남에서 각각
지칭하는 의미가 다른 경우도 있었다.예를 들어 유현경에서 태도 형용사는 주어의
심리적 상태나 속성을 표현하지 않고,한 자리 수의 서술어를 지칭한다.이런 구문
에은 주어가 명제를 나타내는 명사절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반면,김정남에서는
두 자리 서술어이며 대상의 내적 혹은 외적 태도를 나타낸다.따라서 이런 경우에
는 의미적인 면에 중점을 두어 김정남의 태도 형용사를 사용했고,유현경의 태도는
의미상 판단 형용사 범주에 포함시켰다.

222...333요요요약약약

2.1에서는 영어 형용사의 통사적 자질과 의미적 하위 범주를 살펴보았다.형용사
의 통사적 특징으로는 한정적 기능과 하위범주라는 어휘적 속성이 있고,그리고 구
조적 특성으로,수식어 위치와 so,as,how,too와 같은 정도 부사의 보어 위치,결
과 구문의 두 번째 서술어 위치에 올 수 있다는 것도 알아보았다.
영어 형용사의 의미적 하위 범주는 형용사 어순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는데,이는

다,맵다,매끄럽다,심하다,색채형용사류,...
소재 있다,드물다,수두룩하다,없다,허다하다,...
소유 있다,없다,...
지정 이다,아니다,같다,틀림없다,옳다,한량없다,...

기준(비교/조건/대칭)

가깝다,걸맞다,다름없다,불과하다,진배없다,간편하다,나쁘
다,난감하다,부적당하다,부족하다,빠듯하다,무난하다,손쉽
다,쉽다,용이하다,같다,다르다,멀다,가깝다,친하다,유사하
다,밀접하다,열악하다,낫다,월등하다,우세하다,수월하다,...

분포/장소교차
가득하다,수북하다,많다,자욱하다,허다하다,즐비하다,충만
하다,빽빽하다,흥건하다,글썽하다,보얗다,빠듯하다,시끄럽
다,울창하다,파다하다,희부옇다,...

대응
강하다,급급하다,나쁘다,알맞다,약하다,유리하다,유용하다,
유익하다,유효하다,이롭다,적당하다,적절하다,좋다,해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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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용사의 어순을 통해 의미적 하위 범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형용사의
의미적 하위범주는 적게는 6가지에서 많게는 17가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하위범
주를 구성하고 있음을 보았다.그러나 이들 하위범주를 만드는 요인은 결국 주관적
/객관적 의미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또 Wulff(2003)의 다요인 분석을 통해 어순
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의미론과 화용론적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의미론적 요인에는 심리감(Affective Load), 비교 무관성(Independence from
comparison),주관성-객관성 정도(SubjectivityandObjectivityGradience)가 있었
고,화용론적 요인에는 특정 명사(Noun-specific)빈도와 빈도수(Frequency)가 있었
다.여기에서 심리감은 형용사 어휘들의 부정적 혹은 긍정적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
었고,비교 무관성은 화자의 주관이 들어가는 비교어가 그렇지 않는 어휘보다 선행
한다는 것이었다.또 주관성-객관성 정도도 화자의 주관적 판단이 되는 어휘인가
아니면 피수식어 명사의 성격을 보이는가에 따라 어순이 결정되는 요인이었다.화
용론적 요인인 특정 명사 빈도와 빈도수에서는 피수식어 명사와 결부된 어휘가 빈
도수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이는 결과적으로 볼 때,영어 형용사의 의미적 하
위범주를 구성하는 요인이 화자의 주관적 판단과 피수식어 명사와 관련된 객관적
성격 중에 어느 것을 보여주는가에 따라 형용사들이 어순을 달리하고 또 의미적
하위범주를 구성하는 것임을 보여준 것이다.그 결과 의미적 요인에 의한 영어 형
용사의 의미적 하위 범주는 (64)와 같이 정리되었다.
2.2에서는 한국어 형용사의 통사적 특징과 의미적 특징을 알아보았다.형용사의

통사적 특징으로 유현경(1998)에서는 일부 자동사와 통사적인 유사성을 지닌다는
것을 보여주었다.예를 들어 형용사만이 취하는 종결어미,어울리는 부사,상태성,
그리고 비대격성은 자동사에서도 나타났다.또 자동사는 감각 구문과 대칭 구문,
그리고 장소교차 구문에서 형용사와 유사하게 활용된다는 것도 확인하였다.이에
비해 김정남(2003)에서는 의존 문법의 보족어 개념을 이용해 형용사의 통사적 특징
을 1가 형용사 구문 2가지와 2가 형용사 구문 7가지로 정리하였다.
영어 형용사와 한국어 형용사의 통사적 특징과 비교해보았을 때,영어 형용사의

통사적 기술은 한정어와 서술어 기능을 강조한 반면,한국어 형용사에서는 서술어
기능을 강조한 것이다.이에 영어에서는 수식기능과 하위범주화라는 어휘적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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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구조적 위치를 서술한 것이며,한국어에서는 문형 즉 구조를 통해 하위 범
주적 특성이나 구조를 설명한 것이다.한국어 형용사의 한정적 특징은 관형어라는
범주를 통해 설명이 된다.따라서 영어와 한국어 형용사의 유사성은 서술적 기능을
통해서이다.
의미적 특징으로는 영어와 한국어 모두 의미적 하위 범주를 구성한다.하지만 통

사적 설명에서도 보았듯이 각 언어의 의미 범주 형성 과정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영어에서는 어순 즉 형용사의 한정적 기능에 의거하여 의미 범주가 생성된 것이라
면,한국어에서는 서술적 특징에 의해 의미 범주가 생성된 것이다.하지만 비록 구
조적 제약이 따르기는 하지만,한국어 형용사의 의미 범주 기준으로 주관적 혹은
객관적 성격이 적용되기도 하였다.예를 들어 유현경(1998)에서는 서술어가 부여하
는 의미역과 인칭 제약,그리고 문형에 따라 주관 형용사와 객관 형용사를 분류하
였다11).하지만 김정남(2003)에서 살펴 본 형용사의 의미 범주는 다르다.여기에서
는 문장에 나타나는 논항들의 관계에 따라 비상관적 혹은 상관적 특성을 의미 범
주 기준으로 삼았다.그런데 유현경(1998)의 의미 범주나 김정남(2003)의 의미 범주
들은 유사함을 나타낸다.즉 유현경(1998)에서는 심리,정서,판단의 주관 형용사와
상태나 자질,교차 장소,대조,기준,소유,가능성,측정,그리고 태도의 객관 형용
사로 분류되며,김정남(2003)에서는 정서,감각,성질(유정물/무정물),형상(유정물/
무정물/공통),빈도,수량,기타 상태의 비상관적 형용사와 평가(정서적/감각적/이지
적(판단자/분야중심)),태도(긍정적/부정적/중립적),소재,소유,분포,비교,지정의
상관적 형용사로 분류되었다.그 결과 서로 의미적 유사점을 바탕으로 (140)처럼
하나의 의미 범주표를 재구성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비록 영어와 한국어 형용사의 의미 범주 설정이 서로 다른 통사적 특

성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기는 하지만 의미(meaning)라는 관점에서 볼 때 새로운
하위 범주 설정을 가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다.가령 (64)와 같은 영어 형용사
의 의미 하위 범주에서 주관적 혹은 객관적 내용을 (140)의 한국어 형용사의 의미

11)그러나 김정남(2003)에서는 유현경(1998)의 논의에도 단점이 있음을 언급한다.예를 들면 주관적으로 분
류된 어휘가 주어진 서술문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주관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사용되기 때문
에 여전히 난점을 안고 있다고 말한다(김정남,2003,3.1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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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와 관련하여 더 세분화 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게다가 온톨로지 구조에서는
형용사에 직접적인 지배를 받는 위계는 의미이다.통사적 특성은 통사부에서 위계
화되고 형용사와 관련된 통사적 특징은 맵핑을 통해 이루어진다.의미적 특성에서
언급되었던 내용 중에서도 어휘의 의미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의미적 하위 범주는
형용사에 직접적인 하위 범주를 이루겠지만,그 범주들과 연계된 어순 규칙이나 문
형의 특성은 통사부에서 별도로 제시될 것이다.따라서 각 언어가 지닌 의미 범주
들을 참고로 형용사의 의미 범주 설정을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이는 온톨로
지상에 나타나는 대상들의 속성을 결국에는 어휘가 보여주지만,동일한 속성을 어
휘들의 상위 범주로 설정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대상의 속성을 보여줄 수 있기 때
문이기도 하다.
그럼 대상과 관련된 의미적 속성이 무엇이며 언어학적 의미와 어떠한 차이점을

지니고 있고,또 그러한 차이점은 온톨로지에서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서 알아보겠다.이를 위해 먼저 제 3장에서는 실험을 위한 기본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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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온온온톨톨톨로로로지지지와와와 시시시각각각․․․감감감성성성정정정보보보 정정정의의의

333...111온온온톨톨톨로로로지지지 정정정의의의

철학적 개념에서 ‘온톨로지’(Ontology)는 존재(Existence)에 대한 체계적 이론이
라 할 수 있다.다시 말해 온톨로지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에 대한 ‘개
념’(conceptualization)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개념을 분명하게 명시한 것이다.또
개념은 ‘안다’라고 하는 지식의 기본 요소이기 때문에,지식의 온톨로지화는 지식
세계 혹은 ‘담화 세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그리고 담화 세계에 존재하는 대
상이나 대상들 간에 존재하는 관계는 지식을 표현하는 도구인 ‘어휘’(vocabulary)를
통해 표출된다.결국 온톨로지는 표현하거나 표현될 수 있는 도구인 언어를 통해
구체화 된다고 할 수 있다(ThomasR.Gruber,1993).
일반적으로 말하는 온톨로지는 그런 철학적 개념을 포함한 ‘온톨로지 활용’까지

를 일컫는다.즉 철학에서 말하는 온톨로지에서는 대상과 개념이 따로 존재하여 개
별적으로 정의된 상태라면,일반적으로 말하는 온톨로지에서는 대상과 개념간의 일
관된 관계가 이미 이루어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따라서 온톨로지에서는 대상들 간
의 정의를 이용하여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사전적 온톨로지 정의는 존재(being혹은 existence)를 연구하고 형이상학의 기본
적인 대상들을 형성하는 것이다.이는 존재하는 대상에 기본적 범주나 관계들을 설
명하고 그 틀 내에서 실체와 그 실체의 유형을 정의하려는 것이다.인식론
(epistemology)이 무엇을 아는가?와 어떻게 아는가?에 대해 답하는 것이라면,온톨
로지에서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답하는 것이다.
전산적 입장에서 본 온톨로지는 실생활에 온톨로지를 도입하려는 노력이라 볼

수 있다.즉 컴퓨터가 직접 정보를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는 컴퓨터들 사이에서 정
보를 공유하면서 자체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배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이
다.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은 온톨로지가 지닌 네 가지 특성 때문이다.첫째는 온
톨로지의 의미를 수학적인 바탕에서 또는 명확하게 정의된 의미론을 지닌 언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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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할 수 있다는 형식적(formal)특성이다.즉 개념들을 형식적으로 표현할 수 있
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으로도 프로세스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이다.그렇게
되면 의미를 도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거치지 않고도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으
로 다룰 수 있게 된다.둘째는 온톨로지가 인간에 의해 읽혀질 수 있는 특성 때문
이다.이 특성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만이 아니라 도메인 전문가나 사용자 또는 온
톨로지학자들에 의해서도 개발되거나 공유되고 또 이해될 수 있게 해 준다.세 번
째 특성은 온톨로지의 영역이 광범위(comprehensive)하다는 점 때문이다.이것은
특정한 적용 뿐 아니라 필요한 목적과 관련한 모든 개념을 목표로 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이다.또 모든 개념을 목표로 할 수 있다는 것은 그와 관계된 사람은 누
구든지 그 목표를 이해하고 개정하고 조절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네 번째로는
공유할 수 있다(sharable)는 특성 때문이다.이것은 별도로 구축된 온톨로지들을 더
쉽게 결합하게 해주고,공통된 개념을 근거로 하는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들 간에
도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주어 손쉽게 하위 온톨로지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온톨로지의 내용은 계층적 구조로 표현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추론규칙(reasoningrule)이 내포되어 온톨로지 기반 시
스템을 활용하는 사용자의 요구와 검색을 용이하게 해줄 수 있다.

(1) Thing
Shape

Figure

PlaneFigure Sensibility

Triangle Tetragon Balanced Unbalanced

IsoscelesTriangle Acutetriangle ... Stable Comf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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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활용하려는 온톨로지는 사전적 관점과 전산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라 할 수 있다.이는 형용사의 의미 범주들과 관련하여,특히 시각정보와 관련
된 감성어 형용사를 중심으로 형용사의 일반적 특징과 의미적 속성을 온톨로지 구
조에 적용해 보려는 의도이다.예를 들어 이는 1.2에서 보았던 (6)을 보인 (1)과 관
련한다.(1)은 시각정보 중에서 형태와 관련하여 감성 형용사를 온톨로지 정의를
이용해 대입해 본 것이다.즉 어떤 사물을 보고 느끼는 감성 어휘들을 그 사물과
관련하여 맵핑(mapping)해 놓은 것이다.

333...222시시시각각각정정정보보보

Archaism(1981)에 따르면 시각정보와 감성 어휘들의 매칭은 사물을 보고 느낀
다라는 표현으로 함축시킨다.그리고 사물을 보고 느끼는 감정은 주어진 사물(대
상)의 모양에 따라 달라진다.Archaism은 사물의 모양에 대해 (2)에서처럼 개념요
소,시각요소,상관요소,그리고 구조요소로 구성된다고 설명한다.이들 중 개념요
소와 상관요소,그리고 구조요소는 모두 시각요소로 귀착된다.개념요소는 비가시
적인 것이며,상관요소 역시 시각요소들의 상관관계를 형성하는 이념적인 것이고,
구조요소도 개념요소의 확장적 의미이기 때문이다.

(2)모양의 구성요소

모양의 구성요소 구성요체
개념요소(ConceptualElements) 점(Point),선(Line),면(Plane),입체(Volume)

시각요소 (VisualElements) 형태(Shape), 크기(Size), 색채(Color), 재질
(Texture)

상관요소 (RelationalElements) 위치(Position),방향(Direction),공간(Spatiality),
중량감(Gravity)

구조요소 (ConstructionalElements)정점(Vertex),모서리(Edge),면(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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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시각정보는 인간이 어떤 사물이나 상태를 보았을 때 느끼는 감성을 좌우하
는 요소로 정의하고,크게 형태,크기,색채,재질로 분류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말하는 시각정보는 형태와 색채,질감,그리고 패턴을 지칭하는데,

이는 Archaism의 시각요소 중에서 사물의 크기를 변화시켜 감성어를 얻기보다는,
감성어 처리에 주로 활용되는 패턴(pattern)을 넣어 판단하는 것이 더 무난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형태와 색채,재질,패턴을 고려할 때,이들이 지닌 무한한 변화
를 고려하여 대표적 형태와 색채,재질,그리고 패턴을 선택할 때는 기하학적 수단
을 활용해야했기 때문이다.반면에,크기라는 요소는 기하학적 표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기하학적 접근은 시각정보 중에서 형태와 패턴에 시도되었다.형태는 모두 자연

에서 얻어진 것인데,그러한 자연성은 무한대의 형태를 만들기 때문에 실험 가능
요소로 만들기 위함이었다.그리고 패턴의 경우는 백선경(2008)을 보면 자연구성과
기하구성 두 가지를 다루고 있다.패턴은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333...222...111형형형태태태 (((SSShhhaaapppeee)))

인간이 만들어 낼 수 있는 형태나 자연에서 따올 수 있는 형태는 무한하다.형
태12)에 대한 정의는 선으로 둘러싸인 평면적인 2차원적 공간을 뜻하며 외형적인
모양(sillouette,outline)을 말한다.이는 외형의 각과 위치를 결정하는 골격의 축으
로 만들어지고 내부에 있는 공간의 형을 의미하기 때문에,깊이의 차원은 배제되고
길이와 폭의 차원을 갖는다(고광필 외,2006).
Archaism(1981)을 보면,형태는 일반적으로 유기적,기하학적,그리고 자연적으로

구분된다.유기적이라 함은 포괄적으로는 기하학적 형태와 자연적 형태를 포함한

12)형태는 선으로 둘러싸인 2차원적 평면 공간인 ‘형’(shape)의 확장형이라 할 수 있다.형태는
사물의 생김새,형상과 태도,형체와 생긴 모양으로 어떤 대상에 대해 그 전체를 구성하는 각
부분의 질서를 형성하여 완전하게 통합되어 있는 3차원적인 궤적이라고 한다.이 형태에 색채
와 질감,그리고 패턴이 더해져 모양(form)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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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 특성은 기하학적 특성과는 대조적으로 자연의 생명감을 중시하는 용어이다.
즉 자연 가운데 자연현상이나 생물의 성장에 따라 생성된 유기체의 모양을 유기적
이라 부른다.따라서 이들의 고유한 모습 때문에 이들이 보여주는 형태들은 무한대
로 다양하다.반면에 이들은 자연적인 미완결성의 속성을 지니고 있어서,표현과
사고의 패턴이 미분화된 상태의 무의식에 근거를 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미
지를 나타낼 수 없다고 설명한다.다시 말해 거대한 우주 전체를 상징할 수도 있
고,그와 대조적으로 생물체의 미세한 부분일 수도 있어서,예측할 수 있다기보다
는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이미지임을 뜻한다.
반면 실험에 가져올 수 있는 실제 수는 유한적이다.따라서 무한성의 속성을 지

닌 시각요소들을 다루기 위해서는,각 요소들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적인 속성과 개
념을 정리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대표적인 표본이 필요하다.이를 위한 방법으로
기하학의 개념을 이용하였다.Archaism(1995)에서는 기하학적 개념을 인간의 사고
체계를 이용해 자연을 정제함으로써,수학적 계산을 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한
다.예를 들어 원,삼각형,사각형 등과 같이 복잡한 자연형태를 간결하게 만든 인
위적이면서 추상적인 형태를 일컫는다.
이러한 기하학적 형태는 평면적 기본형과 입체적 기본형을 변형,대칭,결합,공

제,회전,투영,왜곡시켜 끊임없이 새로운 모양으로 재창조될 수도 있다.평면적
기본형은 삼각형과 사각형,그리고 원을 말하는데,삼각형은 직선으로 만들 수 있
는 최소 윤곽선이라고 말해진다.또 삼각형과 사각형,사각형과 원형,원형과 삼각
형 사이에는 (3)에서 보듯이,중간적 특성을 지닌 도형들이 존재한다.삼각형과 사
각형 사이에는 다양한 다각형과 타원이 존재하며,원과 삼각형 사이에는 부채꼴과
같은 다양한 도형들이 존재한다.입체적 기본형은 구와 육면체와 원기둥,그리고
원뿔을 말하며,이들 역시 그 사이에는 중간적인 입체들이 존재한다13).

(3)기하학적 형태의 개념 공간

13)이를 단순화하여 표로 나타낸 것은 부록2‘기하학 도형을 중심으로 한 형태분류’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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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필 외,2006,pp55)

이 기하학적 개념을 근거로 하여 본 논문에서 활용한 기본적인 형태는 총 24개
였다14).여기에는 형태를 이루는 기본 요소인 선(line)을 포함시켰다.1차원적인 선
은 선과 합하여 2차원적 평면을 만들고,2차원적 면은 면과 합하여 3차원적인 입체
를 만들기 때문이다.

333...222...222색색색채채채 (((CCCooolllooorrr)))

김태호와 이홍규(2002)의 21c현대디자인사전에서는 모든 사물은 빛을 흡수,반사 또
는 투과하여 생기는 시각적 체험인 색을 가지며,혼합법에 가법혼색과 감법혼색이 있지
만,이는 색광을 혼합시키는 것과 화구를 칠하는 기법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설명한다.
즉 이미지에 나타나는 색은 색광이나 화구를 칠하는 것 이전의 본래의 색채를 의미한
다는 말이다.

14)4.1의 (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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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color)는 물리학에서 파장이 다른 빛의 영역을 의미한다.하지만 고광필 외
(2006)에서 말하는 색채는 의미적인 면에서,특히 미학에서 감성적이고 상징적인 의미
로 사용되어져 왔다고 설명한다.또 색채는 형태나 질감,혹은 패턴에서 보다 더 쉽게
감성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감각적이며,이는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강화한다고
도 본다.본 논문에서 활용하는 시각정보 색채는 감성과 관련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분
야보다는 의미적인 면에서 보려는 의도가 강하다할 수 있다.
그러나 색채에 대한 인간의 감성은 모두 동일하지 않다.자신이 살아온 생태 기후나

지역과 같은 환경 조건과 색을 통해 얻은 경험적 산실이 색을 통해 느끼는 감성을 다
양하게 만들어 버린다(박수진과 정찬섭,1998).따라서 색채를 통한 감성 추출은 색에
대한 절대적인 감성을 구한다기 보다는 각 사람들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색이나 그와
관련된 이미지에서 선호되는 감성을 추출하여 표준화된 척도로 보이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활용된 실험에서 색채에 대한 정보는 휴렛 팩커드(Hewlett-Packard)사

의 20색상이다.이는 일상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색이며,인간의 감성에 가장 영향을
주는 색으로 선별하였다는 객관적 신뢰성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백선경,2008)

(4)휴렛 팩커드의 “색상의 의미”중 ‘brightred'(백선경,2008,pp11)

333...222...333질질질감감감 (((TTTeeexxxtttuuurrreee)))

사전적인 정의로 질감은 원래 직물의 소재와 올의 짜나가는 방식에 따른 표면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감각기관중에서 촉각에 해당하는 말이다.하지만 오늘날에는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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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각에 의한 것만을 지칭하지는 않고,시각적으로 느끼는 현상을 말하기도 한다.따라
서 질감을 말할 때,두 가지 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하나는 대상을 평면적으로 표
현했을 때의 촉각적 표면 효과를 말하고,또 하나는 촉각이 아닌 시각적인 표면효과를
말한다.
질감에 대한 사전적 정의에서는 크기와 형태 그리고 그 요소들의 배열과 관련한 변

별된 물리적 구조로 원래 질감이 지니는 촉각적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다.그런 반면,
건축에서 말하는 질감은 사물을 인지할 수 있는 표면 상태를 말함으로 시각화된 이미
지 정의를 하고 있다.예를 들어 식물의 줄기나 꽃을 보고 거칠다거나 섬세하다고 그
질감을 표현할 수 있겠다.이는 아마도 질감이 오감 중의 촉각에 의해 느낄 수 있는 감
성 요인이기 때문에,질감은 색이나 형태처럼 이차원적이라기보다는 삼차원에서 만날
수 있는 대상이어서,촉각 뿐 아니라 심리적인 요인을 자아내는 시각적 요인까지 내포
하고 있는듯하다(고광필 외.,2006).
질감에 대한 감성 실험들과 본 논문에서 실행한 대상으로서의 질감은 대개 물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보다는 물체의 시각화(visualization)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데,피
험자들의 경험에 의해 단순히 시각화된 질감 형태들을 통해 간접적인 감성이 얻어진다
(김지은 외.,1997).따라서 질감에 대한 감성들은 인간의 경험에 의거하여 나타나는 것
이므로,그 사람의 문화나 경험 등의 배경이 질감에 대한 변수를 가져올 수 있다.다시
말해 직접적으로 사물에 접촉하여 느끼는 것은 그 물질의 촉감을 통해 삼차원적으로
얻어지는 감성이지만,화가가 그려놓은 것과 같이 시각적으로 보고 느끼는 감성은 그
이미지의 형태와 선,그리고 색깔 등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차원적 감성이라 할 수 있
다.질감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로는 질감이 거칠수록(rough)정서적으로는 생동감 있
고,미학적으로는 역동적이며,공간적으로는 깊이를 더하며,부드러울수록(smooth)그
와는 반대로,정서적으로는 수동적이며,미학적으로는 장식적이며,공간적으로는 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박수진 외.,1998).
본 논문에서 활용된 실험에서 질감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재료를

기반으로 10개가 선별되었다.이는 자연적 질감과 인공적 질감으로 구분된 것이며,전
자에 대한 예는 모래,돌,나무 등을 들 수 있고,후자에 관한 것은 인공적으로 가공된
고무나 플라스틱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 104 -

(5)시각 정보 대표 이미지:질감 (백선경,2008,pp27)

질감
(texture)

Metal Plastic Glass Fabric Rubber

Leather Paper Wood Stone Clay

333...222...444패패패턴턴턴 (((PPPaaatttttteeerrrnnn)))

사전적으로 패턴은 일정한 형태나 양식,혹은 유형을 의미하는데,이것은 색채나 형
태보다 질감(texture)과 가장 밀접하게 병합하여 나타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다.
Archaism(1981)에서 촉감으로 대변되는 질감은,색채나 형태가 달라지면서 물체의 질
감에서 느끼는 감성이 달라지기는 하지만,결 혹은 패턴이라는 양상에 따라 물체의 이
미지를 바라보는 인간의 시각적 감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그리고 패턴
(pattern)은 대개 형,견본,모형,모양,도안,무늬 등을 뜻하며,전문적 호칭은 장식적
모양의 단위가 되는 도형 또는 문양을 패턴이라고 설명한다.또 문양에는 문양을 이루
는 요소인 모티브가 있는데,이 모티브들이 서로 조합하여 전반적인 조형 단위인 패턴
을 이룬다고 언급한다.
조형에서 보는 패턴은 자유구성과 기하구성으로 나뉘는데,예를 들어 꽃무늬를 보면,

회화적 표현은 자유 구성,원형으로 처리하면 기하구성이 된다(고광필 외.,2006).패턴
역시 형태처럼 자유 구성의 방대함과 다양성 때문에 기하구성적인 패턴을 실험 데이터
로 사용하게 된다.다시 말해 감성 실험에서 보는 패턴은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패턴들
을 어느 정도 기하학적으로 표현한 기하구성을 통해 감성 처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 언급되는 패턴(pattern)은 조형 방법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며,기하

구성과 자유구성으로 나누어 패턴 정보를 선별한 것이다.기하구성은 일상생활에서 많
이 활용되는 물방울(dot)과 체크(check)무늬 등을 활용하였고,자유구성으로는 꽃의
회화적 표현인 아르누보(artnouveau)무늬를 활용하여,총10종을 선별해낸 것이다(백
선경,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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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각정보 대표 이미지:패턴 (백선경,2008,pp27)

333...333감감감성성성 정정정보보보

감성(sensibility)이란 사전적으로는 자극이나 자극의 변화를 느끼는 성질 혹은 이
성(理性)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외계의 대상을 오관(五官)으로 감각하고 지각하여
표상을 형성하는 인간의 인식 능력을 말하지만,감성공학 분야에서는 외부의 물리
적 자극에 의한 감각,지각으로부터 인간의 내부에 야기되는 고도의 심리적 체험으
로서의 쾌적감,고급감,불쾌감 등의 복합적인 감정을 말한다(Wester etal.,
1994).이러한 인간의 감성은 다차원적 성질을 띠기 때문에,동일한 외부자극에도
개개인들이 느끼는 감성은 다를 수 있다.또 사물의 형태와 색상,질감,그리고 패
턴에 대해 느끼는 것도 개개인의 인구학적 특성15)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다른 결
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이구형,1997).감성은 복합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렇다하는 식의 표현이 어렵지만,직관적(intuitive)이면서 순간적(reflective)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감성은 내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감성을 직접적인 감성 그

자체로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이순요 외.1996).따라서 비록 간접적이기
는 하지만,인간이 감성을 드러내는 방법인 언어 또는 자연어를 통해 감성 정보는
실제화 된다.언어는 인간의 사고를 표현하는 도구이며,언어의 형용사 범주는 인
간의 감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이순요 외,1996;권규식,1995).

15)인구학적 특성:연구대상 모집단의 사회학적 및 경제학적 특성 연령 성별 교육 직업 등을 포
함한다.

패턴
(pattern)

Flower PolkaDots DotsCheck BlockCheck WindowPaneCheck

OverCheck MadrasCheck ArgyleCheck DiagonalLine ArtNouve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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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과 정찬섭(1998)에서는 감성 역시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조건이 있
다고 말한다.하나는 감성이 어떤 대상에 대한 것이냐에 따라 특정 감성 반응 쪽으
로 편향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고,둘째는 주변 환경이나 시대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감성 연구가 국가별 또는 지역별로 동일한 결과를 낳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이것은 외국 문화권의 감성을 번역하기에 곤란한 경우
가 있다는 것이 그렇다.셋째로는 감성은 연령이나 성별,교육 수준이나 전문성 등
개별 특성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는 것이다.이러한 감성의 변화를 고려해본다면 본
실험에 활용된 감성은 크게 제한된 영역에서 감성어휘를 구축한다고 볼 수밖에 없
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실험 연구에 사용된 감성을 유발시

키는 대상을 직접적인 물체와 같이 자연적인 형태를 벗어난 기하학적 형태만을 고
려하였다.또 비록 감성이 연령이나 성별,교육 수준이나 전문성 등 개별 특성에
의해 선호하는 감성 표현들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지만,대개 선호되는 어휘들은
공통된 감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박미자 외.,1998).

333...444시시시각각각정정정보보보의의의 감감감성성성화화화와와와 통통통계계계 분분분석석석법법법

지금까지 살펴 본 시각정보와 감성정보는 시각정보를 통해 감성어휘라는 감성정
보를 얻고자하는 관점에서 볼 때,인간의 인지 프로세스 모델에서 인간이 감각기에
서 받아들이는 모든 자극을 정보(information)라고 통칭하며 인간에게 정보를 주는
모든 주체를 정보원(information source)이라고 한다면, 시각정보는 정보원
(informationsource)이 되고 감성은 정보(information)가 된다.
정보원인 시각정보로부터 정보인 감성정보를 얻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 활용한

통계 기법으로는 이미지법(Image method), 의미분석법(Semantic differential
method;SDM),요인 분석법(factoranalysis),다차원 분석법(MDS:multidimensional
scaling)등이 있다.이미지법이란 피실험자에게 이미지를 보여준 다음,떠오르는
생각을 말하거나 적게 하여 그 마음에 강하게 맺힌 것을 적게 하는 방법이다.이것



- 107 -

은 시각정보에 대한 감성정보를 단순한 차원에서 수집할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보편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쉽게 접근해 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 기법은 제 4장에서 첫 번째 단계의 설문조사에서 활용되었다.
의미분석법16)(SemanticDifferentialMethod;SDM)은 이미지법을 통해 얻은 감

성자료들은 상호간의 관계를 파악하기위해 활용된 통계기법이다.의미분석법은 감
성정보를 얻어내는 것과는 달리,일정한 대상이 지닌 개념이 갖는 본질적인 뜻을
분석하는 방법이다.또 그 편리성 때문에 감성의 공통 요인을 평가하려는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기도 하다.이 분석법에서는 각 양극형용사 척도가 평가17)할
일정개념 또는 기준을 선정해야 한다.그 다음으로 선정된 개념들은 어느 정도 전
체적인 어휘 공간을 포괄할 수 있어야하며,척도에 활용하기위해 측정에 적합한 형
용사 쌍을 선정한다.그리고 각 양극 형용사 쌍은 몇 개의 차원을 대표하도록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이는 제 4장에서 1단계로 설문된 정보의 유의성을 확인하는 2
단계에서 활용되었다.
다차원척도분석(MDS:multidimensionalscaling)법은 개체들 간의 관련이미지의

복잡한 관계를 적은 수의 차원 공간에서 단순한 구도로 시각화하여 주는 통계분석
기법이다.이는 군집분석(clusteranalysis)18)과 같은 분류기법이지만 단순 분류의
특성을 넘어서 대상물이 위치하는 시점을 시각적 구도 속에서 알려준다는 점이 유
용하게 사용된다.그리고 표현된 시각적 구도에서 서로 가까운 곳에 위치한 개체들
은 상대적으로 유사함을 의미하게 된다.이 기법들은 제 4장에서 실험 결과를 나타
내는데 사용되었다.

16)SD(SemanticDifferential)척도법은 미국 심리학자 Osgood에 의해 고안된 의미분별법으로
심리평가 척도법이다.예를 들어 평가하고자하는 대상에 대한 다양한 느낌과 감성을 표현하는 형
용사 언어를 수집하고,그 형용사들 중 반대어 개념의 것들을 쌍으로 묶는다.그리고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과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형용사 언어쌍 집합을 만든다.마지막으로 평가하고
자 하는 대상에 대하여 준비된 형용사 언어쌍을 이용해 피실험자들로 하여금 평가하도록 한다 (
http://www.oepa.or.kr/posco/construction/needs/Ch03/3-2-1c.htm)(3.3참조)
17)척도 측정 방식은 감성 어휘들 간에 존재하는 관계들과 각 형태와 감성 어휘 간에 존재하는
관계들을 분석함으로써,많은 어휘들이 지닌 정보 손실을 막고,최소 요인들로만 구축하여 감성
어휘의 필수적인 요인들만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8)비슷한 특성을 가진 집단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하는 통계적 분석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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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감감감성성성 어어어휘휘휘 추추추출출출과과과 속속속성성성 비비비교교교

이 절에서는 시각정보를 통한 감성 어휘를 추출하여 언어학적 논의 결과와 비교
함으로써,형용사의 대상과 연관된 의미적 속성이 갖는 차이점을 명시하고 온톨로
지 구조에서 제시해야할 의미적 속성을 발견하고자 한다.

444...111감감감성성성어어어 추추추출출출 실실실험험험

이 절에서는 형태(shape)라는 시각정보를 중점으로 감성 어휘 추출 실험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시각정보 형태는 자연적 이미지(naturalimage)를 가지고 있기 때문
에 인지하는데 어려움이 없지만,자연적 이미지의 무한성 때문에 본 실험에서는 대
표적 이미지(image)라는 매개체를 활용하였다.가장 대표적인 자연적 형태를 얻기
위해서는 기하학적 개념을 이용하여 원형적 이미지를 구성해야만 했다.그리고 이
미지에 따른 감성(sensibility)을 보여주는 것이 언어(language)라는 매개체를 통한
감성 형용사이다.
따라서 이 실험에서 활용하는 주된 두 가지 요소는 대표적 형태 이미지와 그 이

미지를 통해 얻어질 감성 어휘이다.형태,색채,질감,그리고 패턴에 대한 감성어
휘 결과는 백선경(2008)의 감성기반 이미지 검색을 위한 시각정보 요소별 감성공간
생성에 대한 연구 자료에서 인용하였다.먼저 추출 실험에 대한 절차와 그 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444...111...111실실실험험험 절절절차차차

실험은 총 4단계로 구성된다.제 1단계는 시각정보 형태에 대한 기본적인 이미지
를 기하학적으로 선별해내는 단계이고,제 2단계는 만들어진 이미지를 가지고 이미
지법(imagemethod)을 활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이 단계를 통해 감성어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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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다.제 3단계는 수집된 어휘 자료의 유의성을 확인하기위해 여과작업
(filtering)을 하는 과정으로,한국어 형용사사전에 등재된 형용사와 비교하고 한글
형용사 빈도 조사표를 통해 의미적으로 중복되는 형용사와 저 빈도성 어휘는 배제
시켰다.사용 빈도가 희박할수록 이해도가 낮기 때문이다.제 4단계는 정리된 어휘
들을 가지고 척도(scale)를 이용한 의미분석법(SDM)을 적용시킨 제 2차 설문을 실
시했다.여기에서는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제 3단계에서 얻어진 감성어휘가 각 시각
정보에 대해 어느 정도 적합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평가하였다.그리고 그 결
과물은 워드넷을 이용하여 영어 형용사와 반의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 작업은 영어 형용사를 이용하려는 의도도 있었지만,이를 통해 유사한 한국어
형용사를 한데 묶고 그 반의어를 한국어와 영어로 정의함으로써 각 어휘들의 의미
적 속성을 더 자세히 알아내기 위함이었다.
먼저 제 1단계로 시각정보 형태(shape)에 대한 기본형을 선별하였다.형태는 자

연에서 추출해야 하지만,3.2.1에서 언급되었듯이,Archaism(1981)의 기하학적 개념
을 근거로,원과 삼각형,그리고 사각형 등과 같은 수학적 계산이 가능한 형태를
중심으로 가장 기본적인 이미지 20종을 만들어냈다.그리고 선의 방향에 따라 감성
이 달라지기 때문에,형태의 기본이 되는 수평선,수직선,사선,그리고 곡선을 포
함시켰다.이 24개의 이미지는 제 2단계에서 활용한 설문지 (1)에서 볼 수 있다.
제 2단계에서는 제 1단계에서 준비한 총 24종의 이미지를 통해 감성어휘 수집

을 위한 설문을 실시하였다.설문은 19세에서 40세에 이르는 280명 이상의 사람들
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그들 중에는 대학생과 유학중인 외국인,또는 영어를 가
르치는 원어민 교사 등이 포함되었는데,대개 대학생이 주류를 이루었다.
설문 방식은 제작된 설문지를 실험 집단에게 개별적으로 배포하고 제한된 시간

안에 각 이미지를 보고 연상되는 감성 어휘를 적도록 하였다19).

19)피험자들은 감성 형용사를 적을 때,-ㄴ 형으로 기재하였다(부록 3참조).예를 들
어,따뜻하다를 적을 때는 따뜻한으로 표기하였다.이는 아마 영어 형용사를 우리말
로 번역할 때 -ㄴ형을 사용하기 때문인 것 같다.본 논문에서는 -ㄴ형을 그대로 활
용하였다.한국어에서 형태가 형용사형을 제한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기 때문이
다 (유현경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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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태 이미지 설문지

다음 형태들을 보고 가장 먼저 연상 느낌 감성 감정 등 되는 형용사를 써주세요
성별 남 여 연령 세 전공 직업

수고하셨습
니다.

설문 결과는 각 이미지에 대해 최소 90개 이상의 어휘를 수집할 수 있었다.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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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험자들 모두가 모든 이미지에 대해 감성어를 적은 것은 아니었다.이들은 제한된
시간 안에 감성어를 연상하여 적는 일이 어려웠다고 말했다.그럼에도 결과적으로
얻은 감성어휘는 너무 방대하여 감성어휘 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 3단계로 대표
적인 감성 형용사임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어떤 피실험자의 경우에는 형태 이미지를 통해 사물을 연상한 경우가 있었다.이

는 형태 이미지를 보고 연상되는 감성을 요구하였을 때,개인적인 기억 속에서 비
슷한 감성을 느꼈던 이미지를 그대로 적은 경우였다.예를 들어 (1)의 11번째 이미
지인 삼각형 이미지를 보고 삼각 김밥 같다 고 한다든가,23번째 이미지인 원형을
보고 태양이라고 답변하였다.이 때문에 제 1차 설문을 통해서 얻은 어휘들은 사전
적 품사 분류에 중점을 두고 비형용사를 골라 배제시켰다.
또 지나치게 개별적인 어휘를 제한하기 위해 어휘의 빈도수를 고려하여 저 빈도

수 어휘도 배제시켰다.이미지에 따른 감성은 개별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으나,그
에 따른 감성어휘가 극단적으로 개인적인 비중을 차지한 경우에는 극단적인 주관
성 때문에 일반화에 적합지 않기 때문이다20).
이 외에도 명사에 -같다,혹은 -스럽다 등의 어미를 붙여 답하는 경우도 있었고

동사를 형용사로 오인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아마 전자의 경우에는 적절한 감성
형용사가 떠오르지 않았거나 피험자가 느낀 동일한 감성을 그 사물에서 느낀 경우
에 대한 답인 것 같았다.후자의 경우는 아마도 어휘의 의미 변화의 결과인 듯 하
다.예를 들어 도약하는이라는 표현은 동사형 도약하다에서 출발한 것이지만,도약
하는이라는 어휘를 언급할 때는 동사적 움직임을 표현 한다기보다는 도약하는 듯
한 상태를 표현하려는 것 같다.하지만 사전적 분류를 참조하여 동사로 분류된 경
우에는 이도 감성어 목록에서 배제시켰다.
또 워드넷을 이용해 영어 형용사로 번역하는 과정에서21)유사어를 한데 묶어 정

리하게 되었다.예를 들어 한국어 형용사 편안한/안락한은 영어 comfortable로 번

20)어휘 표현은 인간에게 공동 수단이지만 사용 방법은 개별적이어서 사용되는 어휘들의 일반
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휘의 빈도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어휘는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
사용되기 때문이다 (ARCetals.,1993).
21)영어 형용사 번역 내용은 <부록 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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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되었고,부드러운/온화한은 smooth로 번역되었다.또,불쌍한/가련한은 piteous로
번역되었다.반의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애매한 감성어의 의미를 확인하고 더
보편적으로 사용된 감성어로 처리하였다.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개로 번역이 되
는 경우 빈도수를 고려하여 빈도수가 높은 어휘를 채택하였다.
이렇게 하여 모든 감성에 따른 총 어휘 수는 200여개로 정리되었다.하지만 여전

히 이들 모두를 실험에 사용하기에는 너무 방대하였다.정무주(1995)에서 보면,성
분분석을 이용해 극성대립을 통한 공간형용사의 의미분석을 보이는데,공간형용사
의 긍정어를 무표어,부정어를 유표어라 하고,이들 무표어와 유표어의 상극성 사
이에 중립지역이 있음을 말한다.이처럼 상극의 의미를 지닌 형용사의 하위 범주사
이에 파생된 의미의 형용사가 자리 잡을 수 있다.하지만 순수감성어휘의 기본적
구축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틀이 필요하다.따라서 이 실험에서 만들고자 하는 어휘
적 틀은 가장 기본이 되는 어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앞서 언급한 중간적 어휘
들은 하위단계로 정리되었다.결국 제 3단계의 정리를 거쳐 형태 이미지에 가장 적
절하다고 판단된 가장 대표적인 감성 어휘로 각 형태별 8개를 구성하였다.

(2) 형태에 따른 제 1차 한국어 감성 어휘
형형형태태태 이이이미미미지지지 감감감성성성 어어어휘휘휘

균형적인 , 지루한 , 차가운 , 안전한 , 무한한 , 

정직한 ,  안정적인 , 정적인
차가운 , 곧은 , 절대적인 , 높은 , 진취적인 , 엄격한 , 

이기적인 , 강한
활동적인 , 위험한 , 끊임없는 , 진취적인 , 도약하는 , 

미끄러운 , 빠른 , 불안한

 
아름다운 , 밝은 , 우아한 , 자유로운 , 평화로운 , 부드러운 ,   

     빛나는 , 부풀어오르는
충만한 , 가득찬 , 온유한 , 완벽한 ,  진정된 , 안
전한 , 만족한
공격적인 , 차가운 , 고집센 , 어지러운 , 혼란스러운 ,    

 후퇴하는 ,  이상한 , 불편한
애매한 , 혼란스러운 , 초조한 , 이상한 , 독특한 , 

불안정한 , 애매한 , 걱정스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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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형태에 따른 제 1차 영어 감성 어휘
형형형태태태 이이이미미미지지지 감감감성성성 어어어휘휘휘

balanced, boring, cold, comfortable,   endless, 

honest, stable, static

cold, direct, exclusive, high,   initiative, rigid, 

selfish, strong

active, dangerous, endless, initiative, jumping,   
slippery, speedy, uneasy

 
beautiful, bright, elegant, free,   peaceful, smooth, 

sunny, swollen

plentiful, full, mild, perfect, relaxed,   safe, 

satisfied, warm

offensive, cold, crooked, dizzy,   irritative, 

retrogressive, strange, uncomfortable

ambiguous, confused, nervous, strange,   unique, 

unstable, vague, worried

(2)와 (3)은 제 1차 설문 결과의 일부를 제시한 것이다(Baeketal.,2006).
제 4단계에서는 제 3단계에서 얻은 감성 어휘들이 각 형태에 따른 감성 정보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5점 척도를 이용한 제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감성은 개인별 주관적인 판단에 의거해서 얻어지는 것이지만 감성어휘
는 보편성과 객관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설문은 제 1차 설문과 동일한 형태 이미
지를 사용하되 제 3단계에서 얻은 최종 감성어휘에 대한 타당성을 (4)와 같은 5점
척도로 평가하게 했다.(4)는 주어진 형태 이미지를 보고 5점 척도(scale)의 75에
표기를 한 경우인데,이는 주어진 이미지를 보고 주어진 감성 어휘와의 타당성 정
도가 75%라고 표시한 것이다(Baeketal.,2006).

(4)제 2차 설문에서 활용한 5점 척도
plentiful

100 75 50 25 0



- 114 -

따라서 (4)와 같은 측정 방법은 이미지를 보고 얻은 감성 어휘의 유의도 정도를 보
여준다.만일 피실험자가 주어진 이미지와 주어진 감성어휘가 전혀 일치하지 않는
다고 판단할 경우엔 0에 표시를 할 것이다.
5점 척도 설문 방법은 프로젝터를 이용하여 피시험자들에게 제한된 시간동안 각

이미지를 동시에 동일하게 보여주고 주어진 설문지에 표시하도록 요청했다.이때
선과 평면을 보여주는 시간이나 응답하는 시간은 각각 달리했는데,이는 피실험자
자신의 지식이나 앞서 보여준 이미지에 영향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다음
(5)는 이미지 투영과 응답에 제한한 시간을 보여준다.

(5)척도 측정 제한 시간
대상(갯수) 이미지(5초/각 이미지) 응답(20초/각 이미지)

선 (Line) 4 20초 80초
형태/평면 (Shape) 20 100초 400초

앞서 얻은 감성어휘들의 일반성을 평가하기위해,척도 평가에 참여한 피실험자는
제 1차 설문에 참여한 피실험자와 다른 250명이었다.결과는 모두 높은 수준의 평
가 점수를 보여주었다.이는 제 1차에서 얻은 감성어휘들이 유의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444...111...222실실실험험험 결결결과과과

제 2차 설문의 결과는 통계를 이용하여 그림과 표로 나타내었다.먼저 (6)은 선
에 대한 감성어휘 척도이며,(7)은 형태에 대한 것이다(Baeketal.2006).(6)과 (7)
의 틀은 좌표를 나타낸다.수평 좌표는 1차원을 보여주는 Dimension1이고 수직
좌표는 2차원을 보여주는 Dimension2이다.다시 말해,Dimension1과 Dimension
2의 수치는 형태가 차지하는 공간을 나타내는 좌표로 각 감성어휘들은 해당 형태
별로 공간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표의 결과를 볼 때,(6)의 직선이 차지한 위치와 (7)의 직선적 형태가 차지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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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다르다.이것은 선과 평면을 분리하여 통계를 낸 이유와 같다.

(6)선(Line)의 감성 척도

(7)형태(shape)의 감성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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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기하학에서 선은 평면을 만들고 평면은 입체를 만들기 때문에,이들은 서로 다
른 영역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선에서 얻은 감성이 평면으로 만들어진 이미지
에서 얻을 수 있는 감성으로 확장됐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8)형태 감성어휘 척도 수치

형태 명 척도 수치 감성 어휘 척도 수치 감성 어휘 척도 수치
1 2 1 2 1 2

원(circle) -0.537 0.103 풍부한 -0.547 0.107 짜증나게하는 3.361 2.325
타원(ellipse)-0.585 0.720 가득찬 -0.556 0.145 후퇴하는 3.361 2.325
삼각형
(triangle) 3.305 2.234 온유한 -0.451-0.028 이상한 2.352 0.716
정삼각형
(equilateral
triangle)

-0.435-0.291 완전한 -0.513 0.019 불편한 3.361 2.325

이등변정삼각
형(isosceles
right
triangle)

-0.031-0.527 안정된 -0.547 0.107 정확한 -0.443-0.303

이등변삼각형
(isosceles
triangle)

-0.397-0.301 안전한 -0.505 0.208 예리한 -0.316-0.374

둔각삼각형
(obtuse
triangle)

0.332 -1.326 만족한 -0.547 0.107 위협적인 -0.423-0.308

사각형
(quadrangle) 1.320 -0.858 따뜻한 -0.547 0.107 정밀한 -0.443-0.303
정사각형
(square) -0.532 0.128 아늑한 -0.595 0.750 따끔하게

찌르는 -0.443-0.303
직사각형
(rectangle) -0.663 0.697 반한 -0.595 0.750 체계적인 -0.443-0.303

그러나 이들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선에 대한 감성어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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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인 (6)을 보면,직선(straightline)에 가까울수록 Dimension1값이 높고,곡선은
Dimension1값은 낮지만 Dimension2값이 높다.즉,곡선을 제외한 직선형들은
Dimension1에서는 동일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이것은 곡선
과는 달리 직선형들은 공통된 감성 특성(features)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형태의 감성어휘를 보여주는 (7)에서도 선의 감성어휘 (6)과 유사하게 곡선이
많이 포함될수록 형태는 Dimension1에서는 낮고,Dimension2에서는 높다.형태
에서도 선에서와 마찬가지로 곡선으로 만들어진 형태들끼리는 감성어적 특성이 밀
접함을 볼 수 있다.이번엔 감성어휘 좌표를 수치로 나타낸 (8)을 보자.원의 감성
어 짜증나게 하다와 타원형의 후퇴하다는 수치가 동일하다.이것은 원과 타원형의
감성어가 동일한 좌표 공간에 존재한다는 것이고,결국 원을 보고 느끼는 부정적
감성과 타원형을 보고 느끼는 부정적 감성이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9)형태의 대표적 감성 어휘와 반의어
strange(낯선)
graceful(우아한)
comfortable(편안한)
unique(독특한)

arranged(균형적인)
crude(투박한)

beautiful(아름다운)
sharp(예리한)
cute(작고 귀여운)
warm(따뜻한)

vivid(생기 있는,발랄한)
various(다양한)
soft(부드러운)
simple(단순한)

familiar(친숙한)
awkward(우아하지 않는)

uneasy(불안한)
plain(평범한)

unorganized(균형적이지 않는)
decent(단정한)
grotesque(괴상한)
dull(무딘)

coarse(굵고 거친)
cool(시원한)

colorless(생기 없는)
same(일관된)
harsh(거친)

complicated(복잡한)

(9)에서는 본 실험을 통해 얻은 형태에 대한 최종적인 대표적 감성 어휘 14개를 보
여준다.이들은 제 3단계에서 얻은 각 형태들의 감성어휘의 동의어를 걸러내고,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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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어는 따로 구분하여 빈도수가 높은 어휘들 위주로 선별해낸 것이다.형태 외의
다른 시각정보,색채,질감,그리고 패턴에 대한 결과는 백선경(2008)에서 볼 수 있
다.(10)-(12)는 색채와 질감 그리고 패턴에 대한 감성 어휘를 좌표를 활용한 공간
으로 나타낸 것이고,(13)은 이들 시각정보의 최종 감성어휘를 제시한 것이다(백선
경,2008,pp40-43,pp30).

(10)색채 감성 어휘

(11)질감의 감성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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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패턴의 감성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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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각정보 요소별 감성 어휘

색채(color)

bright(밝은)
warm(따뜻한)
clear(선명한)

energetic(열정적인)
pretty(예쁜)
strong(강렬한)

comfortable(편안한)
luxurious(고급스러운)

light(옅은)
vivid(생기 있는,발랄한)
dynamic(활동적인)
melancholy(우울한)
hot(뜨거운)

dark(어두운)
cool(시원한)
opaque(흐릿한)
dull(침체된)
ugly(추한)
faint(희미한)
uneasy(불안한)
simple(평범한)
dense(짙은)

colorless(생기 없는)
static(정적인)
cheerful(쾌활한)
cold(차가운)

질감(texture)

soft(부드러운)
tough(질긴)

knotty(까칠까칠한)
arranged(정렬된)
warm(따뜻한)
solid(단단한)

comfortable(편안한)
sharp(예리한)
thick(두꺼운)
fragile(약한)
familiar(친근한)
fluffy(뽀송뽀송한)
complicated(복잡한)

harsh(거친)
tender(연한)

smooth(매끄러운)
disarranged(정렬되지 않은)

cool(시원한)
yielding(말랑말랑한)
uneasy(불편한)
dull(무딘)

slender(가느다란)
strong(강한)
strange(낯선)
hard(딱딱한)
simple(단순한)

패턴(pattern)

dizzy(어지러운)
comfortable(편안한)
simple(단순한)
various(다채로운)
stuffy(답답한)
cute(귀여운)

beautiful(아름다운)
boring(지루한)

vivid(생기 있는,발랄한)

well(만족스러운)
uneasy(불안한)

complicated(복잡한)
consistent(일관된)
clear(탁 트인)
coarse(굵고 거친)
grotesque(괴상한)
interesting(흥미로운)
colorless(생기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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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통계적 그림과 도표는 형태에 따른 감성 어휘가 유의적임을 보여준다.즉
각 형태 속에 들어있는 직선이나 곡선이 지닌 기본적 의미 정보가 형태 별로 동일
하거나 변화하는 것을 통해,본 실험을 통해 얻은 어휘 결과물이 감성 어휘로 적절
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444...222감감감성성성 형형형용용용사사사의의의 의의의미미미적적적 속속속성성성

기존에 이루어진 영어 형용사에 대한 논의는 주로 통사적 특징과 의미적 범주를
보여주는 하위 분류였다.그리고 통사적인 특징은 문장의 구조와 관련하여 이루어
지며,의미적 범주는 세우는 기준에 따라 혹은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되었
다.영어에 비해 의미(meaning)에 중점을 두고 논의가 많이 되어온 한국어 형용사
에서도 문형과 제약을 다룬 통사적 특징과 의미 범주에 한계를 두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그러나 제 4.1에서 다룬 감성 형용사 실험을 통해 형용사는 통사적 그
리고 의미적 특징 외에도 연관된 피수식어 대상이 갖는 자질 혹은 의미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온톨로지의 속성은 모든 개념을 통괄한다.따라서 온톨로지에 적용된 형용사는

통사․의미적 속성을 포함할 뿐 아니라 수식의 대상이 되는 명사와의 관련성도 필
요에 따라 보여주어야 한다.이 때 형용사와 관련된 명사는 수식의 대상이기 때문
에 결국 의미적 연관성이 나타나야 한다.즉 영어 형용사에서는 어순을 통해 의미
범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의미적 하위범주들은 통사적 특징인 어순과도 관계하면
서 동시에 수식 대상 명사와의 의미 속성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감성 형용사는 통사적 속성의 경우 대부분의 의미적 형용사 범주와 동일한 일반

dented(오목한)
scattered(산만한)
mysterious(신비로운)

neat(깔끔한)
plain(평범한)
warm(따뜻한)

swollen(볼록한)
composed(침착한)
flat(단조로운)

untidy(깔끔하지 못한)
distinctive(독특한)
cool(시원한)



- 122 -

적 속성을 지닌다.이것은 감성 형용사가 포함될 수 있는 의미 범주가 지시어
(demonstrative)와 같은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형용사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
으로도 추론할 수 있다.따라서 이 절에서는 4.1에서 얻은 시가정보의 감성 형용사
자료를 가지고 기존에 분류된 형용사의 의미 범주에 적용해봄으로써 동일한 의미
속성 혹은 범주를 지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14)는 민재기(1996)에서 언급한 일반적인 영어 형용사의 의미 범주이고 (15)는

실제 미국에서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제시되는 의미 범주이다.(14)의 의미 범
주는 주로 어순을 다루면서 제기된 범주라면,(15)는 학생들에게 형용사의 의미를
이해시키기 위해 열거된 범주이다.

(14)영어 형용사의 일반적 의미 분류 1(민재기,1996,pp1)

(15)영어 형용사의 일반적 의미 분류 2
(http://www.learn4good.com/languages/evrd_grammar/adjectives_prepos.htm)

일반적인 의미적 관점에서 고려해 보건대,감성형용사는 (14)에서 판단 범주에 속

명사 기능 (nominal) bed,sleeping,frying,...
물질 (material) wooden,gold,iron,...
국가/지역 (national/regional)Americal,Korean,...
신/구 (new/old) new,old,young,...
색채 (color) gray,dark,yellow,..
형태/특징 (shape/character) plane,cubic,triangle,...
크기 (size) big,small,tall,...
판단 (judgement) intelligent,good,better,...
수 (numerical) one,two,three,...
지시 기능 (demonstrative) this,that,which,...

의견 (opinion) silly,beautiful,horrible,...
크기 (size) large,tiny,enormous,...
나이 (age) ancient,new,young,...
모양 (shape) square,round,flat,...
색채 (color) blue,pink,reddish,...
기원 (origin) French,lunar,American,...
물질 (material) wooden,metal,cotton,paper,...
목적 (purpose) sleeping(bag),roasting(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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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15)에서는 의견 범주에 속한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사물을 보고 느낀 감성
은 개개인의 판단이나 의견에 근거를 두기 때문이다.그럼 이번에는 (9)에서 보았
던 형태에 관한 감성 형용사를 (14)와 (15)에 각각 적용해 보겠다.

(16)영어 형용사의 일반적 의미 분류에 감성 형용사 적용 1

(17)영어 형용사의 일반적 의미 분류에 감성 형용사 적용 2

(16)은 영어 형용사의 일반적 의미 분류표1(14)에 적용한 것이고,(17)은 영어 형
용사의 일반적 의미 분류표2(15)에 적용해 본 것이다.(16)을 보면,대부분이 판단
범주에 속한다.그러나 작고 귀여운의 뜻을 지닌 cute는 판단 뿐 아니라 특징,혹은
크기 범주에도 포함될 수 있다.작고 귀엽다라는 의미는 어떤 대상에 대한 개인적
인 판단일 수 있으나 크기가 작다 혹은 그 대상의 특징으로 서술될 수도 있기 때
문이다.또 예리한의 의미를 지닌 sharp의 경우도 판단 뿐 아니라 형태/특징 범주
에도 해당될 수 있다.예리하다 혹은 날카롭다라는 것은 대상에 대한 판단도 해당
되지만,그 사물의 특징을 말하는데도 사용되기 때문이다.cute(작고 귀여운)와

형태/특징
(shape/character)

cute(작고 귀여운),crude(투박한),sharp(예리한),
decent(단정한),coarse(굵고 거친),dull(무딘),...

판단 (judgement)

strange(낯선),graceful(우아한),comfortable
(편안한),unique(독특한),arranged(균형적인),
crude(투박한),beautiful(아름다운),sharp(예리한),
cute(작고 귀여운),warm(따뜻한),vivid(생기 있는,
발랄한),various(다양한),...

의견 (opinion)

strange(낯선),graceful(우아한),comfortable(편안한),
unique(독특한), arranged(균형적인), crude(투박한),
beautiful(아름다운),sharp(예리한),cute(작고 귀여운),
warm(따뜻한),vivid(생기 있는,발랄한),various(다양
한),...

모양 (shape) cute(작고 귀여운),crude(투박한),decent(단정한),
coarse(굵고 거친),dull(무딘),...



- 124 -

sharp(예리한)의 반의어로 사용된 coarse(굵고 거친)와 dull(무딘)의 경우도 마찬가
지이다.(15)에 적용한 (17)에서도 마찬가지이다.형태 감성어 모두 의견(opinion)
범주에 소속될 수 있으니,cute(작고 귀여운)의 경우는 크기(size)범주에 그리고
sharp(예리한)는 모양 범주에 속할 수도 있다.
(13)의 시각정보 요소별 감성 어휘에서 보았던 감성 형용사도 마찬가지이다.모

든 어휘들이 일차로는 판단(judgement)이나 의견(opinion)범주에 들어갈 수 있지
만,경우에 따라서는 크기(size)나 특징(character),혹은 모양(shape)범주에 속하기
도 한다.특히 질감(texture)의 경우엔 촉각의 느낌을 전달하기 때문에 대상의 특징
(character)을 보여주는 어휘들이 많다.이렇게 한 어휘에 대한 의미적 범주가 교차
되는 것은 2.2.2에서 살펴본 한국어 형용사의 의미적 특징에서도 언급되었던 내용
이다.그리고 그러한 교차현상을 설명하기위해 유현경(1998)과 김정남(2003)에서는
통사적 자질이나 문형 등을 통해 해결하려고 했었다.
이번에는 제 2장의 의미적 특징에서 결론으로 얻은 영어 형용사의 의미 범주와

한국어 형용사의 의미 범주 결과에 감성 형용사를 적용해 보겠다.(18)은 2.1.2절의
(64)의 영어 형용사의 의미적 하위 범주에 감성 형용사를 대입해 본 예이고,(19)는
2.2.2절의 한국어 형용사의 의미적 하위 범주 (140)에 대입해 본 경우이다.이 때
해당되는 감성 형용사가 발견되지 않은 범주는 (16)-(17)에서처럼 제외시켰다.

(18)영어 형용사의 의미 범주에 감성 형용사 적용
목적/성향/상태
(purpose/inclination)

comfortable(편안한), uneasy(불안한), strong(강렬한),
faint(희미한),dynamic(활동적인),static(정적인),...

크기/모양/기질/객관
(size/shape/temperature
/objective)

arranged(균형적인),unorganized(불균형적인),crude(투
박한),decent(단정한),cute(작고 귀여운),coarse(굵고 거
친),tough(질긴),tender(연한),...

행위적 특징/주관적
(temperature/behavioral
characteristic/subjective)

graceful(우아한),awkward(우아하지 않은),unique(독특
한),plain(평범한),vivid(발랄한),colorless(생기 없는),
pretty(예쁜),ugly(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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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한국어 형용사의 의미 범주에 감성 형용사 적용

(18)과 (19)에서 보듯이 감성 형용사는 영어 뿐 아니라 한국어에서도 여러 의미 범
주에 걸쳐 나타난다.이와 같은 결과는 형용사의 실제 쓰임새에 대한 관점이 문형
(structuralframe)에 국한되어 논의되어져 왔기 때문이다.따라서 온톨로지 접근은
기존에 행해진 통사적 특징과 의미적 특징을 포함하면서,실제 수식 대상과의 의미
적 연결이 필요하다.온톨로지 설명은 모든 대상에 대한 실제적 개념을 위계화하기
때문이다.또 이러한 설명은 앞서 논의된 형용사의 의미 범주 교차와 같은 문제점
을 해결해 줄 수도 있다.

정정정서서서/심리 답답한(stuffy), 지루한(boring), 낯선(strange), 편안한
(comfortable),우울한(melancholy),친근한(familiar),...

판단/감감감각각각/이지(가능)
걱정스런(anxious),초조한(nervous),고집스런(stubborn),산
만한(scattered), 오목한(dented), 따뜻한(warm), 신비로운
(mysterious),만족스러운(well), ...

태도 반항적인(resistant),폭력적인(violent),노력하는(endeavoring),
자유로운(free),친근한(familiar),파괴적인(destructive),...

성상/형상/성질 투박한(crude),따뜻한(warm),뽀송뽀송한(fluffy),어지러운
(dizzy),다채로운(various),아름다운(beautiful),...

기준(비교/조건/대칭)단절된(severed),분할된(divided),반사적인(reflective),...
분포/장소교차 가득 찬(full),꽉 찬(jam-packed),부족한(short),결핍된(lack),

텅 빈(empty),...
대응 아름다운(beautiful),서투른(awkward),부족한(sh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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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온온온톨톨톨로로로지지지 구구구축축축 기기기반반반 형형형용용용사사사 분분분류류류 제제제안안안

지금까지 영어 형용사에 대한 논의는 언어학적 관점에서 뿐 아니라 전산학적 관
점에서도 계속되어져 왔고,지금도 그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언어학적 관
점에서 논의되어온 형용사는 통사적 접근이나 어휘적 접근,혹은 의미적 접근에서
문장 구조를 중심으로 그 특징을 서술하고 다른 범주와의 차이점을 열거하며,그들
간의 관계를 명시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다.반면,전산학적 관점에서는 실용적인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인간의 언어적 성격을 파악하여 컴퓨터가 스스로 프로세스
할 수 있도록 인공 지능화하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언어학적 관점에서 논의되어온 형용사의 특징들은 전산학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

어왔던 온톨로지(Ontology)를 기반으로 구조화될 때,형용사의 통사적․의미적 특
징만으로는 적절하게 포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위
해 제 2장에서는 기존에 다루어진 영어의 통사․의미적 특징을 살펴보았었다.또
영어에서와 마찬가지로 품사적으로 형용사로 명확하게 존재하며 통사․의미적 속
성을 지니는 언어로 한국어 형용사의 특징도 알아보았다.이는 온톨로지 구축을 기
반으로 하는 논의에서는 의미적 속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의미를 중점
으로 많이 이루어진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했다.게다가 국내에서 실시할 수
있는 설문실험 대상으로 한국인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도 이유가 되었다.
물론 영어 형용사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에,영어 형용사가 한국어 형용사와 상호

비교 될 때 발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고려해야만 했다.하지만 각 언어의
형용사의 통사․의미적 특징을 살핀 결과 한정어로 사용되는 어휘 범주의 차이만
이 있었다.의미적으로는 각 언어별로 나름대로의 의미 범주를 지니고 있었고,이
들은 상호 호환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은 것 같다.앞 절에서 감성 형용사 적용
결과인 (18)-(19)를 보면,단지 의미 범주를 설정하는데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이
러한 의미 범주의 차이는 각 언어에서 논의하려는 기준의 차이이기도 하다.가령
영어 형용사의 의미범주는 어순(wordorder)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었다면,한국어
형용사에서는 구조와 맞물려 전체적인 구도를 설정하려는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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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 4장을 보면 한국어 감성 자료를 영어 형용사로 번역하면서,영어와 한국어
의 상호 비교가 오히려 어휘 정리를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예를 들어,한국어 형
용사 편안한/안락한은 영어 comfortable로 정리되었고,부드러운/온화한은 smooth
로,또 불쌍한/가련한은 piteous로 정리되기도 하였다
형용사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걸쳐 영어와 한국어의 의미 범주가 정리되었다.하

지만 온톨로지는 모든 개념의 속성을 위계화하기 때문에 통사적 특징이나 의미적
특징만으로는 그러한 개념을 확립할 수 없었다.이런 이유로 온톨로지 구축을 위한
형용사 개념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확인하기위해 제 4장에서는 실험을 통해
시각정보 중심 감성 형용사를 추출하여 기존의 형용사들이 지닌 속성과 비교하였
다.그 결과 통사적 특징은 여전히 공유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의미적 분류에 대
해서는 교차현상이 발생하였다.즉 감성이라는 범주의 형용사가 영어 형용사와 한
국어 형용사의 의미 범주의 특정 범주를 차지하지 않고 여러 범주에 걸쳐 나타난
것이다.이 교차 현상에 대해서는 제 2장에서 살펴 본 유현경(1998)이나 김정남
(2003)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이들 논의에서는 그러한 교차현상을 피하기 위해 문
장 구조와 관련시켜 설명하려고 했다.하지만 4.2에서 확인하였듯이,감성 형용사를
적용해 보았을 때 여전히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따라서 본 절에서는 제
1장의 (6)번에서 보여준 온톨로지 개념을 따라 새로운 형용사 분류를 제안하고자
한다.
온톨로지 개념에서는 어떤 사물이 제시되면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속성이 하위에

나타나고,그 하위에 나타난 속성들에 대한 적절한 속성들이 또 다시 하위에 나타
난다.이런 식으로 하위 개념들이 위계적으로 구성된다.제 1장에서 예를 들었던
(1)이나 (6)과 같은 그림이 그러한 개념을 보여준 것이었다.(6)을 다시 여기에서
(1)로 예로 들면,어떤 대상이 주어지면 그 대상의 속성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으로
모양 등이 나타나고,이 모양은 또 다시 모양을 구성하는 하위 속성으로 형태나 색
채 등이 나타난다.그러면 형태나 색채는 또 다시 그에 해당되는 속성들이 하위 위
계를 구성한다.그렇다고 이 하위 위계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맨 마지막 속성들
은 (1)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또 다시 다른 상위적 개념이나 하위적 개념들과의 연
관된 속성들이 또 다시 제시된다.(1)에서는 형태에 따른 감성 어휘의 관계를 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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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 것이다.

(1=6) Thing
Shape

Figure

PlaneFigure Sensibility

Triangle Tetragon Balanced Unbalanced

IsoscelesTriangle Acutetriangle ... Stable Comfort ...

이제 이 개념을 형용사에 적용시켜보자.먼저 형용사는 (2)에서처럼 크게 언어
(language)에서 출발하여 여러 나라의 언어로 구분되고,각 언어 속에는 여러 가지
언어의 특징을 이루는 속성들이 개념적 위계를 이룰 것이다.

(2) Language

English Korean ...

PartsofSpeech Syntactics Semantics .....

Adjective Noun Verb ...

형용사는 그 속성으로 통사적 그리고 의미적 특징을 가진다.또 그 외에도 제 4장
에서 본 것처럼,형용사는 수식하는 대상과 밀접한 의미적 관계도 지닌다.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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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용사의 직접적 하위 개념은 의미 범주이다.형용사 범주에 속하는 어휘들이 직접
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이다.그리고 맨 상위 개념인 형용사에서 직접적인 하위 범주
를 만드는 의미 범주들은 다시 더 구체적인 속성 범주가 하위에 제시된다.형용사
어휘들은 최하위 범주에 나열된다.형용사와 관련된 통사적 특징이나 의미적 관계,
그리고 수식 대상과의 의미적 관계는 형용사 범주에 직접적으로 하위화 되지는 않
는다.이러한 특징들은 독립적인 상위적 개념에 속하기 때문이다.따라서 각 어휘
들이 갖는 통사적 특징은 필요에 따라 중간 단계의 의미 범주와 연결되고 실제 대
상과의 관계도 그 대상에 대한 개념적 위계의 범주들과 연결될 것이다.영어 형용
사를 적용시켜보자.

(3)영어 형용사의 의미적 하위 범주22)

재료(material) wooden,silver,metallic,plastic,glass,paper,...
국적/영역/기원
(national,regional,ororiginal)French,lunar,American,eastern,Greek,...
색채(color) blue,pink,reddish,grey,...
목적/성향/상태
(purpose/inclination) racing,fishing,foldout,...
시대(age) ancient,new,young,old,...
크기/모양/기질/객관
(size/shape/temperature
/objective)

large,tiny,enormous,little,square,round,flat,
rectangular,...

행위적 특징/주관적
(temperature/behavioral
characteristic/subjective)

beautiful,ugly,easy,fast,interesting,cautious,
apologetic,...

가능성/잠재력
(possibility/potentiality)

able,adaptable,approachable,available,capable,
creditable,...

기수(cardinalnumber) one,two,three,...
서수(ordinalnumber) first,twice,...
소유격/관사(possessive/article)my,your,a,the,...
(4)영어 형용사의 온톨로지 개념 적용

22)2.1.2절의 (6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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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ective

InclinationCharac.Original ... Syntactics

comfortable,uneasy, graceful,awkward,... role structure feature ...
strong,warm,...

agenttheme ...roleWOform ...

Nom Mod...SAdj...

sensibility Object

Thing Human ...
Visual ...

Shape Color Texture ...

Plane Cubic ...

Circle Triangle Tetragon ...

(3)은 2.2.2절에서 다루었던 영어 형용사의 의미 범주 분류표이다.그리고 (4)는 (3)
의 영어 형용사가 갖는 속성들을 맵핑해 본 것이다.먼저 영어 형용사는 어순에 상
관없이 의미적 범주가 하위에 연결된다.어순(WO)은 통사적 특징이기 때문에 통사
부에 제시되며,(4)에서처럼 맵핑(mapping)에 의해 그 특성이 제시될 것이다.또 수
식어나 구조적 위치와 같은 형용사의 통사적 특징도 통사부라는 독립된 개념에서
위계화되며 형용사의 통사적 특징으로 맵핑을 이룰 것이다.이 때 통사적 특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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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어 개념 Mod가 형용사부의 상위에 맵핑되지 않는 것은 alive,asleep,...등과
같이 모든 형용사가 수식어(modifier)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4)에서
형용사가 수식 대상과 관련해서 지니는 의미적 특징에 대한 온톨로지 위계는 주어
진 대상에 대한 인간의 감성을 예로 들어 보았다.즉 어떤 대상은 먼저 상위의 개
념으로 인간인지 사물인지 식물인지 그 종류를 밝히게 되고,이어서 각 종류마다
개념적 하위 속성들을 갖는다.그리고 어떤 속성에 대해서는 시각적 속성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그러면 그 시각적(visual)속성으로 모양이나 색채 등이 주어지며,
모양에는 평면이나 입체와 같은 모양의 하위 개념이 들어오고,평면 아래에는 원이
나 삼각형과 같은 일차원적 모양이 하위 개념을 이룰 것이다.그리고 그 개념들과
관련하여 감성 정보가 요구되면 감성(sensibility)이라는 또 다른 위계와 연결되어
감성을 표현하는 감성 형용사와 맵핑을 이루게 될 것이다.예를 들어 원(circle)을
보고 느낀 감성 정보는 인간의 감각을 다룬 독립적 위계에서 감성(sensibility)과 관
련하여 감성을 나타내는 어휘부 속의 warm,graceful,full,beautiful,...등과 같은
감성 형용사와 맵핑(mapping)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한국어 형용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5)한국어 형용사의 의미적 하위 범주23)

23)2.2.2절의 (140)참조.

정정정서서서/심리
심심하다,외롭다,무섭다,기막히다,좋다,섭섭하다,경이롭다,
귀엽다,달갑다,갑갑하다,고통스럽다,흡족하다,쓸쓸하다,부
끄럽다,...

판단/감감감각각각/이지(가능)

괜찮다,마땅하다,소용없다,시원찮다,기쁘다,고프다,느끼하
다,향기롭다,딱딱하다,매끄럽다,거북하다,따갑다,대견하다,
가소롭다,경이롭다,근사하다,비근하다,고유하다,능하다,관
대하다,무력하다,서투르다,친숙하다,아프다,당연하다,보통
이다,뻔하다,자명하다,...

태도 각별하다,공정하다,자상하다,얌전하다,명랑하다,열렬하다,
각박하다,강경하다,거칠다,건방지다,냉정하다,인색하다,모
질다,단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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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는 2.2.2절에서 정리되었던 한국어 형용사의 의미 범주이고,(6)은 이에 대해 온
톨로지 개념을 적용해 본 것이다.한국어에서도 영어에서와 마찬가지로 형용사부에
위계적으로 하위 범주화되는 것은 어휘와 직접적으로 관련해서이다.따라서 형용사
부에는 상위 범주로 의미 범주가 설정되고 그 아래로 어휘가 나열된다.그리고 (6)
에서 보는 것처럼,형용사가 지니는 통사적 특징은 통사부라는 다른 독립된 위계와
관련되어 맵핑을 이루게 될 것이다.또 서술 대상과 관련된 의미적 속성에 대해서
도 다루려는 개념에 부합한 어휘들과 맵핑을 이루게 될 것이다.(6)에서는 (4)에서
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사물을 보고 느끼는 감성에 대한 개념을 위계화한 예를 들
어 보았다.온톨로지 개념을 대입했을 때,영어 형용사와 한국어 형용사의 차이는
영어와 한국어가 갖는 통사적 차이가 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4)와 (6)
의 차이점도 통사부에서만 발견될 것이다.

성상/형상/성질

가늘다,가볍다,굳다,길다,날쌔다,더럽다,따뜻하다,두껍다,
말끔하다,뾰족하다,시큼하다,충성스럽다,크다,푸르다,흐리
다,두툼하다,얄팍하다,막대하다,광활하다,웅대하다,튼튼하
다,크다,넓다,큼직하다,다부지다,대법하다,솔직하다,야무
지다,엉뚱하다,냉담하다,고소하다,모질다,단호하다,다채롭
다,맵다,매끄럽다,심하다,색채형용사류,...

소재 있다,드물다,수두룩하다,없다,허다하다,...
소유 있다,없다,...
지정 이다,아니다,같다,틀림없다,옳다,한량없다,...

기준(비교/조건/대칭)

가깝다,걸맞다,다름없다,불과하다,진배없다,간편하다,나쁘
다,난감하다,부적당하다,부족하다,빠듯하다,무난하다,손쉽
다,쉽다,용이하다,같다,다르다,멀다,가깝다,친하다,유사하
다,밀접하다,열악하다,낫다,월등하다,우세하다,수월하다,...

분포/장소교차
가득하다,수북하다,많다,자욱하다,허다하다,즐비하다,충만
하다,빽빽하다,흥건하다,글썽하다,보얗다,빠듯하다,시끄럽
다,울창하다,파다하다,희부옇다,...

대응
강하다,급급하다,나쁘다,알맞다,약하다,유리하다,유용하다,
유익하다,유효하다,이롭다,적당하다,적절하다,좋다,해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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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한국어 형용사의 온톨로지 개념 적용
형용사

정서 판단 성상 ... 통사론

귀엽다,외롭다,...향기롭다,아름답다 ... 의미역 구조 격 ...

경험주 대상역 ... 보족어 상황어 ....

필수 수의적

감성 대상

사물 인간 ...
시각 ...

모양 색채 ...

평면 입체 ...

원 삼각형 ....

(4)와 (6)은 영어 형용사와 한국어 형용사의 온톨로지 활용을 예로 들어 본 것이
다.그러나 영어와 한국어 형용사 둘 다 형용사부에 하위로 자리 잡은 하위 범주는
언어를 발화하는 화자 입장에서 그 의미를 일반적으로 하위적으로 범주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이런 이유 때문에 2.1.2에서 다룬 영어 형용사의 의미적 속성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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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하는 문맥에 따라 어순(wordoder)이 달라졌다.이것은 상황에 따라 의미 범주
에 속한 어휘들이 다른 범주에 소속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또 2.2.2절에서 다
룬 한국어 형용사에서도 유현경(1998)의 논의를 보면 주관적 혹은 객관적 형용사가
상황에 따라서는 객관적 혹은 주관적으로 교차되어 소속될 수 있다는 설명을 보았
다.이런 이유로 문형을 통해 형용사를 분류해보려고 하지만 주관적 형용사의 문형
과 객관적 형용사의 문형이 동일한 부분도 있다.2.2.2절의 (129)와 (130)을 대조해
보면 그러하다.이런 유사 문형의 차이는 주어의 의미역이었다.즉 주관적 형용사
로 활용된 경우 주어는 경험주인 경우로 제한되었다.결국 주관성과 객관성은 화자
의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또 김정남(2003)에서도 비상관적 형용사와
상관적 형용사의 차이를 발화상에 나타나는 대상이 2개인가 아닌가를 그 기준으로
하였었다.이것은 주어가 판단자가 될 때 사용된 형용사는 상관적 형용사라는 설명
이다.비록 비상관적 그리고 상관적 형용사의 분류가 화자의 개입에 따르지 않고
문장에 판단자가 나타나느냐에 따른 입장이기는 하지만,이는 형용사의 어휘적 분
류가 아닌 사용 결과사의 분류임을 알 수 있다.
온톨로지의 구축은 주어진 대상에 대해 포괄적 내용에서 세밀한 내용까지를 위

계로 다루고 있지만 관련된 대상과의 연관성이나 활용으로 인한 속성들 모두 한
대상에서 위계되지 않는다.즉 (4)와 (6)에서처럼 관련 속성은 맵핑(mapping/
linking)을 통해 나타난다.따라서 온톨로지 구축을 위한 형용사는 (7)에서처럼 역
방향적 위계가 더 적절하다.

(7) Adjective

comfortable,uneasy,... arranged,crude,...graceful,awkward, ...

Inclination Shape Characteristic ...

Se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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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형용사 분류를 이용한 (4)에서는 상위범주 Adjective에서 화자의 기준을 근거
로 의미적 하위 범주를 내세웠다.그리고 그 범주들 속에 해당 어휘들을 기록하였
다.반면에 (7)에서 보는 새 분류에서는 상위범주 Adjective에 원래의 형용사 어휘
들이 나열되고,이들은 그 의미적 속성에 따라 하위적으로 범주를 만들어낼 수 있
다.그리고 그 하위로 더 구체적 속성이 열거될 수 있다.예를 들어 4.2절의 (18)에
서 본 감성을 나타내는 영어 형용사는 여러 의미적 하위 범주에 걸쳐 다범주적으
로 나타난다.따라서 (7)에서처럼 어휘의 의미적 속성을 나타내는 하위 범주들
Inclination,Shape,Characteristic,...등에 모두 분산되어 맵핑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온톨로지의 특성으로 인해 형용사의 의미 범주는 더 구체적으로 범주

화될 수도 있다.앞에서 보았던 (3)과 (5)의 분류표는 제 2장에서 다룬 의미적 특징
에서 여러 학자들의 논의를 통해 비슷한 속성끼리 묶어 범주화 해놓은 것이지만,
온톨로지의 구체적인 개념적 위계를 위해서는 (8)에서와 같이 필요에 따라 더 많은
의미 범주로 나눠볼 수도 있을 것이다.

(8) Adjective

wooden,..French,...bed,...new,...plane,...big,... ...

MaterialNationalAge NominalShape Size ...

(8)처럼 세분화된 의미 범주일수록 온톨로지 상에서는 더 구체적인 의미를 그 하위
에 열거하거나 맵핑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바람직하다.
이러한 분류는 한국어 형용사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9)에서 보듯이,기존에 논

의된 형용사의 의미적 하위 분류표를 적용하되,주관적/객관적 혹은 비상관적/상관
적 기준을 내세울 필요가 없다.이들 형용사는 필요에 따라 요구되는 영역에서 맵
핑되어 개념화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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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형용사

답답한,지루한 ...걱정스런,초조한,... 반항적인,폭력적인,... ...

정서 판단 태도 ...

감성
(10) 형용사

심심한,...쓸쓸한,... 괜찮은,...아픈,... 공정한,... ...

정서 심리 판단 감각 태도 ...

(9)에서 형용사의 의미적 하위 범주는 더 다양화될 수 있다.즉 앞서 본 (5)의 분류
는 10개의 범주로 분류되어 있지만 더 세밀한 속성을 드러내기 위해 더 상세하게
분류하여 나타낼 수도 있을 것이다.그리고 이러한 분류는 다른 위계 범주들과의
속성을 더 잘 드러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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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결결결론론론

최근에 발달하고 있는 전산학적 온톨로지 구축은 개념을 위계화하기 때문에 언
어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본 논문에서는 온톨로지 구축 기반을 위한 언
어학적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그 중에서도 영어 형용사의 의미적 분류를 중점
으로 다루고 있다.또 한국어 형용사도 분류의 대상이 되었는데,이는 한국어 형용
사는 영어에서와는 달리 의미를 중심으로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기 때문에 영
어 형용사 논의에서 보여줄 수 없는 속성을 비교할 수 있는 이점이 되었기 때문이
다.게다가 형용사의 의미 속성을 분석하기위해 활용한 실험에서 한국인들을 대상
으로 설문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형용사의 의미에 대한 두
드러진 강조는 온톨로지의 내용이 개념적 위계를 구성하기 때문이다.즉 모든 대상
들이 지닌 속성들이 위계적으로 구성되는 것을 말한다.따라서 이 개념적 위계 내
에는 각 대상들이 갖는 직접적 의미적 속성들이 열거되기도 하지만 상호간에 연관
된 속성들도 맵핑(mapping)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
기존에 다루어진 영어 형용사에 대한 논의는 제 2장을 통해 주로 통사․의미를

중심으로 다루어져왔음을 확인하였다.여기에서 영어 형용사에 대한 통사적 논의
는 주로 한정 기능과 하위 범주를 갖는 어휘적 특징,그리고 구조적 특징이었고,
의미적으로는 통사적 자질과 관련하여 의미역이나 어순 등에 관련한 것이었다.그
리고 의미와 관련하여서는 어순을 중심으로 논의된 형용사의 의미적 하위 범주를
살펴보았었다.이들 의미적 하위 범주는 학자들 마다 논의의 차이는 있었지만 유사
개념을 통해 최종적인 의미 범주를 얻어내기도 하였다.하지만 이러한 특성들이 영
어 형용사가 언어적으로 가진 특징을 논한 것이기는 하지만,모든 개념을 드러내는
온톨로지에 그대로 대입하는 데는 문제점이 있다.온톨로지에 영어 형용사를 적용
해보려고 할 때,통사․의미적 속성이 내포되어야하지만 그 외에도 다른 대상과 연
관되어 나타나는 의미적 속성도 포함되어야하기 때문이다.이런 이유로 의미를 중
심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한국어를 대조적으로 살펴보았지만 여기에서도 여전
히 형용의 속성으로는 통사․의미적 특징만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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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용사를 온톨로지에 대입할 때 다른 대상과 연관된 의미적 속성이 필요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제 3장과 4장에서 실험을 제시하였다.이 실험은 형
용사 어휘가 다른 대상과 관련하여 나타내는 속성을 기존에 논의된 형용사의 의미
적 하위 범주에서 잘 보여주는지를 파악하려는 의도에서 활용되었다.그 결과 실험
을 통해 얻어낸 감성 형용사는 기존에 논의된 영어와 한국어 형용사의 의미적 하
위 범주에서 여러 범주에 걸쳐 나타난다는 것이 4.2절에서 확인되었다.이것은 기
존의 의미 범주가 모든 의미적 속성을 내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사실 한
국어 형용사를 다룬 유현경(1998)이나 김정남(2003)에서도 그런 교차적 현상 때문
에 의미 보다는 문장의 구조와 연관시켜 형용사의 의미 범주를 설명하려고 했다.
그러나 온톨로지를 구축하기위해서는 의미적 위계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제 5장에서는 온톨로지 관점에서 형용사 분류를 제안하게 되었다.이

것은 제 5장의 (8)과 (10)에서 보여준다.형용사의 온톨로지 분류에 대한 구체적 예
는 (7)과 (9)에서 보여주는데,하위범주는 (8)과 (10)에서처럼 더 세밀하게 분류될
필요가 있다.

(1=8) Adjective

wooden,..French,...bed,...new,...plane,...big,... ...

MaterialNationalAge NominalShape Size ...
(2=10) 형용사

심심한,...쓸쓸한,... 괜찮은,...아픈,... 공정한,... ...

정서 심리 판단 감각 태도 ...

세밀하게 분류된 범주는 관련된 대상과의 의미를 더 자세히 보여줄 수 있기 때문
이다.이들 형용사 범주가 갖는 통사적 특성이나 다른 의미적 특성은 형용사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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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닌 의미에 국한되지 않고 통사부나 의미부와 같은 독립된 위계에서 맵핑되기
때문에 이들 의미 범주가 그러한 특성들로 인해 제한받지 않아도 된다.따라서 이
러한 분류 제안은 분명 온톨로지 구축을 위한 기반에 구체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1)과 (2)와 같은 분류 제안은 향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

다.먼저는 더 세밀한 의미 범주를 온전하게 만들어야 하는데,이를 위해서는 영어
와 한국어 형용사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의미 범주를 구성해야 한다는 점이다.그
러한 의미 범주를 본 논문의 제 4장과 같은 주제 실험을 걸쳐 실제 대상과의 의미
적 속성을 잘 보여주는지 검증된다면,그 결과는 온톨로지의 다른 위계부와의 맵핑
을 통해 더 구체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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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주주주관관관 형형형용용용사사사와와와 객객객관관관 형형형용용용사사사의의의 하하하위위위 분분분류류류 (유현경,1998)

주
관
형
용
사

심리형용사

대상 심리
형용사

경이롭다,궁금하다,귀엽다,그립다,달갑다,대견
스럽다,두렵다,만족스럽다,무섭다,미덥다,믿음
직스럽다,밉다,부럽다,불쌍하다,사랑스럽다,수
상쩍다,싫다,아깝다,예쁘다,원망스럽다,좋다,
측은하다 ...

원인 심리
형용사

갑갑하다,섭섭하다,놀랍다,고통스럽다,노엽다,
흡족하다,기쁘다,슬프다,곤혹스럽다,괴롭다,외
롭다,쓸쓸하다,서운하다,고깝다,아찔하다,고통
스럽다,부끄럽다,서럽다,흐뭇하다,원통하다 ...

감각형용사

간지럽다,고프다,깔깔하다,나른하다,더부룩하다,따끔하다,띵
하다,마렵다,먹먹하다,메스껍다,뻐근하다,뻑적지근하다,시큰
하다,아프다,어지럽다,저릿하다,쭈뼛하다,찌릿하다,편하다,
허전하다 ...

판단형용사 관계없다,괜찮다,마땅하다,무방하다,상관없다,소용없다,시원
찮다,좋다 ...

객
관
형
용
사

성상형용사

가늘다,가볍다,굳다,길다,깊다,날쌔다,높다,단단하다,더럽
다,두껍다,따뜻하다,뚱뚱하다,말끔하다,매끈하다,무겁다,뾰
족하다,시큼하다,얇다,예쁘다,짧다,충성스럽다,크다,푸르다,
흐리다,희다 ...

장소교차
형용사

가득하다,그득하다,그들먹하다,낭자하다,소복하다,수북하다,
왁자하다,자욱하다,흥건하다 ...

유사장소교차형용사

글썽하다,보얗다,빠듯하다,뽀얗다,
소란스럽다,소란하다,시끄럽다,시끌
벅적하다,시끌시끌하다,어지럽다,울
창하다,덥수룩하다,파다하다,푸짐하
다,혼란스럽다,희부옇다,희뿌옇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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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
관
형
용
사

대칭형용사

비교대칭

같다,관계없다,다르다,동등하다,동일하다,똑같다,
무관하다,비등하다,비스름하다,비슷비슷하다,비슷하
다,상이하다,어슷비슷하다,유사하다,판이하다,흡사
하다 ...

상호대칭
가깝다,나란하다,막역하다,밀접하다,서먹서먹하다,
스스럽다,절친하다,친밀하다,친숙하다,친하다,팽팽
하다,화목하다 ...

기준형용사

비교기준 가깝다,걸맞다,다름없다,불과하다,진배없다,틀림없다 ...

조건기준
간편하다,나쁘다,난감하다,부적당하다,부족하다,빠
듯하다,무난하다,손쉽다,수월하다,쉽다,알맞다,어
렵다,용이하다,족하다,좋다 ...

소유형용사 있다 ...
소재형용사 있다,드물다,수두룩하다,없다,허다하다 ...

가능형용사

골똘하다,관대하다,극진하다,깍듯하다,깜깜하다,능하다,무
관심하다,무능하다,무력하다,밝다,서투르다,소홀하다,솔깃
하다,어둡다,유의하다,익숙하다,철저하다,초연하다,충실하
다,친숙하다,환하다,해박하다 ...

대응형용사
강하다,급급하다,나쁘다,알맞다,약하다,유리하다,유용하다,
유익하다,유효하다,이롭다,적당하다,적절하다,좋다,해롭다
...

태도형용사
그지없다,당연하다,보통이다,분명하다,뻔하다,사실이다,십
상이다,옳다,용하다,예사이다,일쑤이다,자명하다,잘못이다,
틀림없다,한량없다,확실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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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1>

기기기하하하학학학을을을 중중중심심심으으으로로로 한한한 형형형태태태 분분분류류류(((CCClllaaassssssiiifffiiicccaaatttiiiooonnnooofffSSShhhaaapppeee)))111...
곡선형 (Soft) 직선형 (Hard) 결합형 (Combination)

평면
(Plane)

단순
(Cool)

원 (Circle)

삼각형 (Triangle)

정삼각형 (Equilateral 

Triangle)

이등변삼각형 (Isoscele

s Triangle)

직각삼각형 (Isosceles 

Right Triangle)

둔각삼각형 (Obtuse 

Triangle)

사각형 (Quadrangle)

정사각형 (Regular 

Quadrangle)

직사각형 (Rectangle)

마름모 (Rhombus)

평행사변형 (Parallelogr

am)

사다리꼴 (Trapezo)

활꼴 (Segment of a 

Circle)

반원 (Half Circle)

부채꼴 (Sector)

둥근
삼각형 (Rounded 

Triangle)

등근
직사각형 (Rounded 

Rectangle)

복잡
(Warm)

타원 (Ellipse) 다각형 (Polygon)
둥근 다각형 (Rounded 

Polygon)

입체
(Cubic)

단순
(Cool)

구형 (Sphere)

반구형 (Hemisp

here)

입방체 (Cube)

삼각뿔 (Triangular 

Pyramid)

사각뿔 (Square 

Pyramid)

오각뿔 (Pentagonal 

Pyramid)

삼각기둥 (Triangular 

원뿔 (Cone)

타원뿔 (Elliptic 

Cone)

원기둥 (Cylinder)

타원기둥 (Elliptic 

Cyl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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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sm)

직육면체 (Cuboid)

오각기둥 (Pentagonal 

Prism)

오각기둥 (Triangular 

Dipyramid)

사각양추 (Square 

Dipyramid)

오각양추 (Pentagonal 

Dipyramid)

복잡
(Warm)

원환체 (Torus)

각기둥 (Prism)

각뿔 (Pyramid)

양추 (Dipyramid)

다면체 (Polyhedro)

Concurrence Form

Opposition Form

Piercing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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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2>

기기기하하하학학학을을을 중중중심심심으으으로로로 한한한 형형형태태태 분분분류류류(((CCClllaaassssssiiifffiiicccaaatttiiiooonnnooofffSSShhhaaapppeee)))222...

구 분 곡선형(Soft) 직선형(Hard) 결합형(Combination)

단순
(Cool)

원(Circle) 삼각형(Triangle) 활꼴(SegmentofaCircle)

정삼각형(EquilateralTriangle) 반원(HalfCircle)
이등변삼각형(Isosceles
Triangle) 부채꼴(Sector)
직각삼각형(IsoscelesRight
Triangle)

둥근 삼각형(Rounded
Triangle)

둔각삼각형(ObtuseTriangle) 둥근 직사각형(Rounded
Rectangle)

사각형(Quadrangle)
정사각형(Regular
Quadrangle)
직사각형(Rectangle)

마름모(Rhombus)

평행사변형(Parallelogram)

사다리꼴(Trapezoid)
복잡
(Warm) 타원(Ellipse) 다각형(Polygon) 둥근 다각형(rounded

poly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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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형형형태태태 이이이미미미지지지 설설설문문문 조조조사사사 자자자료료료(영/한):각 자료에 제시된 번호는 4.1.1절의 설문 형
태 순서에 따른 것임.

[1] active(활동적인/적극적인), attractive(마음이 끌리는), balanced(균형잡힌),
beautiful(아름다운),boring(지루한),calm(고요한),cold(차가운),comfortable(안락한/
편안한),cool(시원한),direct(똑바른),dynamic(동적인),endless(무한한),flat(평평한/
납작한),frank(솔직한),full(가득찬),hard(단단한),honest(정직한),horizontal(수평
의),hot(뜨거운),indefinable(복잡 미묘한),languid(축 늘어진),lengthened(길게 늘어
진),linear(일직선으로 늘어진),loaded(짐을 실은),missing(그리운/무언가 상실된 듯
한),nervous(초초한),one-sided(일방적인),parallel(평행의),peaceful(평화스러운),
piercing(찌르는),poor(서투른),regular(규칙적인),rough(거친/조잡한),safe(안전한)
sharp(예리한),sick(아픈),simple(간단한),stable(안정적인),solid(단단한),static(정
적인), straight(쭉 뻗은/직선의), stuffy(답답한), uneasy(쉬운/편한)(불안한),
unoccupied(비어 있는),usual(일반적인),wide(넓은)

[2] active(활동적인/적극적인), against(대항하는), angry(화난), apathetic(냉담한),
apparent(명백한),awkward(어색한),blocked(막힌),breathless(숨 가픈),cold(차가운),
coldhearted(냉혈의),completing(완성해가는),computational(수치계산적인),confusing
(혼란스러운),contrastive(대조적인),cool(시원한),corrupted(부패된),crossed(꼬인),
cruel(잔인한),curious(신기한/호감가는)(신기한),dangerous(위험한),departed(분리된),
deserted(외로운),destructive(파괴적인),diagonal(사선의),difficult(어려운),direct(곧
은), divided(분할된/갈라진), dizzy(어지러운), dynamic(동적인), easy(쉬운/편한),
edged(가장자리의),endeavoring(노력하는),endless(무한한),enhanced(고양된),equal
(평등한), exciting(흥미있는), extinct(소멸의), falling(낙하하는), flowing(흐르는),
folded(접힌),full(가득찬)(가득 찬),funny(재밌는),goingup(상승하는),growing(점점
자라는),hard(단단한),harp(하프 모양의),heartless(냉혈의),helpless(절망적인),high
(높은),horrible(끔찍한/무서운),impartial(공평한/치우치지않은),initiative(진취적인),
jam-packed(꽉 찬),joyful(즐거운),jumping(도약하는),lack(결핍된),leaning(기우는),
lonely(외로운),long(기다란),mean(야비한),messy(지저분한),monotonous(단조로운),
mountainous(산 같은),neat(단정한),clear(깔끔한),nervous(초초한),oblique(비스듬한,
기울어진),painful(고통스런)(고통스런),partial(치우친),plain(평이한),quick(신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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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pid(재빠른),refined(정제된,세련된),refresh(신선한)ing(신선한),resistant(반항적인),
rising(올라가는), developing(발전하는), scarred(상처난), segmented(조각난),
separated(외딴), severed(단절된), severe(엄격한), shaky(흔들리는), sharp(예리한),
short(부족한),sick(아픈),simple(단순한),slant(경사진),sliding(미끄러지는),slippery
(미끄러운),sloped(비탈진),smooth(부드러운/온화한)(완만한),snap(갑작스런),snippy
(신랄한), sorry(유감스런), speedy(속도가 빠른), split(쪼개진), stable(안정적인),
steady(꾸준한),steep(가파른),stored(저장된),straight(쭉 뻗은/직선의),strange(이상
한),stuck(막힌),stuffy(답답한),symmetrical(대칭적인),tactless(무뚝뚝한),tall(키 큰),
typical(전형적인), uneasy(불안한), unnatural(부자연스러운), unrestricted(자유로운),
unstable(불안정한),violent(폭력적인),worried(걱정스런),wrong(잘못된)

[3]abided(비축된),abnormal(비정상적인),absent-minded(부주의한),adjacent(근접
한),advancing(진보하는),alone(외로운),anxious(걱정스런),arranged(잘 정돈된),
barred(금지된), stuffy(답답한), biased(치우친), blocked(막힌), boring(지루한),
cleared(탁 트인),coming up(올라오는),common(흔한/보통의),confined(갇힌/제약
된), conservative(보수적인), dangerous(위험한), cold(차가운), deserted(버려진),
desolate(고독한),desperate(절망적인),difficult(어려운),direct(반듯한,명백한,솔직
한),clumsy(서투른),discouraged(절망스런),disproportional(비대칭적인),dizzy(어지
러운),dragged(질질 끌리는),dynamic(동적인),empty(텅 빈),endless(무한한),
enthusiastic(정열적인),exciting(흥미 있는),exclusive(절대적인),falling(툭 떨어지는
/넘어지는),familiar(가족같은/친근한),linear(선적인),far(멀리에 있는),fragmentary
(조각의), good(좋은), hard(단단한), heavy(무거운), high(높은), honest(정직한),
horrible(끔찍한/무서운),illiberal(구속된),initiative(진취적인), instable(불안정한),
intolerable(인내하는),isolated(고립된),lacking(부족한),leaning(기우는),lonely(외로
운),lucky(행운의),missing(그리운/무언가 상실된 듯한),monotonous(단조로운),
mysterious(신비스런), narrow(좁은/편협한), narrowed(좁혀진), neat(단정한),
nervous(초조한),nice(멋진),one-sided(일방적인),partial(불공평한/치우친),peaceful
(평화스러운),pierced(꿰뚫린),pitiful(불쌍한),plain(평이한),precipitous(신속한/재빠
른), prejudiced(편견의), progressive(진행하는/진보하는), rectangular(직사각의),
reflected(반사적인/반영하는),right(올바른/반듯한),rigid(엄격한),rising(떠오르는/올
라가는), rough(거친/조잡한), selfish(이기적인), severe(엄한), severed(단절된),
shaky(흔들리는/동요하는),short(부족한/짧은),simple(단순한/간단한),slippery(미끄
러운),soaring(치솟는),stable(안정된),steep(가파른),stern(단호한/엄격한),sticky
(끈적끈적한), stiff(뻣뻣한/팽팽한), straight(쭉 뻗은/직선의), strange(이상한),
stretched(쭉 펴진/당겨진),strict(엄격한),strong(강한),strong-willed(의지력이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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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굴의),stubborn(고집스런),stuck(갇힌),stuffy(답답한),tall(키 큰),tense(긴장한/
부자연스런),tired(피곤한),tough(질긴/고단한),unbalanced(불균형의),uneasy(불안
한), unfair(불공평한), unilateral(단면의/단독적인/일방적인), unstable(불안정한),
vertical(수직의/곧추선),withdrawal(후퇴하는/머뭇거리는/움츠리는)

[4]affordable(해볼만한),afloat(둥 떠있는),agitated(휘저어 놓은/혼란스런),allotted
(할당된),ambiguous(애매한),amusing(유쾌한/기분풀이가 되는),apathetic(냉담한),
ashamed(부끄러운/수치스런),awkward(서투른),barren(황무한),beautiful(아름다운),
boring(지루한),bright(밝은),catholic(광범위한/다방면의/포용적인),circular(원형의/
회전하는/완만한), comfortable(안락한/편안한)(안락한), confined(갇힌/제약된),
confusing(혼란스런),continuous(지속적인),cool(시원한),cozy(아늑한),crazy(미친듯
한/이상한),crooked(비뚤어진/마음이 비뚤어진),curved(굽은/곡선모양의),cut(잘린),
defective(결함 있는/불완전한),deficient(결핍된),depictive(묘사적인),disappeared(사
라져버린), dizzy(어지러운), dynamic(동적인), elegant(우아한), empty(텅 빈),
exhaustive(절대적인/고갈된),extensive(광범위한),fainthearted(혼미스런),familiar
(친근한),far(아늑한),fleecy-clouded(양털 구름 같은),flexible(융통성 있는/잘 구부
려지는),flowing(흐르는),fly-away(멀어져가는),foolish(어리석은/바보 같은),free(자
유로운),funny(우스운/재밌는),glorious(영광스런),half(절반의/어중간한),hard(단단
한),hungry(배고픈),imperfect(불완전한),inattentive(부주의한),incomplete(완성되지
않은/미완성의),incorrigible(제멋대로의/어쩔수없는),instable(불안정한),insufficient
(부족한/불충분한), intercept(차단된), irregular(불규칙적인), irritating(괴롭히는),
isolate(고립된),stuffy(답답한)(답답한),itchy(가려운),jam-packed(꽉 찬),lacking(부
족한),incomplete(완성되지 않은/미완성의), lonely(외로운),magic(마술같은),mean
(야비한/비천한), meaningless(무의미한), missing(그리운/무언가 상실된 듯한),
mysterious(신비한),nervous(초조한),noisy(시끄러운),notenough(충분치 않은),
overcast(사방으로 퍼진), peaceful(평화스러운), peculiar(까다로운/괴상한),
penetrated(꿰뚫린), protective(보호된), pulling(당기는), puzzled(어리둥절한),
returning(되돌아오는),risky(위험한),rotating(회전하는),round(둥근),scare(겁주는),
scared(겁에 질린/공포스런),sharp(예리한),shining(빛나는),sloppy(질퍽한/더러워
진),smiling(미소짓는),smooth(부드러운/온화한),soft(온유한/달콤한),strange(이상
한),stuffy(답답한),stupid(어리석은/바보같은),sulky(샐쭉한/기분이 언짢은),sunny
(화창한),beautiful(아름다운),sun-rising(해뜨는),surrounded(둘러싸인),swollen(부
픈/팽창한),tempting(먹고 싶은/유혹이 이는),twinkling(반짝이는),uncertain(불확실
한),uncomfortable(불편한/편안하지 않은),uncommon(흔한/보통의)(비범한/이상한),
curious(신기한/호감가는), unfinished(미완성의/세련되지 않은),unique(독특한/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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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unreasonable(불합리한), unstable(불안정한), unusual(흔하지 않은/특이한),
veiled(가려진/분명치 않은),warm(따뜻한),wellorganized(잘 구성된),yielding(물렁
물렁한/유연한/영향받기 쉬운)

[5]abnormal(비정상의),active(활동적인/적극적인),awaiting(기다리는),balanced(균
형잡힌), beautiful(아름다운), smiling(미소짓는), bridling(고삐를 채운/제어하는),
bright(밝은),brilliant(찬란한/화려한),broken(부러진),childlike(순진한/순수한/어린애
같은),circulating(순환하는/순회하는),closed(닫힌),colorful(화려한),comfortable(안
락한/편안한),compact(압축된/꽉 찬),confined(갇힌/제약된),consistent(일치하는/변
함없는),cool(시원한),cosmic(우주의),cozy(아늑한),creative(창조적인),cut(잘린),
cute(귀여운), dangerous(위험한), dark(어두운), dawning(새벽의/동이 트는),
delicious(맛있는),disagreeable(불쾌한/거슬리는),divided(분할된/갈라진),easy(쉬운/
편한),elegant(우아한)/peaceful(평화스러운),expansive(팽창된/광대한),fading(희미
해지는/사라지는),flat(평평한/납작한),fluttering(펄럭거리는/퍼덕거리는),free(자유로
운),fresh(신선한),gloomy(우울한),gorgeous(멋진/화려한),grave(근엄한/심상치 않
은),scare(겁주는),hale(건강한/정정한),half(절반의/어중간한),half-moon(반달의),
halfway(중간의/어중간한), halved(절반으로 잘린), happy(행복한), hard(단단한),
hateful(싫은/지긋지긋한),hidden(숨겨진),hopeful(희망적인/기대에 부푼),horrible(끔
찍한/무서운),hungry(배고픈),impartial(공평한/치우치지 않은),imperfect(불완전한),
inconvenient(불편한),insufficient(불충분한),irritated(짜증나는),irritating(짜증나게
하는),jam-packed(꽉 찬),kind(친절한),lacking(부족한),light(가벼운),lonely(외로
운),manly(인간적인),mean(비천한),middle(중간의),missing(그리운/무언가 상실된
듯한),moving(움직이는/마음을 움직이는),narrow(좁은/편협한),neutral(중립의/중성
의),normal(정상적인),oppressed(억눌린),peculiar(까다로운/괴상한),piteous(불쌍
한),plump(포동포동한),abundant(풍부한),poor(서투른),rising(올라가는),robust(강
인한/강건한),round(둥근),round about(간접의/에우는),sad(슬픈),safe(안전한),
satisfied(만족한),scare(겁주는),scared(겁먹은),sectional(부분적인),severed(단절
된), sharp(예리한), shining(빛나는), simple(단순한/간단한), sinking(가라앉는),
smiling(미소짓는),reverse(역전의/후퇴의),smooth(부드러운/온화한),soft(온유한/달
콤한),sorry(유감스런),stable(안정된),static(정적인),stuffy(답답한),stumpy(뭉툭
한), sun-rising(일출의), tired(피곤한), trivial(사소한), turned over(전복된),
uncomfortable(불편한/편안하지 않은), uneasy(불편한), unnatural(부자연스런),
warm(따뜻한),well-balanced(균형 잡힌),womanly(여성스런)

[6] abundant(풍부한/풍족한), adaptable(융통성 있는), ambiguous(애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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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ogous(유사한),attractive(마음이 끌리는),balanced(균형 잡힌),beautiful(아름다
운),soft(온유한/달콤한),protective(보호받는),beyond(능가하는/초월한),bounding
(제한하는),brilliant(찬란한/화려한),cautious(조심스런),chewy(씹는),childlike(순진
한/순수한/어린애 같은),chubby(포동포동한),coarse(조잡한/거친),comfortable(안락
한/편안한), confined(갇힌/제약된), congenial(즐거운/마음이 맞는), cozy(아늑한),
happy(행복한),creepy(꾸물꾸물한/오싹하는),crumbled(부수어진/부스레기의),cute
(귀여운),dazzling(현란한),delicious(맛있는),disgusting(혐오스런),dizzy(어지러운)
embossing(올록볼록한),extensive(확장된),faithful(충실한/신뢰할만한),familiar(가족
같은/친근한),fantastic(환상적인),flagging(축 늘어지는/맥이 빠지는),flexible(융통성
있는),flowery(화려한/꽃무늬의),full(가득 찬),funny(재밌는),gentle(부드러운/예의
바른)),glad(기쁜),good(좋은),gorgeous(멋진/화려한),graceful(우아한),happy(행복
한),harmonious(조화된),hexagonal(육각의),humorous(재밌게 하는),inclusive(포괄
적인),incorrigible(제멋대로의),involved(포함된),jam-packed(꽉 찬),jellylike(물렁
물렁한),juicy(잘 익은/말랑말랑한),liberal(자유스런),loose(헐렁한),lovely(사랑스
런),masterly(거장의),mild(온화한),misty(뿌연),mostsmooth(부드러울 것 같은/온
화할 것 같은),only(유일한),painful(고통스런),palpitating(고동치는),particular(특정
한),passionate(열정적인),peculiar(까다로운/괴상한),pretty(예쁜),protrudent(튀어나
온),prudent(신중한),repressed(눌러놓은/압축된),ripe(먹음직스런),rolling(굴러가
는),rough(거친/조잡한),round(둥근),roundabout(간접의/에우는),rounded(둥글게
만든), rude(무례한/거친), safe(안전한), satisfied(만족한), shaking(흔들리는),
slippery(미끄러운),smooth(부드러운/온화한),dynamic(동적인),soft(온유한/달콤한),
incomplete(완성되지 않은/미완성의),soft(온유한/달콤한),spacious(널찍한/거대한),
square(사각의),stable(안정된),stifling(답답한/숨 막히는),stout-hearted(용감한),
strange(이상한), stuffy(답답한), stupid(어리석은/바보 같은), sweet(달콤한),
symmetrical(대칭적인),tamed(가꾸어진),tardy(내키지 않은),tempting(먹고 싶은/유
혹이 이는), tender(부드러운), throbbing(두근거리는/고동치는), ugly(못생긴),
unstable(불안정한),valuable(가치 있는),warm(따뜻한),well-balanced(균형 잡힌),
yielding(물렁물렁한/유연한/영향 받기 쉬운)

[7]angled(모난),apathetic(냉담한),arranged(잘 정돈된),awakening(각성시키는),
bare(꾸밈없는/발가벗은), beautiful(아름다운), brave(용감한), childish(유치한),
childlike(순진한/순수한/어린애 같은), comfortable(안락한/편안한), cool(시원한),
cozy(아늑한),cute(귀여운),decent(예의바른/온화한),deserted(외딴),difficult(난해한
/힘든),dizzy(어지러운),drowsy(졸리는/둔한),dull(둔한),easy(쉬운/편한),exquisite
(절묘한), familiar(가족 같은/친근한), fierce(맹렬한/사나운), flat(평평한/납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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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ible(융통성 있는),formed(형태를 갖춘),full(가득 찬),funny(웃긴),gentle(부드러
운/예의바른), hard(단단한), heavy(무거운), honest(정직한), hungry(배고픈),
imaginable(상상의),imaginative(상상력이 풍부한),incomplete(완성되지 않은/미완성
의),indefinite(무정형의),kinetic(동역학의),laughing(호탕하게 웃는),lazy(게으른),
light(가벼운),lovely(사랑스런),meek(유순한),mild(온화한),moresmooth(부드러운/
온화한), narrow(좁은/편협한), stuffy(답답한), neat(단정한), nervous(초조한),
normal(정상적인),nurserytale-like(동화 같은),peaceful(평화스러운),pleasant(유쾌
한),plentiful(충만한),plump(포동포동한),pretty(예쁜),prison life-like(감옥생활같
은),pure(순수한),rectangle(직사각의),restricted(제한된/한정된),rigid(엄격한),sick
(아픈), rough(거친/조잡한), round(둥근),safe(안전한), salty(신랄한/재치 있는),
same(동일한),sated(넌더리나도록 물린),satisfied(만족한),simple(단순한/간단한),
simple(단순한/간단한), sleek(산뜻한/맵시나는), sleepy(졸린), slow(느린),
slow-moving(느리게 움직이는), smooth(부드러운/온화한), soft(온유한/달콤한),
perfect(완벽한), square(각진), stable(안정된), stampped(짓밟힌), strong(강한),
stuffy(답답한),tamed(가꾸어진),tasty(군침 도는),tender(부드러운),uneasy(쉬운/편
한),warm(따뜻한),yielding(물렁물렁한/유연한/영향받기 쉬운)

[8]abnormal(비정상의),acceptable(괜찮은/묵인할만한),advancing(진보하는),aimed
(겨냥된), alerted(깨어있는), ambiguous(애매한), amicable(우호적인/타협적인),
awkward(서투른),bad(나쁜),balanced(균형 잡힌),beautiful(아름다운),bent(구부린),
boring(지루하게 하는),boundary(제한된),bright(밝은),cautious(조심스런),cheap(값
싼),childish(유치한),comfortable(안락한/편안한),congenial(즐거운/마음이 맞는),
cool(시원한),cozy(아늑한),crooked(비뚤어진/마음이 비뚤어진),curved(굽은/곡선모
양의),cushiony(푹신한),cute(귀여운),dangerous(위험한),delicious(맛있는),desired
(기대되는),discontent(불만족스런),disgusting(혐오스런),drunken(술 취한),dull(둔
탁한),emotional(감정적인),familiar(친근한),flexible(융통성 있는),foolish(바보 같
은),free(자유로운),fresh(신선한),funny(우스운),lobular(소엽의),roomy(여유 있는),
goingforward(전진하는),good(좋은),harmonious(조화된),honest(정직한),hot(뜨거
운),hungry(배고픈),informing(유익한/교육적인),instructive(교훈적인),insufficient
(불충분한), involved(연루된), loose(헐렁한), luxurious(사치스런), mild(온화한),
monotonous(단조로운), narrow(좁은/편협한), nervous(초조한), normal(정상적인),
painful(고통스런),peaceful(평화스러운),polar(중심적인),poor(서투른),practical(실질
적인),pretty(예쁜),pure(순수한),simple(단순한/간단한),cycling(회전하는),round
(둥근),raw(가공하지 않은/정제되지 않은),safe(안전한),same(동일한),shabby(초라
한/허름한),silent(조용한),simple(단순한/간단한)smooth(부드러운/온화한),soft(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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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달콤한),balanced(균형 잡힌),sorrowful(슬픔에 젖은), sour(신),stable(안정적
인),soft(온유한/달콤한),stirring(살짝 움직이는),stuffy(답답한),symbolic(상징적
인), tempting(먹고 싶은/유혹이 이는), tender(부드러운), unrolling(펼쳐놓은),
unstable(불안정한),untempered(조절되지 않은),urban(도시적인),vomiting(토하는),
warm(따뜻한), warned(경고받은), warning(경계하는), well-balanced(균형 잡힌),
warm(따뜻한),yielding(물렁물렁한/유연한/영향 받기쉬운),young(젊은)

[9] accurate(정확한), aggressive(공격적인), angled(모난), anxious(걱정스러운),
awkward(서투른), beard-like(콧수염 같은), beautiful(아름다운), boring(지루한),
burdening(짐을지우는/부과하는), calm(고요한), clear(깔끔한), clever(영리한),
confusing(혼란스러운), cool(시원한), credulous(속기 쉬운), cunning(교활한),
curious(신기한/호감가는), cut(잘린), dangerous(위험한), deep(깊은/심원한),
delicate(세심한), delicious(맛있는), depressed(우울한), descending(하향하는),
descent(예의바른/온유한),difficult(어려운),distant(멀리 떨어진), divided(분할된/갈
라진),dynamic(동적인),uneasy(쉬운/편한),envious(부러워하는/샘내는),expansive
(팽창된/광대한),falling(넘어지는),fine(좋은),fragmentary,full(가득 찬),funny,
greasy(쉬운/편한),half(절반의/어중간한),heavy(무거운),honest(정직한),hungry(배
고픈),inconvenient(불편한),insecure(안전하지 않은),instable(불안정한),keen(예리
한), lacking(부족한), lonely(외로운), movable(움직이는), narrow(좁은/편협한),
negative(부정적인),nervous(초조한),odd(이상한),offensive(공격적인),pertinacious
(끈기 있는/완고한),piercing(꿰뚫는),pointed(날카로운),repressed(눌러놓은/압축된),
risky(위험한),rough(거친/조잡한),round(둥근),sharp(예리한),rugged,sad(슬픈),
satisfied(만족한),scared(겁먹은), sacrificed(희생된),sharp(예리한/날카로운),sick
(아픈),simple(단순한/간단한),smart(영리한),split(쪼개진),spread(펼쳐진),stable
(안정적인),stuffy(답답한),sweaty(땀나는),tastegood(맛좋은),tasty(군침 도는),
tempting(먹고 싶은/유혹적인), terrible(끔찍한), tingling(욱신거리는/따끔거리는),
tiny(조그만),tottering(비틀거리는/불안정한),unbalanced(불균형의),uneasy(불안한),
united(연합된),unquiet(침착하지 못한/불안한),unsafe(불안전한),unstable(불안정한)

[10]abitsmall(약간 작은),abnormal(비정상의),acceptable(수락할만한),advanced
(앞으로 나간),angry(화난),awkward(어색한),balanced(균형 잡힌),beautiful(아름다
운),big(큰),blind(알기 어려운),bright(밝은),brilliant(찬란한/화려한),calm(고요한),
chubby(포동포동한), clear(깔끔한), cold(차가운), comfortable(안락한/편안한),
completed(완성된),continuous(지속되는),cool(시원한),cozy(아늑한),cruel(잔인한),
crushed(뭉개진),curious(신기한/호감 가는),cut(잘린),cute(귀여운),dangerous(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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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dark(어두운), nervous(초조한), deficient(부족한), delicious(맛있는),
disappointed(실망스러운),discourageable(낙담시키는),dissatisfied(만족한),dynamic
(동적인),entire(흠이 없는),exciting(흥미 있는),expected(기대되는),fat(뚱뚱한),
fearful(두려운/무서운),flat(평평한/납작한),fluttering(펄럭거리는/퍼덕거리는),free
(자유로운),fresh(신선한),full(가득 찬),funky(겁내는/무서운),peculiar(까다로운/괴
상한),gloomy(우울한),graceful(우아한),grand(웅장한),greedy(탐욕스러운),hard(단
단한), heavy(무거운), hidden(숨겨진), hungry(배고픈), imperfect(불완전한),
incomplete(완성되지 않은/미완성의), inconvenient(불편한), insufficient(불충분한),
interrupted(방해받은/차단된),juicy(잘 익은/말랑말랑한),lacking(부족한),large(거대
한),light(가벼운),maintainable(감당할만한),mean(비천한),mentionable(언급한),
merry(즐거운),mild(온화한),missing(그리운/무언가 상실된 듯한),moving(움직이는
/마음을 움직이는),nice(멋진),normal(정상적인),obscure(애매한/희미한),old(오래
된),overflowing(넘치는),painful(고통스런),passionate(열정적인),peaceful(평화스러
운),pitiful(불쌍한/동정심이 이는),pretty(예쁜),protective(보호적),puzzled(황당한),
relaxed(안정된), reluctant(주저하는), ridiculous(웃기는), rising(올라가는),
round-shaped(둥그스런), sad(슬픈), saucy(활기찬/건방진), scarce(빈약한/부족한),
shy(부끄러운),sliding(미끄러지는),slippery(미끄러운),smart(영리한),smooth(부드
러운/온화한),soft(온유한/달콤한),splendid(눈부신),stable(안정된),static(정적인),
stopping(멈추는), strange(이상한), stuffy(답답한), stupid(어리석은/바보 같은),
sublime(고상한/장엄한),calm(고요한),sun-rising(해뜨는),sweet(달콤한),swollen
(부픈/팽창한),tempting(먹고 싶은/유혹적인),tired(피곤한),unnatural(부자연스런),
unsatisfactory(불만족스런),unstable(불안정한),resistant(반항적인),unusual(흔하지
않은/특이한),vague(희미한),vigorous(원기 왕성한),virtual(가상적인),warm(따뜻
한),well-to-do(유복한/부자인)

[11]angled(모난),arranged(정돈된),balanceable(균형 잡을 수 있는),balanced(균형
잡힌),bitterish(씁쓸한),boring(지루한),careful(주의 깊은),chic(멋진),chocked(받쳐
진),cold(차가운),comfortable(안락한/편안한),common(흔한/보통의),completed(완
성된),conservative(보수적인),consistent(일치하는/변함없는),controllable(제어할 수
있는), cool(시원한), cozy(아늑한), curious(신기한/호감가는), dangerous(위험한),
defensive(방어하는), difficult(어려운), dizzy(어지러운), dreadful(두려운/무서운),
equal(동등한),exact(정확한),expected(기대되는),faithful(충실한),fierce(흉포한/사
나운),sharp(예리한),fresh(신선한),frightening(위협적인),full(가득 찬),gloomy(우
울한),grand(웅장한),happy(행복한),hard(단단한),hard-headed(고집 센),harmful
(해로운),harmonious(조화된),high(높은/고상한),honest(정직한),human(인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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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gry(배고픈),impartial(공평한/치우치지 않은),inborn(타고난),irritating(짜증나게
하는),joint(연결된),keen(예리한),lonely(외로운),lowered(낮추어진),magic(마술 같
은/매력적인),magical(마법에 걸린듯한),majestic(위엄있는/웅장한),messy(지저분
한),mysterious(신비한),nice(멋진),paired(짝 지운),patterned(본떠 만들어진),
peaceful(평화스러운),perfect(완벽한),pointing(찌르는),positive(긍정적인),precise
(정밀한),predestined(운명지어진),pricking(따끔하게 찌르는),refined(정제된/세련
된),regular(규칙의),related(관련된),relational(상관적인),safe(안전한),scared(겁
난),sensitive(민감한),settled(정착된),sharp(예리한),sick(아픈),slippery(미끄러운),
solid(고체의/단단한),sophisticated(매우 정밀한/복잡한),stable(안정된),sticky(끈적
거리는),stinging(쏘는),straight(쭉 뻗은/직선의),strong(강한),sweaty(땀나는),
systematic(체계적인),terrible(끔찍한),timid(수줍은),triple(3중의),united(연합된),
warning(경고하는),well-balanced(균형잡힌)

[12] ambiguous(애매한), angry(화나는), angular(모난/여윈), anxious(걱정스런),
arranged(정돈된),biased(치우친),bitter(쓰라린/고통스런),blade-like(칼날 같은),
boring(질리는), brief(간단하고 명쾌한), busy(바쁜), comfortable(안락한/편안한),
completed(완성된), complicated(복잡한), corner(길모퉁이의), crooked(비뚤어진(성
격)),crossed(맞물린/교차된),cut(잘린),dangerous(위험한),dark(어두운),dazzling
(현란한),deceitful(속임수의),dependent(의존하는),difficult(어려운),dignified(기품
있는),discontent(불만족스러운),dizzy(어지러운),edged(가두리의),energetic(정열적
인),exciting(흥미있는),exclusive(절대적인),extraordinary(유별난),falling(떨어지는/
넘어지는),feudalistic(봉건적인),folded(접힌),fragmented(단편화된),fresh(신선한),
funny(재밌는),hard(단단한),honest(정직한),horrible(끔찍한/무서운),hungry(배고
픈), impartial(공평한/치우치지 않은), imperfect(불완전한), inclined(치우친),
incomplete(완성되지 않은/미완성의), insecure(안전하지 않은),jealous(질투심의),
lacking(부족한),leaning(기우는),lonely(외로운),mathematical(수학적인),merry(즐
거운),notgood(좋은),oily(기름 바른),oriental(동양적인/품질이 좋은),painful(고통
스런),pointed(뾰족한),prompt(즉석의),protruding(앞으로 내민),pungent(날카로운/
신랄한),regular(규칙적인),right(올바른),rising(올라가는),risky(위험한),rough(거
친/조잡한),rugged(울퉁불퉁한/고된),sad(슬픈),selfish(이기적인),sensitive(민감한),
sharp(예리한),painful(고통스런),simple(단순한/간단한),honest(정직한),slant(비스
듬한/경사진),sliding(미끄러지는),slippery(미끄러운),slow(느린/무딘),solid(고체의),
speedy(속도감 있는),spinning(회전하는),stable(안정된),steep(가파른),straight(쭉
뻗은/직선의), striving(애쓰는), stuffy(답답한), substantial(상당한/실제적인),
tempting(먹고 싶은/유혹이 이는),terrible(끔찍한),thrilling(오싹하게 하는/감격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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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twisted(꼬인/비틀어진),unbalanced(불균형의),uncomfortable(불편한/편안하지
않은),unstable(불안정한),urgent(급박한)

[13] abnormal(비정상의), active(활동적인/적극적인), acute(끝이 예리한/격렬한),
aerial(공중에 솟은/꿈같은),afraid(두려운),angled(모난),angledbutstable(모난 하
지만 안정된),astonishing(놀라운),attractive(활동적인/적극적인),authoritative(권위
있는/강압적인),balanced(균형 잡힌),basic(기본적인),bearing(참아내는),beautiful
(아름다운),best(최고의),big(큰),broken(부러진),careful(조심스러운),chilled(얼려
진),cold(차가운),cold-hearted(냉혈의),comfortable(안락한/편안한),competitive(경
쟁적인),congratulating(축하하는),consistent(일치하는/변함없는),corner(모퉁이의),
crooked(비뚤어진),cunning(교활한),curious(신기한/호감 가는),dangerous(위험한),
definite(명확한/제한된),depressed(우울한),destructive(파괴적인),difficult(어려운),
dignified(기품 있는), dizzy(어지러운), dreary(쓸쓸한/음울한), enormous(거대한),
enthusiastic(정열적인), fertile(비옥한), fierce(무서운/겁나는), fresh(신선한),
frightening(위협적인),unsafe(안전한),full(가득 찬),gloomy(우울한),grand(웅장한),
happy(행복한),hard(단단한),high(높은/고상한),higher(더 높은),hopeful(희망적인/
기대에 부푼), horrible(끔찍한/무서운), hungry(배고픈), impressive(인상적인),
impudent(뻔뻔스런), increasing(상승하는), indignant(분개한), initiative(진취적인),
joyful(즐거움으로 가 득찬),keen(예리한),long(기다란),magnificent(장엄한/격조높
은),middle(중간의),modern(현대적인),mutative(변화가 일기쉬운),negative(부정적
인/소극적인)),nice(멋진),normal(정상적인),offended(공격받은),offensive(공격적
인),outstanding(특출난),peak(최고의),perfect(완벽한),piercing(꿰뚫는),pointed(뾰
족한),pretty(예쁜),proceeding(진행하는),progressive(진보하는),protracted(시간을
질질 끄는), quick(재빠른), restless(쉴새없는), right(올바른), satisfied(만족한),
saucy(뻔뻔스런),sharp(예리한),short(부족한),sick(아픈),soaring(하늘을 치솟는),
stable(안정된),steady(꾸준한),steep(비탈진),stereo-typed(진부한),stinging(쏘는),
strange(이상한),stretched(펼쳐진),strong(강한),stuffy(답답한),symbolic(상징적인),
symmetrical(대칭적인),thin(얇은),tired(피곤한),uncomfortable(불편한/편안하지 않
은),uneasy(쉬운/편한),unstable(안정된)(불안정한),unusual(흔하지 않은/특이한),
usual(일반적인),verysharp(예리한),well-balanced(균형잡힌),wonderful(훌륭한)

[14]additional(추가적인),advancing(진보하는),afraid(두려운),ambiguous(애매한),
angled(모난), angry(화난), apathetic(냉담한), bad(나쁜), balanced(균형 잡힌),
blamable(비난받을만한),bold(대담한),brilliant(찬란한/화려한),calm(고요한),cold(차
가운),comfortable(안락한/편안한),stable(안정된),compact(압축된/꽉 찬),con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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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갇힌/제약된),consistent(일치하는/변함없는),cool(시원한),crumbled(뭉개진),cute
(귀여운),damp(축축한),dangerous(위험한),deadly(치명적인),desperate(절망적인),
devoted(헌신적인),difficult어려운),dirty(더러운),discouraged(낙담한),disparaging
(얕보는/험담하는), distant(먼), dizzy(어지러운), dull(둔한), dynamic(동적인),
envious(부러워하는/샘내는),fastidious(괴팍스러운),fearful(두려워하는),fixed(고정
된), flat(평평한/납작한),hot(뜨거운),fresh(신선한),friendly(친근한/친구 같은),
funny(재밌는),glorious(영광스런),good(좋은),grand(웅장한),calm(고요한),hard(단
단한),horrible(끔찍한/무서운),hurried(허둥지둥하는),impudent(건방진),incomplete
(완성되지 않은/미완성의),initiative(진취적인),instructive(교훈적인),irregular(규칙
적인),irritated(짜증나는),irritating(짜증나게 하는),isolated(외딴),lacking(부족한),
lazy(게으른),leaning(기우는),put(놓여진),pyramidal(피라미드 같은),low(낮은),
mean(비천한),missing(그리운/무언가 상실된 듯한),mounted(올려진),mysterious(신
비스런), narrow(좁은/편협한), stuffy(답답한), neat(단정한), nervous(초조한),
oppressive(중압감을 주는/압제적인),passive(수동적인),pleasant(유쾌한),pointed(뾰
족한),poor(서투른),powerful(강력한),pressed(눌린),profound(심오한),quiet(조용
한),raised(올려진),refined(정제된/세련된),reluctant(마지못해하는),repressed(눌러
놓은/압축된),resistant(반항하는),restorative(부활의/회복하는),reusable(재활용의),
rigid(엄격한),rough(거친/조잡한),sad(슬픈),safe(안전한),savage(야만스런),sharp
(예리한),short(부족한),sick(아픈),slow(느린/무딘),small(작은),soaring(하늘을 치
솟는),spread(만연한/유포된),stable(안정된),stifling(숨막힐 듯한),stretched(잡아
늘여진), stuffy(답답한), stupid(어리석은/바보 같은), symmetrical(대칭적인),
thankful(감사하는),thin(얇은),timid(수줍은),triangled(삼각의),unbalanced(균형 잡
힌),unsatisfactory(불만족스런),unstable(불안정한),unusual(흔하지 않은/특이한),
upper(상부의),weak(나약한),wicked(사악한)

[15] abstruse(난해한/심오한), active(활동적인/적극적인), advanced(진보된),
ambiguous(애매한),angry(화난),awkward(어색한),balanced(균형 잡힌),beautiful
(아름다운),biased(치우친),big(큰),blue(파란),cold(차가운),comfortable(안락한/편
안한), complicated(복잡한), conclusive(결정적인/단호한), confused(혼란스런),
cooperative(협동의),crooked(비뚤어진),crossed(교차된),curing(치료하는),curved
(곡선의), dangerous(위험한), dark(어두운), depressed(우울한), desolate(고립된),
deviatory(일탈하는),diagonal(대각선의),difficult(어려운),dizzy(어지러운),drowsy
(졸리는), drunken(술취한), dynamic(동적인), endless(끝없는), equal(동등한),
exclusive(절대적인),exorbitant(엄청난/터무니없는),expanding(확장하는),falling(떨
어지는/넘어지는),familiar(친근한),fantastic(환상적인),fast(빠른),fearful(두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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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gging(축 늘어지는),folded(접힌),funny(재밌는),gloomy(우울한),hard(단단한),
heavy(무거운),honest(정직한),hungry(배고픈),inclined(치우친),insinuative(간사
한),instable(불안정한),interesting(흥미 있는),ironical(모순된),irritated(짜증나는),
lacking(부족한),leaned(치우친),leaning(치우친),legal(합법적인),lonely(외로운),
mad(미친), magnanimous(관대한/활달한), mean(비천한), merry(즐거운),
mischievous(장난스런),missing(그리운/무언가 상실된 듯한),movable(움직이는),
mutual(상호적인),mysterious(신비한),needed(필요한),nervous(초조한),nice(멋진),
objective(객관적인), oblique(사선의/에두른), parallel(평행의), perilous(위험한),
piercing(꿰뚫는),pleased(만족한),pointing(찌르는/나타내는),pretty(예쁜),pulling(당
기는), purposed(의도된), pushing(밀어대는), quick(재빠른), regular(규칙적인),
released(방출된),repressed(눌러놓은/압축된),resistant(반항적인),restless(쉴 새 없
는),running(흐르는),selfish(이기적인),sensible(분별력 있는),shaky(흔들리는/동요
하는),sharp(예리한),short(부족한),sick(아픈),slant(비스듬한),slippery(미끄러운),
speedy(속도감 있는),stable(안정된), straight(쭉 뻗은/직선의), strange(이상한),
stretched(잡아당겨진),struck(치인),stubborn(완고한),stuffy(답답한),stupid(어리석
은/바보 같은),supporting(지탱하는),suspensive(미결정의/불안한),swaggering(비틀
거리는),swaying(좌우로 흔들리는),sweaty(땀나는),symmetrical(대칭의),tilted(기
운), trendy(최신유행의), twisted(꼬인), ugly(추한), unbalanced(불균형의),
uncomfortable(불편한/편안하지 않은),unsatisfactory(불만족스런),unstable(불안정
한), warm(따뜻한), well-balanced(균형 잡힌), withdrawing(움츠리는/후퇴하는),
wonderful(훌륭한)

[16]capital(으뜸가는/수도의),abundant(풍부한/풍족한),active(활동적인/적극적인),
angled(모난),angry(화난),angular(모난/여윈),anxious(걱정스런),arranged(정돈된),
balanced(균형 잡힌),ball-like(공모양의),baneful(유해한/파괴시키는),beautiful(아름
다운),beehive-like(벌집모양의),boring(질리는),bounding(튀어오르는),brave(용감
한), brilliant(찬란한/화려한), classic(고전적인), clear(깔끔한), cold(차가운),
comfortable(안락한/편안한),compact(압축된/꽉 찬),complex(복잡한),complicated
(정교한/복잡한),conformal(등각의),confused(혼란스러운),consistent(일치하는/변함
없는),cooperative(협력하는),corner(모퉁이의),correct(옳은/정확한),crooked(비뚤어
진),curious(신기한/호감 가는),dangerous(위험한),dazzling(현란한),defensive(방어
하는),definite(명확한/한정된),delightful(기쁜),dense(농축된/빽빽한),difficult(어려
운), dizzy(어지러운), elaborate(정교한), exact(틀림없는), faint(희미한/어렴풋한),
faithful(성실한),farflung(널리 퍼진),filled(채워진),fixed(고정된),fresh(신선한),
full(가득 찬),hard(단단한),heavy(무거운),high(높은/고상한),honest(정직한),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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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inclusive(포괄적인), irritated(짜증난), irritating(짜증나게 하는),
jam-packed(꽉 찬),jewel-like(보석 같은),juicy(잘 익은/말랑말랑한),lacking(부족
한),logical(논리적인),lonely(외로운),many-sided(다방면의),multiple(다중의),neat
(단정한),nice(멋진),noisy(시끄러운),obscure(희미한/애매한),painful(고통스런),
peaceful(평화스러운), perfect(완벽한), positive(긍정적인), potential(잠재적인),
powerful(강력한),pretty(예쁜),private(사적인),proper(적절한), refined(세련된/정제
된),regular(규칙적인),rough(거친/조잡한),rowdy(난폭한/떠들썩한),safe(안전한),
sharp(예리한),slashed(길게 튼),solid(고체의),stable(안정된),stereotyped(진부한),
stifling(답답한),strange(이상한),strong(강한),stuffy(답답한),stupid(어리석은/바보
같은),sweet(달콤한),symmetrical(대칭적인),tough(질긴/강인한),traditional(전통적
인),uncomfortable(불편한/편안하지 않은),various(다양한),very sharp(아주 예리
한),violent(폭력적인),well-balanced(균형 잡힌),white(하얀/창백한/투명한),wide
(넓은),wise(현명한),wrong(잘못된),young(어린/젊은)

[17]abnormal(비정상의),active(활동적인/적극적인),afraid(두려운),ambiguous(애매
한),angled(모난),pointed(뾰족한),angry(화난),anxious(걱정스러운),asymmetrical
(비대칭의),bad(나쁜),balanced(균형 잡힌),beautiful(아름다운),chaotic(혼돈의),
cold(차가운), compact(압축된/꽉 찬), completed(완성된), complex(복잡한),
complicate(복잡한/정교한),concerned(걱정스러운),confused(혼란스런),confusing(혼
란스럽게 하는),corner(모퉁이의),crazy(이상한/미친),crooked(비뚤어진),crossed(교
차된),cunning(교활한),curious(신기한/호감 가는),dangerous(위험한),dashing(위세
당당한),desperate(절망적인),destructive(파괴적인),deviated(일탈한),difficult(어려
운),disgusting(혐오스러운),displeased(불만족스러운),dizzy(어지러운),drunken(술
취한),dynamic(동적인),fallen(넘어진/떨어진),fantastic(환상적인),foolish(바보 같
은), free(자유로운), funny(재밌는), geometrical(기하학적인), gloomy(우울한),
gradational(점층적으로 변화하는), grand(웅장한), hard(단단한), heavy(무거운),
huge(거대한),imperfect(불완전한),unadaptable(적응할 수 없는),incomplete(완성되
지 않은/미완성의), individual(개별적인), inferior(열등한), instable(불안정한),
interesting(흥미 있는),irregular(불규칙적인),lacking(부족한),loose(헐렁한),messy
(지저분한),mountainous(산악지대의/산 같은),negative(부정적인),nervous(초조한),
noisy(시끄러운),novel(신기한),painful(고통스런),palpitating(가슴이 두근거리는),
perilous(위험한),perverse(괴팍한/외고집의),pitiful(불쌍한),poor(서투른),puzzled(황
당한),rapid(재빠른),refined(세련된/정제된),resistant(반항적인),rough(거친/조잡
한),scattered(흩어진),sensitive(민감한),sharp(예리한),slippery(미끄러운),steep(가
파른),strange(이상한),strong(강한),stuffy(답답한),sharp(예리한),tired(피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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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resome(피곤한), transformed(변형된), ugly(추한), unbalanced(불균형의),
uncomfortable(불편한/편한하지 않은),uncommon(비범한/이상한),unequal(불공평의),
unique(독특한/유일한), unnatural(부자연스러운),unsafe(안전한),unsatisfied(만족
한),unstable(불안정한),vague(애매한),various(다양한),well-balanced(균형 잡힌),
wide(넓은),wild(야생의),worried(걱정되는),wrong(잘못된)

[18] abundant(풍부한/풍족한), affirmative(긍정적인), angled(모난), angry(화난),
balanced(균형 잡힌),boring(질리는),brick-like(벽돌 같은),calm(고용한),centered
(중심에 있는),cheerful(활기찬),chic(멋진),comfortable(안락한/편안한),common(흔
한/보통의),cozy(아늑한),dark(어두운),deserted,difficult(어려운),easy(쉬운/편한),
even(평평한),excellent(훌륭한), extended(확장된),faithful(충실한),fat(뚱뚱한),
firm(확고한),fixed(고정된),flat(평평한/납작한),fresh(신선한),friendly(친구 같은/친
근한),funny(재밌는),general(일반적인),generous(관대한),gentle(부드러운/예의바
른)), glad(기쁜), hard(단단한), heavy(무거운), high(높은/고상한), holy(거룩한),
honest(정직한),impatient(인내심 없는),indifferent(무관심한),jam-packed(꽉 찬),
joyful(즐거움이 가득한),lacking(부족한),large(큰),lazy(게으른),lengthy(장황한/지
리한),long(기다란),merry(즐거운),monotonous(단조로운),motive(동기를 주는/원동
력이 되는),narrow(좁은/편협한),neat(단정한),normal(정상적인),ordinary(보통의),
peaceful(평화스러운),perfect(완벽한),pleasant(유쾌한),raised(올려진),rapid(재빠
른), refined(세련된/정제된), restful(평안한/평온한), rich(부유한), right(올바른),
rigid(엄격한),safe(안전한),sensitive(민감한),simple(단순한/간단한),hard(단단한),
sleepy(졸리는),spacious(여유 있는/널찍한),comfortable(안락한/편안한),spread(펼쳐
진), stable(안정된),standard(표준의),stereotyped(진부한),stifling(숨막힐 듯한),
store(축적된/저장용의),stout(풍채가 당당한),straight(쭉 뻗은/직선의),stuck(막힌),
stuffy(답답한),sturdy(완강한),tired(피곤한),twinkling(반짝이는),typical(전형적인),
vague(애매한),various(다양한),splendid(찬란한),violent(폭력적인),warm(따뜻한),
well-balanced(균형 잡힌),wide(넓은),wild(야생의/거친))

[19] abundant(풍부한/풍족한), accurate(정확한), afraid(두려운), angled(모난),
angular(모난/외고집의),arranged(정돈된),attractive(활동적인/적극적인),average(평
균의),balanced(균형 잡힌),barren(황무한),big(큰),boring(질리는),breakable(무른),
brimful(넘치도록 가득한),broadandflat(평평한/납작한),chocked(굄목으로 받쳐진),
cold(차가운),comfortable(안락한/편안한),common(흔한/보통의),complete(완성된),
composed(차분한/침착한),confined(갇힌/제약된),correct(옳은),cute(귀여운),dark
(어두운),dear(사랑스러운/소중한),definite(정확한/한정된),dizzy(어지러운),e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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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망하는),empty(텅빈),equal(동등한),exact(정확한),exciting(흥미 있는),faithful
(충실한),fighting(싸우는),fixed(고정된),flat(평평한/납작한),formal(공식적인/형식
적인),fresh(신선한),full(가득 찬),funny(재밌는),furious(분개하는),general(일반적
인),glad(기쁜),handsome(잘생긴),happy(행복한),hard(단단한),heavy(무거운)(무거
운),hidden(숨겨진),high(높은/고상한),honest(정직한),jam-packed(꽉 찬),long(기
다란),matched(어울려진),missing(무언가 상실된),mysterious(신비한),neat(단정
한),clean(깔끔한),nice(멋진),oppressed(억눌린),perfect(완벽한),pointed(뾰족한),
polite(예의바른), pompous(젠체하는), precise(정밀한), pre-formed(미리 형성된),
proper(적절한), rectangular(직각의), refined(세련된/정제된), regular(규칙적인),
repressed(눌러놓은/압축된),responsive(반응하는),right(올바른),righteous(의로운),
safe(안전한), satisfied(만족한), simple(단순한/간단한), smooth(부드러운/온화한),
solid(고체의/옹골진),spacious(여유 있는/공간이 충분한),square(정사각형의/정연한),
squared(정사각으로 만든),stable(안정된),standard(표준의),static(정적인),stiff(뻣
뻣한),stingy(인색한),straight(쭉 뻗은/직선의),strict(엄격한),strong(강한),hard(단
단한),struggling(투쟁하는),stuffy(답답한),sunken(가라앉은),symmetrical(대칭적
인),tough(힘센/튼튼한),typical(전형적인),ugly(추한),unattractive(활동적인/적극적
인),uncomfortable(불편한/편한하지 않은),unstable(불안정한),well-balanced(균형
잡힌),wide(넓은)

[20]acceptable(수용할만한),active(활동적인/적극적인),angled(모난),anxious(걱정
하는),nervous(초조한),apathetic(냉담한),balanced(균형 잡힌), caught(잡힌),
beautiful(아름다운),bright(밝은),brilliant(찬란한/화려한),calm(고요한),changeable
(변화시킬 수 있는),cold(차가운),comfortable(안락한/편안한),concentrative(골몰하
는),condemned(저주받은),confusing(혼란스러운),congenial(같은 성질의/기분좋은),
crazy(미친),cruel(잔인한),curious(신기한/호감 가는),desolate(고립된),difficult(어
려운),elegant(우아한),established(세워진),exciting(흥미있는),expensive(값비싼)/사
치스러운),folded(접힌),fresh(신선한),funny(재밌는),glad(기쁜),gloomy(우울한),
good(좋은),gray(흐린/우중충한),happy(행복한),hard(단단한), hilarious(신나게 노
는),impartial(공평한/치우치지 않은),impatient(참을성 없는),imperfect(불완전한),
inconvenient(불편한),inflexible(융통성 없는),instable(불안정한),irritative(짜증나게
하는),light(가벼운),lonely(외로운),lucky(행운의),luxurious(호화스러운),magic(마
술의/신비한), material(본질적인/필수의), modern(현대적인), mysterious(신비한),
nervous(초조한),nice(멋진),opening(시작의/개시의),opposing(반대하는),passive(수
동의),peculiar(까다로운/괴상한),pierced(꿰뚫린),pitiful(불쌍한),pleasant(유쾌한),
polishing(윤이 나는),precious(귀중한),pressed(눌린),pretty(예쁜),reasonable(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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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refined(세련된/정제된),resistant(반항적인),rich(부유한),right(올바른),risky
(위험한), rotating(회전하는), rough(거친/조잡한), safe(안전한), same(동일한),
sensible(분별력 있는),shaky(흔들리는/동요하는),sharp(예리한),shining(빛나는),
sick(아픈),simple(단순한/간단한),honest(정직한),smart(영리한),stable(안정된),
static(정적인),stereotyped(진부한),stiff(뻣뻣한),stinging(쏘는),strange(이상한),
strong(강한),stuck(막힌),stuffy(답답한),symmetrical(대칭의),tasty(군침 도는),
tired(피곤한),tricky(속임수의),twinkling(반짝이는),typical(전형적인),unbalanced
(불균형의),uncomfortable(불편한/편안하지 않은),unhappy(행복한),unique(독특한/
유일한),unstable(불안정한),unusual(흔하지 않은/특이한),up-right(수직의/직립의),
variable(변화 가능한/다양한),well-balanced(균형 잡힌),wicked(사악한),wide(넓은),
willing(자발적인),wise(현명한)

[21] accordant(일치하는), advancing(진보하는), angled(모난), angry(화난),
awkward(어색한),balanced(균형 잡힌),beautiful(아름다운),biased(치우친),bright
(밝은),broadandflat(평평한/납작한),broken(부러진),carefree(자유로운),chic(멋
진),cold(차가운),comfortable(안락한/편안한),common(흔한/보통의),concentrated
(집중된),conservative(보수적인),consistent(일치하는/변함없는),curious(신기한/호
감가는),curved(곡선의),cut(잘린),cutting(잘리는),dangerous(위험한),delicate(섬세
한), delightful(기뻐하는), deserted(버려진/외딴), desultory(산만한/일관성 없는),
direct(직립의/직접적인),dirty(더러운),discouraged(낙담한),divided(분할된/갈라진),
dizzy(어지러운),equal(동등한),even(평평한),exciting(흥미 있는),falling(떨어지는/
넘어지는),falsefocused(초점이 잘못 맞추어진),false(거짓의),far(먼),fixed(고정
된),flat(평평한/납작한),focused(집중된),fresh(신선한),full-blooded(순수한/혈기왕
성한), funny(재밌는),glorious(영광스런),goingaway(멀어져가는),grand(웅장한),
heavy(무거운),high(높은/고상한),initiative(진취적인),lacking(부족한),merry(즐거
운),morestable(더 안정된),neat(단정한),orange(오렌지색의),outrageous(격노한),
partial(치우친/편파적인), peaceful(평화스러운), peak(정상의), pretty(예쁜),
prompting(신속한),redundant(잉여적인),refined(세련된/정제된),regular(규칙적인),
right(올바른),roof-like(지붕 같은),safe(안전한),satisfied(만족한),self-critical(자아
비판적인), separated(분리된), sexy(성적인), sharp(예리한), shining(빛나는),
snapping(날카롭게 말하는), soft(온유한/달콤한), some(어떤), stable(안정된),
comfortable(안락한/편안한), stubborn(고집 센), stuffy(답답한), blocked(막힌),
subtle(미묘한),sunny(화창한),supporting(지지하는),sweet(달콤한),symmetrical(대
칭적인),tempered(조절된/완화된),terrible(끔찍한),tough(질긴/강인한),treatable(치
료할 수 있는),ugly(추한),unbalanced(불균형의),uncomfortable(불편한/편한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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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unstable(불안정한),well-balanced(균형 잡힌),wise(현명한),womanly(여성 같
은),wornout(닳아진),worst(최악의)

[22]abnormal(비정상의),active(활동적인/적극적인),ambiguous(애매한),angry(화
난),anxious(걱정하는),offensive(공격적인),astray(일탈한),attractive(활동적인/적극
적인),awkward(어색한),balanced(균형 잡힌),biased(치우친),blunt(무딘/둔감한),
cold(차가운), complicated(복잡한/정교한), cool(시원한), correct(옳은/정확한),
crooked(비뚤어진),crystal(투명한),cursed(가증스런),dangerous(위험한),delightful
(기뻐하는), difficult(어려운), displeased(불만족스러운), distinguished(구별된),
distorted(곡해된),dizzy(어지러운),dry(마른),dull(무딘),dynamic(동적인),eccentric
(이국적인),errorless(실수가 없는),finical(지나치게 공들여 꾸민),free(자유로운),
fresh(신선한), frightening(겁주는), gaunt(수척한/말라빠진), grotesque(기괴한),
halfway(절반의/어중간한),hard(단단한),hateful(싫은/지긋지긋한),high(높은/고상
한),honest(정직한),horrible(끔찍한/무서운),hurt(다친),impartial(공평한/치우치지
않은),imperfect(불완전한),inclined(치우친),incomplete(완성되지 않은/미완성의),
inconsistent(일치하는/변함없는),individual(개별적인),inharmonious(조화되지 않은),
irregular(불규칙적인),irritated(짜증나는),irritating(짜증나게 하는),irritative(짜증스
런),lacking(부족한),leaning(기우는),light(가벼운),lonely(외로운),loose(헐렁한),
mild(온화한),mismatched(어울리지 않은),natural(자연스러운),nice(멋진),opposite
(반대의),painful(고통스런),peculiar(까다로운/괴상한),pointed(뾰족한),poor(서투
른), pure(순수한), puzzled(황당한), redundant(잉여적인), reluctant(주저하는),
resistant(반항적인),resistant(반항적인),retrogressive(후퇴하는),reversal(거꾸로의),
rickety(곧 무너질 것 같은/곱사등이의), ripe(먹음직스런), rough(거친/조잡한),
rumbling(덜거덕 소리 내는),sensitive(민감한),serious(심각한),sharp(예리한),sick
(아픈), simple(단순한/간단한), slippery(미끄러운), slovenly(단정치 못한/게으른),
small(작은),spread(펼쳐진),stable(안정된),stinging(쏘는),strange(이상한),strong
(강한),stuffy(답답한), supporting(지원해주는),terrible(끔찍한),thin(얇은),tired(피
곤한),ugly(추한),unbalanced(불균형의),(불편한/편한하지 않은),unharmonious(조
화되지 않은),unpleasant(유쾌하지 못한),unstable(불안정한),vicious(악한),wicked
(사악한),willful(고집 센/제 마음대로의)

[23]abundant(풍부한/풍족한),plentiful(풍부한),acceptable(수용할만한),accurate(정
확한),attractive(활동적인/적극적인),full(가득 찬),beautiful(아름다운),blissful(더없
이 행복한),boring(질리는),bounding(튕기는),bright(밝은),broad-minded(관대한/편
견이 없는),calm(고요한),chubby(통통한), soft(온유한/달콤한),circular(회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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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comfortable(안락한/편안한),compact(압축된/꽉 찬),completed(완성된),cool
(시원한),cozy(아늑한),cushiony(푹신한),cute(귀여운),delightful(기쁨이 넘치는),
dizzy(어지러운),easy(쉬운/편한),elastic(신축성이 있는/활달한)),embarrassed(당황
한),empty(텅 빈),enough(충분한),exact(정확한),extensive(확장된),facial(얼굴표정
의), flexible(융통성 있는), fluttering(펄럭거리는/퍼덕거리는), foolish(어리석은),
formal(형식적인/딱딱한),free(자유로운),fresh(신선한),full(가득 찬),funny(재밌는),
generous(관대한),grace(우아한),happy(행복한),hearty(진심의/애정 어린/원기 왕성
한/식욕이 왕성한),heavy(무거운),honest(정직한),hot(뜨거운),hungry(배고픈),
ideal(이상적인), infinite(무한대의/막대한), integrated(통합된/인종차별이 없는),
isolated(고립된/격리된),jam-packed(꽉 찬),joyful(즐거움으로 가득 찬),kind(친절
한), large(큰), wide(넓은), light(가벼운), loaded(짐이 지워진), lonely(외로운),
lovely(사랑스런),lukewarm(따뜻한),merry(즐거운/왁자지껄한/축제분위기의),mild
(온화한),monotonous(단조로운),open(개방된/열린),peaceful(평화스러운),perfect(완
벽한),pleasant(유쾌한),pointed(뾰족한),pretty(예쁜),profuse(수없이 많은/헤픈/아
낌없는), recursive(반복되는), relaxed(진정된), rotating(회전하는), round(둥근),
pretty(예쁜),sad(슬픈),safe(안전한),satisfied(만족한),sharp(예리한),slight(약간의/
가느다란/가냘픈),smiling(미소 짓는),smooth(부드러운/온화한),beautiful(아름다운),
social(사회적인/사교적인),soft(온유한/달콤한),dynamic(동적인),soft(온유한/달콤
한),perfect(완벽한),stable(안정된),straight(쭉 뻗은/직선의),strong(강한),stuffy
(답답한),sunny(화창한),surprising(놀래키는),sweet(달콤한),tempting(먹고 싶은/
유혹이 이는), thoughtless(경솔한/무심결의/멍한), united(연합된), warm(따뜻한),
peaceful(평화스러운),bright(밝은),warning(주의를 주는),white(하얀),wide(넓은)

[24] abundant(풍부한/풍족한), acceptable(수용할만한), anxious(걱정스러운),
beautiful(아름다운),biased(치우친),boorish(촌티나는/상스러운),bounding(튕기는),
careful(조심스러운),chubby(통통한),clean(깨끗한),clear(깔끔한),comfortable(안락
한/편안한),complete(완성된),compressed(압착된),concentrated(몰두하는),cozy(아
늑한), creative(창조적인), crooked(비뚤어진), crushed(뭉개진), crushing(반한),
crystal(투명한),curved(곡선의),cute(귀여운),dark(어두운),dizzy(어지러운),dull(무
딘),dynamic(동적인),empty(텅 빈),enough(충분한),expansive(팽창된/광대한),
extraordinary(특이한), facial(얼굴표정의), false(거짓된), fast(빠른), fat(뚱뚱한),
firm(견고한),flat(평평한/납작한),flexible(융통성 있는),fluttering(펄럭거리는/퍼덕거
리는),foolish(어리석은),fragile(연약한/깨지기 쉬운),free(자유로운),fresh(신선한),
full(가득 찬),funny(재밌는),generous(일반적인),good(좋은),happy(행복한),heavy
(무거운),honest(정직한),hungry(배고픈),insecure(안전하지 못한),intelligent(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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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별력 있는),irregular(규칙적인),irritable(화를 잘 내는),kind(친절한),light(가
벼운),tilted(기울어진),lovely(사랑스런),many(많은),melodious(운율적인/음악적인),
mild(온화한),natural(자연스러운),nice(멋진),oral(입의),oval(타원형의),peaceful(평
화스러운), piteous(불쌍한/가련한), plump(포동포동한), preparing(준비하는),
pressed(눌러진),pretty(예쁜),pumping(펌프질하는/퍼붓는),quiet(조용한),rapid(재
빠른), refined(세련된/정제된), reluctant(주저하는), repressed(눌러놓은/압축된),
roomy(공간 여유가 있는),round(둥근),round(둥근)-flat(평평한/납작한),running(흐
르는), sad(슬픈), safe(안전한), scattered(사방으로 흐트러진), showy(뽐내는),
simple(단순한/간단한),smiling(미소 짓는),smooth(부드러운/온화한),snowy(눈같이
하얀),soft(온유한/달콤한),sophisticated(매우 복잡한/지나치게 기교를 부린),stable
(안정된),comfortable(안락한/편안한),stereotyped(진부한),strange(이상한),stuffy
(답답한),swelling(부풀어 오르는),swollen(부픈/팽창한),tasty(군침도는),tempting
(먹고 싶은/유혹이 이는),tensed(긴장된),tight(꽉 조인),unmatched(어울리지 않은),
unpleasant(유쾌하지 않은),unstable(불안정한),warm(따뜻한),white(하얀),wide(넓
은),wise(현명한),wonderful(경이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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